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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발간사 I

한라산이 소중한 유산임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오늘날 서예, 역사,문화, 미술사를 연구하는데 기본이 되고 있는금석문은 인류가문화를 창조하는과정에 

서 문자화 되었습니다. 그 중 마애석각문〈磨崔石刻文）이라고도 불리는 마애명（磨a銘）은 바위나 벼랑에 새겨 

진 명문（銘文）으로서 제주지방에서도 섬 전체적으로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예로부터 신선산으로 불리어 온 한라산에 새겨진 마애명은 제주지방에 부임해 온 목사＜牧使）나 관료, 

유배인 또는 제주유림 둥에 의하여 한라산을 오르내리면서 새겨놓은 글씨로서, 한라산의 수려한 경관에 대한 

감탄과 산수유람의 풍류 둥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라산을 오른 인물들의 역사적 행적을 쫓는 향토사적 

의미도 포함하고 있어 그 사료적 가치는 아주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연구소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자 국가지정 문화재 

인 한라산천연보호구역과 백록담, 탐라계곡 일원에서 마애명 현황조사 및 탁본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조선시대 한라산 등산로의 초입부분이라 할 수 있는 국가지정 명승인 제주시 방선문 계곡 일대에서도 옛 선인 

들의 마애 명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조사는 저희 한라산연구소에서는 한라산의 인문학과 역사지 리학적 접근으로는 처음 시도된 것으로서 

한라산 조사연구의 범위를 자연자원 조사에서 역사문화연구로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마애명 

조사를 기초로 향후 제주도 금석문 연구에도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해 봅니다.

이번에 발간된 ‘한라산의 마애명’ 은 백록담 31 개소와 탐라계곡 4개소에서 조사한 마애명 탁본자료와사진 

자료, 관련 인물들의 행적을 조사하여 제 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선문 계곡에서 조사한 마애명 65개소의 사진 

자료와 관련 인물의 행적을 소개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책자가 한라산 마애명의 가치를 제고함으로써 세계적 

인 자연유산인 한라산이 소중한 역사 문화적 가치 또한 품고 있는 소중한 유산임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 

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책자가 나오기까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한라산 백록담과 가파른 계곡을 누비며 현장조사 및 탁본작 

업에 참여한 연구원 여러분과 편집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4년 2월

제주특별자치도한라산연구소장 양 영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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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마애명（磨«銘）이란 경승지의 바위나 벼랑에 새겨진 마애석각문（磨«石刻文）을 지칭하는 용어로 

정의한다.

己 본 한라산의 마애명은 2012년에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2013년도에 판독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추가 현장조사 후 2012년 자료를 바로잡으려 하였다.

E우 수록순서는 한라산 정상인 백록담을 중심으로 탐라계곡, 방선문 순으로 수록하였으며, 장소별로 

구분하여 바위에 새겨진 방향의 차례를 따라 수록 하였다.

마애명은 자연암석에 음각과 세로쓰기로 새겨져 있으며, 마모정도가 심하거나 글자 판독에 어려 

움이 있으면 각각의 사진을 제시하여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허" 백록담 및 탐라계곡의 마애명은 탁본과 사진을 병행하여 제시하였고, 방선문의 마애명은 사진으 

로제시하였다.

日 한자 원문은 우상에서 우하, 좌상에서 좌하순으로 판독하였으며, 인물판독에 있어서는 우측의 인 

물을 중심으로 좌측의 인물들을 동행인으로 판독하였다.

引 한자 원문표시는 새겨진 각자대로 세로쓰기로 표기하지 않고 독자가 읽기 쉽게 현재의 어법에 맞 

춰 좌에서 우로 가로쓰기와 띄어쓰기로 표기하여 제시하였다.

己 파손되거나 마모되어 글자판독이 어려운 경우에는 ‘ □ ’으로 표기하였다.

日 훼손정도가 미약하여 글자판독이 가능한 경우에는 ‘（ ）’ 안에 표기하였다.

己 마애명의 연월일은 갑오경장（1894년） 이전은 음력의 표시임을 밝혀둔다.

k/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무단도용 및 복사를 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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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라순력도 한라장촉

'■탐라순력도』는 1702년（숙종 28）에 제작된 지도로 조선 시대 제주목사 이형상의 제주도 순력 및 행사장면을 화공 김남길이 

그린 제주 유일의 풍속화첩이다. 제주도의 풍광과 풍속 등을 총 43면에 담고 있다. 그 중에 '■한라장촉」이 포함되어 있다.





CD 서론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은 기본적으로 기리고 새기는 존재이다. 대자연의 일부가 되어 대자연 

이 주는 풍요를 기원하던 흔적은 암각화로 남아있다. 원시를 자연과의 투쟁의 시간으로 인식하든 

혹은 원시의 풍요로 기억하든지간에 인간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삶에 대한 무엇인가를 기렸고 

무엇 인가를 새 겼다.

투쟁의 대상이 대자연에서 인간으로 옮겨가면서 인간들은 청동기와 철기에 자신들의 도전과 응 

전, 그리고 투쟁과 승리에 관한 또 무엇인가를 기록으로 남겼다. 거북의 등껍질 혹은 청동기에 남 

아있는 황하유역의 기록들과 화병이나 돌에 새겨진 그리스의 기록들, 우리는 그것들을 문명이라 

고 부른다.

마찬가지로 신라인들은 불교이념을 자신들의 시공간에다 기록했다. 경주의 남산, 완벽하게 지 

상에 구현되었던 불국토를 보라. 완전한 아름다움의 극치를 보여주는 고려인들의 불교미술을 보 

라. 이 역시 신라나 고려라는 각각의 공간에 기리거나 새겼던 흔적들이며 문명인 것이다. 또한 이 

런 행위에는 당시의 이념이 고스란히 투영된다. 원시인들에게는 풍요가 그들의 이념이었으며, 고 

대에는 전쟁에서의 승리가, 신라와 고려에는 불교가 그들의 이념이었듯이 조선이 들어서자 성리 

학적 이념 역시 같은 방식으로 이 땅에 기록되기 시작했다.

성리학적 가치로 무장된 지배계층과 유배인들에 의해 중앙의 이념이 제주로 이입됐고, 관청을 

통해 각 마을로, 개인들의 사고 안으로 스며들었다. 이념의 전파자들은 그들 방식의 풍류의식을 제 

주라는 공간, 이를테 면 용연과 방선문 그리고 한라산 등 명승고적을 따라 마애각석 （BS刻石）을 새 

겼다.

마애각석（Its刻石）이란 절벽이나 단애를 갈아서 그 위에 글을 새긴다는 뜻이다. 그 중 마애석 

각문（磨3石刻文）이라고도 불리는 마애명（磨S銘）은 경승지의 바위나 벼랑에 새겨진 명문（銘文） 

을 특정하여 지칭하며, 제주지방에서도 섬 전체적으로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특히 예로부터 신선산（神仙山）으로 불리어 온 한라산（漢率山） 일대에 새겨진 마애명은 제주지 

방에 부임해 온 목사（牧使）나 관료, 유배인 또는 제주유림 등에 의하여 한라산을 등람（登覽）하면서 

새겨놓은 산천경승（山川景勝）에 대한 감탄과 산수유람의 풍류의식 등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라산을 오른 인물들의 역사적 행적을 쫓는 향토사적 의미도 포함하고 있어 그 사료적（史料的） 

가치는 아주 높다.

이번 한라산의 옛선인들의 마애명 조사에서는 국가지정 문화재인 한라산천연보호구역과 명승 

（名勝）으로 지정된 백록담（白度'?5）, 탐라계곡 일원에서 실시되었다. 또한 조선시대 한라산 등산로 

10 1.서론



초입（初入）의 하나인 제주시 방선문 일대 마애명의 현지조사 결과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자 하였다.

본 조사의 내용 중에는 다른 조사자에 의해서 이미 발표된 자료도 상당부분 포함되고 있지만, 현 

지조사 시 추가로 발견된 다수의 마애명과 기존자료의 오류를 수정하여 한라산내의 마애명 목록으 

로 분류하였음을 미 리 밝히고자 한다.

현지조사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총 2년간에 걸쳐 조사하였으며, 한라산 백록담분화구와 탐 

라계곡, 방선문계곡 등 총 3구역에서 실시되었다. 백록담 현장조사는 약 20여차례 실시하였고, 탐 

라계곡 현장조사 5회, 방선문계곡 조사 약 10여차례를 실시하여 백록담분화구내에서 31건, 탐라계 

곡 4건, 방선문계곡에서 65건 등 총 100건의 마애명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백록담과 탐라계곡의 마 

애명에 대하여는 전량 사진촬영 및 탁본작업을 완료하였으며, 방선문내의 마애명은 여건의 한계로 

인하여 사진촬영만 이루어졌다. 여기에는 기존 조사된 자료와 상당부분 추가로 발견된 건수를 포 

함하고 있다.

마애명 원문은 독자가 읽기 쉽게 현재의 어법에 맞게 좌에서 우로 가로쓰기와 띄어쓰기로 제시 

하였으며, 원문을 따로 해석하거나 원문의 음을 한글로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관련 인물의 행적 위 

주로 해설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한편 제주를 말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장구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종횡으로 겹겹이 아로새겨진 

무늬들을 찾아내고 거기에 낀 돌이끼들을 들어내며 차근차근 읽어가는 일부터 선행되어야 할 것이 

므로, 이 글은 제주의 고유한 무늬를 읽어내는 과정에 대한 기록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2-2. 신선이 숨어 있는 곳, 탐라계곡

2-3. 신선을 만나러 가는 곳, 방선문



® 한라산의 마애명

언어가 인식에 선행할 수도 있지만 인식이 언어에 선행하기도 한다. 이름의 기능이란 일차적= 구 

분, 즉 분리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어떤 대상에 이름을 붙인다는 행위는 어떤 새로운 존재가 그들의 

인식 속으로 낯설게 다가왔다는 의미이며, 새롭게 들어온 대상을 기존의 존재와 분리 구별해야 할 필 

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사는 땅에 이름을 붙이는 행위에는 그 행위에 앞서 다른 존재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가령 ‘제주 라는 명사가 가능하려면 우리 말고 다른 존재들, 즉 제주가 아닌 다른 공간이 우리들 

의 인식 안으로 들어와야 가능해진다. 제주의 옛 이름인 탐라가 그렇고, 한라라는 이름이 그렇다.

이름은 언제나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그네들의 필요에 의해 부여되기 마련이다. 결국 탐라라는 

이름은 제주가 최초로 다른 공간들의 역사에 편입되어지는 과정에서 타자들에 의해 이름 지워졌다는 

것이다. 제주는 다시 같은 과정과 방식으로 고려라는 타자에 의해 큰물, 즉 바다를 건넌다는 뜻의 제 

（濟）, 큰 고을을 뜻하는 주（州）가 합쳐진 지금의 이름으로 불리게 된다. 탐라에서 제주로 명칭이 바뀌었 

다는 것은 제주가 고려의 행정 구역 중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애초에 산이 있었다. 섬이 산이었고 산이 섬인 땅, 이 땅에 살았던 이들은 이 산을 구체 

적인 이름 없이 그저 산이라고만 불렀을 것이다. 우리가 산에 이름을 부여한다는 행위는 이 산과 저 

산을 구별하기 위한 것인데, 제주의 산은 유일무이, 비교대상이 있지 않아서 따로 이름이 필요치 않았 

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금 ‘은하수를 잡을수 있을 만치 높은’ 이라는 뜻을 가진 ‘한라（漢架）’ 라는 현재의 이름 

을 부여한 것은 제주사람들이 아니라, 제주 바깥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고려 충열왕 무렵, 1275년에서 

1308년 사이에 제주로 들어와 여러 편의 시를 남겼던 혜일의 시에 ‘한라 라는 이름이 보이지만, 최초의 

공식적인 언급은 '고려사지」공민왕 18년 기록에 보이며 같은 내용이「세종실록지리지」에 보인다.

제주인들의 삶의 터전이자 어머니였던 한라산은 이제 성리학적인 이념으로 무장된 지배계층들에 의 

해 국가에 소용되는 말들을 키우는 목장이 되고, 자신들의 정서적 감흥에 어울리는 공간으로 인식된 

다. 예를 들면 남쪽하늘 낮게 떴다가 금방 져버리는 남극노인성이란 별은 단순한 별자리 이상이다. 남 

극노인성을 본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무병장수에 대한 약속이며, 국가적으로는 태평성대의 증거였다. 

그래서 제주로 부임해 온 관리나 유배객들은 수고로움을 무릅쓰고 남극노인성이 가장 잘 보인다는 한 

라산을 기어코 오르고자 했던 것이다. 힘들게 산을 올라 돌을 갈고 거기에 자신들의 이름이나 시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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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는 그들의 행위를 통해 한라산에는 또 하나의 무늬가 새겨지게 된 것이다.

책실이라는 이름의 자제들과 수행군관들, 심지어 악공까지 동원한 떠들썩한 등반이 있었는가 싶으 

면, 유배가 풀리자마자 바로 기록할만한 일행도 없이 쓸쓸이 한라산에 오른 유배객들도 있다. 또 유배 

인에서 방어사겸제주목사로 바뀐 신분으로 산에 오른 이도 있으며, 행적미상의 인물들이 산에 오르기 

도 하였다. 그런 사람들이 돌에 글을 새겨 마애명을 남기고 있다.

백록담 동벽과 북벽 언저리에 새겨진 마애명들에서 그들의 이름을 읽고 시를 읽어내는 작업을 통해 

이제는 한라산의 무늬가 돼 버린 과거의 인물들과 조우한 것이다. 칼바람이 휘감아 도는 백록담 동벽 

에서 꽝꽝 언 손을 녹여가며 진행된 탁본작업은 말 그대로 하늘이 허락하는 시간에만 가능했던 작업 

이었다. 또한 떠낸 탁본을 책상에 펼쳐놓고 둘러앉아 그 인물을 역사기록에서 찾아내는 작업 역시 만 

만치 않았다. 그러나 각종 기록에서 그 사람의 기록을 찾아내면 마치 옛사람을 직접 대면한 듯 반가웠 

다. 이 책은 그런 험난하고도 기쁨이 넘치던 과정에 대한 기록이다.

한라산의 마애명은 모두 3구역에서 조사된 자료를 제시하였다. 즉, 한라산 백록담과 탐라계곡, 방선 

문일대의 마애명과 사진자료, 탁본자료 등으로 소개하여 관련 인물의 행적 위주로 수록하였다. 조사과 

정에서 미비된 자료나 오류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자료 둥을 통하여 보완하거나 다른 연구자의 몫 

으로 남겨 두기로 한다.



• 조사지 개황

본 조사의 주요 조사지인 한라산 백록담과 탐라계곡, 방선문 일원의 조사지 개황은 아래와 같다.

조사기간을 살펴보면 2012년 2월부터 6월까지는 해발 270m인 제주시 방선문 주변의 마애명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2012년 5월부터 9월까지 제주시 한천의 상류인 해발 615m 

이상의 한라산 탐라계곡을 따라 올라가면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7월부터 10월까지 해발 

1,950m 한라산 백록담 분화구내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하였다. 2013년도에는 백록담과 탐라계 

곡에서 탁본작업을 실시하였고, 관련 인물의 행적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방법

한라산의 마애명 현황 조사는 제주시에서 출발하는 조선시대 한라산 주요 등산로였던 한라산 

북쪽 둥산로를 주요 조사구로 선정하여 제주시 방선문 일대를 포함하여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일원 

에서 실시되었다. 선행연구자료의 검토를 거쳐 백록담 분화구를 중심으로 탐라계곡과 방선문의 

현장조사 위주로 현지 확인작업을 진행하였다. 제주시 방선문 일원에서 시작되는 한천 상류를 따 

라 탐라계곡과 백록담 일원까지 현지답사를 수행하였으며, GPS상 위치조사 및 사진촬영올 실시 

하였고 백록담과 탐라계곡의 마애명은 탁본작업을 실시하면서 미비된 자료의 추가조사를 병행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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之시

신선이 머무는 끗,백록담

고도가 높아 은하수를 끌어당길만 하다는 의미의 한라산은 

정상부가 평평하여 두무악（頭無S）, 꼭대기가 둥글어서 원산 

（圓山）이라고 알려졌다. 정상부에 못이 있어서 사람이 떠들면 

구름과 안개가 일어나 지척을 분간할 수가 없다고 표현되기도 

했다. 이러한 한라산은 인간들이 감히 침범할 수 없는 신선이 

사는 곳으로 여겨지게끔 하는 것이다. 조선시대에 김치, 이해 

조, 조관빈, 최익현과 김회정 둥의 기록은 한라산 백록담에 대 

한 당대의 인식을 잘 드러내고 있다. 한라산을 오른 유산자들 

은 백록담의 외형상 모습 뿐만 아니라 신선과 백록을 신비로 

움의 대상으로 표현했다. 이에 따르면 백록담은 하얀 사슴들 

이 물올 먹는 곳이요, 맑고 깨끗하여 티끌기가 전혀 없어 신선 

들이 사는 곳으로 인식되었다. 아울러 백록담을 사방으로 둘 

러싸고 있는 산봉우리들이 가지런하게 배 열되어 백록담은 참 

으로 천부（天府）의 성곽이었다.

백록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동 산 15-1 번지 일 

원에 위치하고 있는데 2012년 11월 23일 국가지정 명숭으로 

지정되었으며, 지정면적은 210,230ra-에 달한다. 제주특별자치 

도에서 관리하고 있다.



【조관빈（趙觀彬）의 유한라산기（遊漢堅山記）】 © 회헌집（1每野集） 권15에 수록

기（記）란 건축이나 유람 등의 사연을 적어두는 글의 한 종류인데, 개인적으로 핵심은 날 끝처럼 예리한 

통찰이라고 생각한다. 한라산을 유람하고 난 뒤 소감을 적은 사대부들의 글들은 적지 않다. 하지만 대 

부분 성리학적 가치가 너무 깊게 배여있어서 대체적으로 감흥이 떨어진다. 그러나 조관빈의 글은 문장 

이 평이하면서도 유려하여 읽는 맛이 뛰어나다. 또한 내용적으로도 명（名）과 실（實）, 이름과 실제라는 주 

제로 한라산에 대한 소감을 날카롭게 관통시키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한라산에 관한 기（E）들 중. 단 

연 백미（白S）라고 여겨 번역하여 싣는다.

어렸을 적부터 이미 신선의 산이라 불려지는 한라산이 탐라에 있다고 들었다. 일찍이 그곳을 한번 유람해 보는 

게 소원이었지만 큰 바다가 그 곳 사이에 있고 험하고 또 멀었다. 늘상 산에 끌리면서도 마치 하늘에 있는 듯 높 

아서 아무나 오를 수 있는 산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신해년 겨울. 나는 대사헌으로서 간언하는 일로 임금의 뜻을 거스르게 되어 대정현에 유배를 당해 오게 되었으 

니 이곳이 바로 내가 평소에 그리워하던 탐라 땅이다. 섣달 그믐날에 바다를 건너다가 배 위에서 한라산을 바라 

보니 단지 하나의 둥그런 산이 검은 빛으로 덩그러니 서 있을 뿐이었다. 가만히 스스로 되뇌어보길 “0| 산이 바 

로 영주산이라는 것인데, 삼신산 중 하나가 아닌가? 그런데 어찌 내가 듣던 것만큼 산세가 대단하지 않은가?” 그 

러나 이곳으로 오게 된 것 역시 인연이니 나의 오래된 소원이 풀릴 수도 있으리라. 마음 같아선 해남에서 배에 오 

를 때엔 도착하자마자 바로 산에 오르고 싶었지만 여기에 사는 사람이 ‘한라산은 사월 이전에는 추워서 산에 오 

를 수 없다’고 하는 말을 듣고서 이에 생각을 접어버렸다. 그러던 중에 마침 날씨가 따뜻한 늦은 봄에 출륙의 명 

이 내려오자 비로소 •그 달 28일로 날을 잡고 여러 사람과 동행하기로 약조하였다. 장차 산을 향해 떠나려 하는데 

이때부터 밤비가 와서 3일 동안 그치지 않았다. 산행을 중단하니 우울감이 밀려들었다.

4월 초하룻날 새벽, 하늘이 비로소 화창하게 개자 나는 바로 지체없이 가마를 재촉해 산 아래에까지 이르렀는 

데 홀연히 음산한 안개가 갑자기 일어나면서 소낙비가 내리려고 하였다. 동행자 모두 내게 말을 돌려 돌아가길 권 

했다.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타이르기를 “비록 형악의 구름일지라도 어찌 기도발로 걷히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드디어 말에 의지해 산길을 올라가서 산중에서 아침을 장만했다. 잠시 앉아 있는데 

산속이 점점 쾌청해졌고 검었던 안개가 흰 구름이 되어 산 아래 낮게 걸쳐 있었다. 망망한 바다가 온통 흰 비단 

을 깐 듯 빛나고 있었다. 이윽고 나도 정신이 맑아져서 한 점의 잡스런 생각조차 들지 않았다.

식사를 마치고 견여를 재촉하여 굽이진 산길을 나아가게 하였다. 그렇게 줄지어 계속 위로 올라가다보니 산길 

은 이전처럼 그다지 가파르거나 험하지 않았고 숲이 머리위로 둥그렇게 우거져 해를 가릴 정도였다. 조릿대가 땅 

에 가득 널려있었고 그 사이사이 철쭉과 진달래꽃이 길 양 옆으로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수 십 여리를 더 가 

니 때가 바야흐로 대낮이 되어 구름이 걷혔다. 깎아지른 듯 서있는 돌 봉우리를 올려다보니 산세가 마치 하늘을 

타넘을 듯 했다. 비로소 견여를 버리고 지팡이를 짚고,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면서 정상을 향해 올라갔다. 향나무 

가 서로 얽혀 숲이 울창한 것이 마치 그림 같았다. 언 눈이 여전히 쌓여있고 쌀쌀한 것이 마치 겨울과 같았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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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도착하니 시종들이 앞 봉우리를 가리키며 저것이 바로 혈망봉이라고 일러줬다. 그 봉오리에는 구멍이 나 

있고 그걸 통해서 멀리 바라볼 수 있어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 한다. 삐죽삐죽한 봉오리들이 층층이 사방 

을 에워싸고 그 가운데에 맑은 못이 있어서 깊이가 몇 길이나 된다고 하니, 바로 여기가 백록담이다. 속세에 

전하는 말이 ‘신선이 백록을 타고서 이 못에서 노닐었다’ 고 한다. 갑자기 백록이 백록담 가를 따라서 지나갔으 

니 정말로 기이한 일이로다. 때마침 일기가 아주 맑고 깨끗하였다. 바다는 광활하여 '하늘과 바다가 서로 접해 

구분치 못하겠고 넓어서 어디가 끝 가는데 인지를 모르겠다. 동남쪽이 바로 중국 영파, 유구, 남만, 일본이고 

서북쪽이 바로 중국의 항주, 소주, 우리나라 동쪽의 신라, 백제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 

향에 있다는 것은 알 수 있겠다. 다만 시력이 따라주지 못함이 한스럽다. 마라. 지귀, 무협. 송악, 산방, 성산. 백 

량, 청산, 경두, 추자, 사人i 비양, 화탈 등 멀고 가까운 여러 산과 크고 작은 여러 섬들이 아득한데도 또렷하게 

떠있다. 다만 하늘은 더욱 유장하게 느껴지고 바다 역시 더욱 광활함을 깨닫자 순간 아득해지면서 몸이 하늘 

에 반쯤 붕 떠 있는 것만 같았고 표연히 멀리 들어 올려 진 느낌이 엄습하였다. 오호라! 나는 이제야 말로 이 

산이 천하의 명산임을, 그리고 이름난 것에는 반드시 그에 걸맞는 실상이 있음을 믿게 되었다.

제주사람 중 나를 따라온 자들 모두가 나에게 축하한다며 ‘예로부터 이 산에 올라 유람하는 자들이 아주 많 

았는데, 대개는 비바람과 운무를 만나 낭패를 면하지 못하고 되돌아가서 일찍이 이렇게 쾌청한 풍경을 시원히 

만나보지 못했으니, 오늘 같은 유람이야 말로 신선의 경지에 있지 않은 자라면 어찌 이런 경치를 볼 수가 있겠 

는가?’ 라고들 했다. 나 역시 스스로 산과 바다를 감상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 바로 이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 

었다. 만약 대간의 상소로 탐라로 유배되지 않았다면, 비록 내가 이 신선들의 땅을 방문하려 해도 아마 쉽게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아! 오늘의 유람은 어찌 하늘이 빌려준것이 아니겠으며 또한 우리 임금이 내려주신것 

이 아니겠는가. 산을 내려온 뒤에도 해는 아직 저물지 않았다. 그 이튿날 기（記）를 지었다.

© 遊漢輩山記

余自少時 己聞漢率在®羅 以仙山稱 ■»有一遊之願 而大海間之 險旦遠 居常引領 如在天上 非人人所可到他 辛玄冬 余以 

都憲 言事件旨 被適大靜 卽羅地世 歲除日渡海 舟上望見漢聖 則性一H山 黑立而己 폐H語日 此山乃所81허洲 而居三 

神之一 貴名與*之不相副邱 然此來有緣 宿願可諸世 解績便飮上山 居人5 四月以前 山寒不可登 余乃止 及有出陸之命。 

時®春日！« 始以甘八日 約同行諸人 將向山去 自是夜雨 三日不止 停行 殊覺消散 四月i明日燒 天色始쮸 余乃不時促篇到 

山下 則陰»忍作 쀼雨飮至 同行胃勸余回•響 余韻諸人日 安知衡獄之雲 不開於默?%之餘® 逐信馬而上 쏘飯中山 坐移時 

山內潮« 黑S：變成白雲 低在山下 范范海面 as—色白錦 己令神思淸適 不復一點塵想 飯話 促興轉進 池a向上 不 

SK酸 흐林®日 苦竹滿地 間有杜臨 »1開左右 行可數十餘里 日方午 雲«機 仰見石峰成創 勢飮俊空 余逐擔興取 

SR 煩人推晩而登 香木交榮 薦然如» 凍雪®積 ）1然如冬 及到絶頂 從者指前峰日 此是穴望峰 峰有S可通望 %［名» 層 

ffiHH 中有澤綠淨 深可數丈 卽白度障世 俗傳神仙驗白度 遊於此障太 俊而有白席 從｝?邊過 誠一奇事他 于時天氣if淸 

海色葬潤 上下相a 治無Stf 東南則率波 疏球 南徵 日本 西北則中國之抗 蘇 我東之羅 濟 知在指點 而RfR目方不及 

如磨羅 知歸 m 松a 山房 城山 白梁 靑山 隊頭 相:子 斜a 飛揚 火脫等遠近諸山 大小諸島 歷歷在桃望中 恒覺天益 

長海益潤 身播播如在半空 使人有SR然退擧意 余於是平始信此山之爲天下名山 而有名者必有實* 濟人之從余者 胃賀余日 

0古遊人之登此山者何限 而每値風雨雲S 多不免쎠®而歸 未t有快親！«景 如今日之遊世 荀非有仙分者 何能得此* 余 

赤自念山海之1’ 是余平昔之願 而使余無霜臺之疏 羅之讀 則離飮話此仙區 恐不可易得로 »« 今日之遊 豊非天借 赤登 

非音王之賜恥 下山 日酒未g 其日 爲之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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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록담 동벽 1
한라산 백록담내에서는 마애명이 가장 많이 밀집되 

어 새겨져 있는 곳이다. 병풍처럼 둘러쳐진 백록담동 

벽의 단단한 바위위에 올라서 면 벌리 태평양을 내 려 

다보며 호연지기를 누렸을 옛 선인들의 기개가 느껴 

지 는 곳이 다.

©목사 박장복

© 엄제 일행 

©조희순

© 심낙수와 남수 

O 조관빈과 조영순 

©목사 이양정 일행 

©목사 조우석 일행 

©신호인

® 김종보 일행 

©홍구서

©목사 조위진일행

© 양세술

© 남익상 일행

©양당

©정이환

©조정철

©황덕빈 일행

©이경로

0 김회 일행

©임관주

G 윤식 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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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박장복

牧使 朴長復 江未 八月 十一日 탁본 15cm X 42cnn（글자 6cm x 6cm）

인물

박장복（朴長復, 1778~?）은 조선 순조 때의 제주 목사이다. 자는 내경（來鄭）이고, 본관은 밀양（密 

陽）이다. 1834년（순조 34） 7월 제주에 도임하고 1836년（己未年） 3월에 일처리를 잘못한 일로 인 

하여 파직 되어 떠났다. 1835년（헌종 1）에 향사당（鄕社堂）을 중수하였고 대정 향교를 중수하였 

다.

해설

박장복은 승지로부터 시작해서 대사간까지 올랐던 인물인데, 제주목사로 부임하여 도정을 처 

리하던 과정에서 제주목마패 위조범에 대한 처리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파직되었다는 승 

정원 기록이 보인다.

이재학이 비변사의 말로 계하여 말하길 “형조의 계목을 보니 제주목 마패위조범을 먼저 결안을 

받고 바로 계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법식에 위반되었으니. 해당 목사 박장복을 파직의 법을 시행 

할 일입니다" 이에 왕이 윤허하였다.

李在鶴 以備邊司言啓日 卽見刑»啓目 以濟州牧馬牌僞造罪人先»結案 直爲修啓 有違法式

I刻牧使朴長復 施以罷職之典事 介下美

제주에서도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하는 마패 위조범이 발생하였다는 사실과 1836년（己未年） 5 

월 23일에 파직이 어전회의에서 결정되었는데, 그해 8월 11일 본인은 개인적으로 한라산에 올 

랐음을 짐작할 수 있다.「지 영록」에 의하면 이익태도 파직 후 산에 올랐으며 다른 예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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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세술

梁世述 辛卵 탁본 20cm X 20cm（글자■ 6cm x 6cm）

해설

양세술（梁世述）이 한라산에 등정한 해는 17기년인데, 승정원일기 1793년（정조 17） 5월 19일 

（康成） 기록에 양세술이라는 인물에 대한 내용이 보인다.

가까운 비장을 파견하여 진휼하는 일을 같이 감독하게 하는데, 각 동과 각 섬을 3소로 나누어 

군관전낭청 정익주와 장교전주부 김인택으로 하여금 1소 동부 26동을 담당하게 하고. 군관전 

낭청 김언택과 장교전주부 박시엽으로 하여금 2소 서부 21동을 담당하게 하고 군관출신 양세 

술과 장교전별장 염덕승으로 하여금 3소 한산섬 등 삼도 16동을 담당하게 하여 작년 9월부터 

12월에 이르기까지의 기민들의 수를 차례대로 파악하게 하였다.

遺親神 眼同監脈 各洞各島則分爲三所 使軍官前郞廳鄭妙周 將校前主簿金仁澤 掌一所東 

部三十大洞 軍官前郞廳金産澤 將校前主簿朴時« 掌三所西部三十一洞 軍官出身梁世述 

將校前別將廉德井 掌三所閑山等三島十大洞 而自B'P年九月 十三月至 次次抄亂

그렇다면 양세술은 무관으로 활동하면서 성장한 인물로 보이고, 여기 제명된 대로 신묘（辛 

卵）년에 한라산에 올랐다면 17기년이 된다. 이 때 제주목사가 양세현이었는데 혹시 목사 양 

세현의 아들 양훈의 제명이 근처에서 발견되고 있어 양세현을 따라온 군관이 아닌가 여겨진 

다. 양훈에 대한 설명은 뒤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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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제 일행

嚴패 任斗材 嚴思晩 李命啓 韓濟債 南腹觀 尹濟商 丁載遊 

發卵 九月 日 탁본 95cm X 仙cm（글자 8cm x 8cm）

嚴增 任百敏 李遠啓 탁본 95cm X 44cm（글入너 8cm x 8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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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엄사만（嚴思晩, 1729~?）은 조선 정조 때 제주 목사이다. 자는 과회（寡-IS）, 본관은 영월（學越） 

이다. 1783년（정조 7） 4월에 제주 목사로 제수 되어 동년 6월 도임하고 1785년 5월에 떠났 

다. 1785년 제주 대기근에 도민을 잘 구제하여 가선대부로 특진 되었다.

해설
엄사만 목사 보다 앞쪽에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엄제（嚴齊와 엄선（嚴J善）은 엄사만의 

부친인 엄우（嚴隔）의 형제로 여겨지며, 이명계（李命啓）와 이원계（李遠啓）도 형제로 추정된 

다. 이 당시 제주로 부임하는 목사들은 주로 자신들의 심복이나 가족이나 친척 한두 명을데 

리고 오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을 책실（冊室）이라고 일컬어지는데 군관이나 막빈의 형태로 

도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다. 도서지 역이나 변방인 경우는 보통 부인이나 보살펴 줄 가족을 

데려가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의 인물들 중 이명계는 문장이 좋아서 일본에 통신사를 따 

라 서기（書記）로 따라간 적도 있고 박지원, 이서구, 박제가, 백동수, 이덕무 등과 어울리던 

백탑시단의 좌장격인 인물이었다. 과거응시를 꺼리던 시단 분위기와는 달리 이서구와 합께 

과거합격을 하고 지방수령으로 출사를 한 인물인데, 시기적으로 보아 아마 같은 인물이 아 

닌가 짐작한다. 왜냐하면 지방 목사가 무인인 경우 장계의 형식이나 내용에 익숙하지 못하 

여 처벌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제주로 부임할 때 문장이 좋은 사람을 막료로 데려 

오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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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익상 일행

南益鮮 南現 成子四月 탁본 26cm X 30cm（글자 7cm x 7cm）

劉銀孝 金重運 三客從

愼基慶 成子初夏登 탁본 26cm X 30cm{s^l- 7cm x 7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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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남익상（南益禪, 생몰년 미상）은 조선 영조 때의 제주 목사이다. 1767년（영조 43） 2월 제주 

에 도임하고 1769년 7월에 청곡（請穀）의 수량을 남발한 관계로 파직 되었다. 재임 중 비장청 

（神將廳）을 건립하고 남북수구（南北水□）를 구축하였다.

해설

목사인 남익상과 일가붙이로 보이는 남현（南«）이라는 인물의 제명이 있는데, 그 옆으로 제 

주판관인 신기경（愼基慶）의 제명이 보인다. 신기경（1720~1797）은 조선 영조 때의 제주 판관 

이었는데 1766년（영조 42） 8월 제주 판관으로 도임하고 1769년 2월에• 떠난 인물이다. 목사 

남익상과 판관 신기경은 동시기에 제주에 재임하였지만 남익상과 남현은 무자（成子）년 4월 

이라고 기록했고, 신기경은 무자년 초하（初夏）로 되어 있어 시기적으로는 같지만 다른날에 

오른 것으로 추정된다. 유석효（劉銀孝）와 김중은（金重運） 두 사람도 이 때 손님 의 자격으로 

동행한 듯보인다［三客從］. 여기서 말하는 손님은 말 그대로 육지부에서 개인적으로 찾아온 

손님 일 수도 있고, 육지부의 경우처 럼 비장이나 막빈 등을 객（客）이라고도 하는 경우로 보아 

두 가지의 의미를 다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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心 목사 조희수

趙義純 탁본 18cm X 27cm（글자 8cm x 8cm）

인물

조희순（趙義純, 생몰년 미상）은 조선말기의 무신이다. 자는 덕일（德一）이고 호는 학해당（學 

海堂）이다. 고종 때의 제주 목사. 1868년 10월 이후선의 후임으로 제주에 도임하고 1872년 5 

월에 임기를 마치고 떠났다. 재임 중인 1869년 여름의 가뭄과 가을의 홍수로 흉년이 되어 아 

사자가 많이 생겨 구휼에 힘썼다. 향교를 중수하고 군기를 수리하며 화약을 제조 하도록 하 

였다. 조희순 목사의 마애명은 현재 방선문에도 남아 있다.

해설

백록담에는 이름만 제명되어져 있지만 방선문에는 시와 날짜가 제명되어 있다. 무신이면서 

도 시를 제영한 것이 이채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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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

梁壇 탁본 6cm X 14cm（글자 6cm x 6cm）

해설

양당（梁«）은 행적미상이다. 제명된 이름의 마모상태가 심한 편이지만, 글씨가 제법 고풍스 

런 맛이 있다. 제주인으로 양씨 외자 이름들은 승정원일기 등을 검색해보면 1700년을 전후 

한 시기에 주로 보이는데, 혹시 그 당시의 인물이 아니었을까 추정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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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느수와 낭•수

恩城退士 沈樂洙 以巡擔御史來過 甲어春 탁본 34cm X 77cm（글자 10cm x 10cm）

인물① 심낙수

심낙수（沈樂洙, 1739~1799）는 본관이 청송（靑松）이고 자는 경문（景文）, 호는 일환재（一九齋） 

혹은 은파（恩破）이다. 할아버지는 영의정 심지원（沈之源, 1593~1662）, 아버지는 심형운（沈字 

雲）, 어머니는 승지 김고（金權）의 딸이다. 1793년 제주위유안핵순무시재어사（濟州慰諭按嚴 

巡^!!5試才御史）로 제주에 파견되었다가 1794년（정조 18） 3월 제주도에 기근이 들자 이철운（李 

結運）의 후임으로 제주목사에 임명되었으나 1794년 10월 유구（疏球） 사람이 제주도에 표류하 

였을 때 질병으로 인하여 잘 파악하지 못한 책 임을 느껴 떠났다. 1794년 제주위유안핵순무시 

재어사로 하급 관리를 선발하는 과거인 시취（試取）를 실시하여 문과에 7명, 무과에 3명 둥 10 

명을 합격시켰다. 이 때의 시제（詩題）가 ‘한라산（'漢쪼山）’ 이었던 것으로 보아 그가 한라산에 

서 받은 인상이 아주 강렬했던 것 같다. 이때 시취되었던 인물의 글은「탐라빈홍록（ft羅賓興 

錄）」의 시권（詩卷）에서 보인다. 1794년 의人！•（義士） 오홍태, 효자 박계곤, 정부 박씨, 충비（忠 

W） 고소락의 가문을 정표（旋表）하고 정녀（貞女）인 사비（私뼈） 옥매의 집안에 요역을 면제해 

주었다. 또한 제주 유생들의 시취 내용과 시문 등이 수록되어 있는「탐라빈홍록」을 간행하였 

으며, 대일관을 건립하고 지은「대일관기（大一觀記）」가 전한다. 시문집인「은파산고（恩城散 

稿）」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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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둥정한 날이 갑인춘（甲여春）으로 되어 있어 순무어사（巡 御史） 일올마감할 시점에 등정하 

고 뒤의 3월에 제주목사로 제수된 것으로 보인다. 제명 바로 뒷부분에 당시 정의현감 남수 

（南凍）의 제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이 동행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인물② 남수

남수（南凍, 1751~?）는 자는 이청（而淸）, 본관은 의령（宣휴）이다. 1793년 12월 정의현감으로 

부임하였다. 재임 당시에 제주목사는 심낙수（沈樂洙）이며, 제주판관은 홍이조（洪覆）作）였다. 

갑인년（1794）의 대기근 때 남수현감의 건의로 다음 해부터 내탕금（內路金） 10만5천 냥을 보 

내어 관찰사로부터 하여금 쌀로 바꿔서 진휼하게 되었다.

심낙수가 어사로 부임해 왔을 당시 남수는 정의현감으로 재직 중이었다. 백록담 동벽의 심낙수와 남수의 마애명이 새겨 

진 바위는 둘다 남서쪽을 향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심낙수 마애명이 앞에 있으며 그 뒤에 남수의 이름이 조그맣게 새겨 

져 있어 제주어사를 뒤에서 호위하고 있는 충성스러움을 느끼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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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환

東西南北海 擇捕一率浮 獨立乾博大 居然最上頭 

鄭s換 身之 丁玄四月 日 題白度頂

탁본 45cm X 85cm（글자 15cm x 15cm, 7cm x 7cm. 5cm x 5cm）

인물

정이환（鄭S換, 1731년~?）은 자는 신지（身之）이고, 본관은 연일（延 H）이다. 1757년（영조 33） 

춘당대정시문과（春！唐臺庭試文科）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763년 회령부에 정배의 왕명이 내 

렸다가 환수되었고, 1766년 영의정 홍봉한（洪鳳漢）의 주청으로 제주도로 정배되었다가 이 

듬해 풀려났다. 1776년 부웅교가 되고 곧 동부승지가 되었는데, 왕세손（王世孫:뒤의 정조）의 

대리청정을 주장한 홍봉한을 처벌할 것올 주장하였다. 이 해 정조가 즉위하여 사도세자（思 

t#世子）의 죽음에 대한 문책으로 남인 한성좌윤 김구주（金오柱）를 흑산도로 정배하였는데, 

이 때 그도 예문관제학에서 쫓겨났다. 이 때 왕은 많은 죄인을 사면하면서도 그는 제외시켰 

다. 그러나 김치인（金致仁）이 다시 영의정이 되자 치사（致仕）하였던 정이환은 특별히 충주 

목사를 제수받았고, 몇 년 뒤 관직을 떠나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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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이환은 1766년에 제주도에 정배되었다가 유재가 풀린 이듬해인 1767년（丁玄） 4월에 한라 

산에 올라 그 기쁨을 시로 지어 제 영하였다.

그가 제 영해놓은 시를 해석하여 보면,

동서남북 사방이 죄 바다인데

하늘 떠 받친 봉우리 하나 꽂혀서 떠 있네 

홀로 올라서니 하늘과 땅 드넓은데 

문득 최정상이구나.

東西南北海 

擇捕一 窒浮 

獨立乾博大 

居然最上®

유배 중인데도 태연히 산에 오르고 시까지 거침없다. 시의 전체적인 느낌은 웅장하고 기백 

이 넘친다. 어디에도 중앙정치 무대에서 소외되었다는 소외감 따위는 전혀 찾아볼 수 없으 

며, 해배되어 한라산 정상에 서서 벅찬 기쁨을 흔쾌하게 표현하고 있다. 기승전결（起承轉 

結）이 잘 짜여진 평성（平聲） 우운（九韻）의 5언 절구이다.

심낙수의 문집인「은파유고」에 보면, 유배인 정이환은 제주목사 심낙수와 교류가 있던 인 

물이다. 정이환과 심낙수의 마애명이 가까이에 새겨져 있는 것으로 보아 어사 심낙수는 자 

신과 이미 교류가 있던 정이환의 제명 옆에다 새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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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관빈과조영순

王子三月 趙觀彬 以大司憲言事 被讀登此絶頂 

趙榮順 以副修排言事 被讀繼登此頂 江玄三月 

조관빈 탁본 44cm X 69cm(글자 14cm x 14cm. 8cm x 8cm)

조영순 탁본 44cm X 64cnn(글자 14cm x 14cm, 8cm x 8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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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번역

임자년 3월에 조관빈（趙觀彬）이 대사간（大司憲）으로서 언사（言事）로 인해 유배되어 이 곳 

정상에 올랐었는데, 조영순（趙榮順）이 부수찬（副修擇）으로서 언사（言事）로 인해 유배되어 

이어 이 곳 정상에 오르니 을해년 삼월이다（江玄三月 ）.

인물① 조관빈

조관빈（趙觀彬, 1691~1757）은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양주（楊州）이다. 자는 국보（國甫）, 

호는 회헌（1每10이다. 계원（啓遠）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희석（福錦）이고, 아버지는 노론 4 

대신인 태채（泰采）이다. 1727년 동지돈녕부사로 임명되자 노론 4대신인 김창집（金昌集） ■ 

이 이 명（李K命） 등이 죄적（罪籍）에 있으므로 의 리상 취 임할 수 없다고 상소하였다. 그 해 정 

미환국으로 파직되었다. 1731년 대사헌에 있으면서 다시 신임사화의 전말을 상소하여 소론 

의 영수인 이광좌（李光fe）를 탄핵하였다가, 당론을 일삼고 사감으로 대신을 논척했다는 죄 

로 대정현（大靜懸）에 유배 되 었다.

인물② 조영순

조영순（趙榮順, 1725~1775）은 조선 후기의 문신이다. 본관은 양주（楊州）이다. 자는 효승（孝 

承）, 호는 퇴헌（退ff）이다. 희석GS錦）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우의정 태채（泰采）이고, 아버 

지는 동몽교관（童蒙敎官） 겸빈（S彬）이며, 어머니는 민계수（閔啓洙）의 딸이다. 박필주（朴3B 

周）의 문인으로, 1751년（영조 27）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검열이 된 뒤 1754년에 홍문 

록（私文錄 : 홍문관의 제학이나 교리를 선발하기 위한 제1차 인사기록）에 올랐으며, 좌의정 

김상로（金尙魯）의 천거로 정언이 되었다. 이어서 부수찬이 되었으나 왕세자에게 영의정 이 

천보（李天$1）를 매도하는 글을 올렸다가 대정（大靜）에 유배되었다.

해설

조관빈은 노론 4대신 조태채의 아들이다. 조영순은 조관빈의 조카가 된다. 양주 조씨 집안 

은 노론의 실세가문이었으므로 정치상황에 따라 부침이 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후일 조영순 

의 아들인 조정철까지 제주로 유배되면서 제주와는 특별한 인연을 가지는 집안이다. 조선 

후기 정치적 난맥상이 이 집안의 가계도에 집약되어 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닐 정도이다. 유 

배인으로서 조관빈이 정상에 오른것이 임자 3월임을 강조하고, 이어 조카 조영순이 정상에 

오른것인데 을해 3월이라고 하여 같은 3월임을 강조하면서 조영순이 문장 전체를 써서 새긴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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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본을 보면 오른쪽에 조관빈의 이름이 보이고 왼쪽에 조영순이 보인다. 조영순은 자신이 

유배 온 사연을 적고나서 등반일의 간지［己刻를 적고 있는데, 중부인 조관빈의 경우에는 간 

지［王子 3月］가 제 위치를 벗어나 오른쪽 끝에 붙어있다. 또한 두 제명의 글씨체는 한 사람 

의 글씨체가 분명해 보인다. 두 사람의 시대적 간격은 약 23년 정E가 되는데, 이 제명은 전 

체가 조영순이 유배가 풀리자 한라산에 올라 자신과 중부의 유배사연을 적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중부의 이름과 사연을 먼저 적긴 했는데, 중부가 한라산에 오른 시기를 강조하기 

위해 오른쪽에 적고 있다. 특이한 점은 숙부에 이어 이 곳 한라산에 올랐다［繼登］는 대목인 

데, 이 역시 이 제명이 조영순에 의해 제명되었으리라는 추정의 근거가 된다.

한편, 조관빈의 문집〈회헌집〉에 있는 시를 보면 그는 백록담에 올라서 어딘가에 탄핵받은 

사연과 자신의 이름을 직접 적어 놓았다고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한라산 정상에 올라서서 감회를 읊다［（登漢率絶頂 □ 號）］〉

아침 나절 흐렸다가 저녁 되어 개이니 朝日同雲晩時«

눈에 들어오는 경계가 한눈에 환하다 

혈망봉의 머 릿돌을 찾아가서 

탄핵받은 사연 뒤에 이름 적어두었네

眼中境界十分淸 

爲«穴望峰頭石 

題得霜臺陳後名

〈회헌집〉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1825년（순조 25） 2월 제주에 경차관으로 부임해 온 윤제홍은「한라 

산도（漢率山圖）」를 그렸는데 거기에는 회헌, 즉 조관빈의 제명과 조씨제명（趙氏題名）이라 

고 분명히 구분해서 적고 있다. 이런 사실들을 종합하여 추론해보면 회헌 조관빈의 제명이 

따로 존재하며 조카인 조영순은 중부인 조관빈의 제명을 몰랐거나 찾지못해서 아예 자신의 

제명 한쪽에 중부의 사연과 이름을 제명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조정철의 마애명 역 

시 조영순 마애명 근처 에 있다가 분화구 바닥으로 굴러 떨어진 것으로 추정 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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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제홍〈한라산도〉의 일부분. 그림에 나타난 조씨제명（AS氏題名）과 

마애명을 새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백록담 분화구 밑에서 올려다 본 북벽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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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철

趙貞0 丁西以前□□ 被讀康成□□

趙貞0 辛未以防□使□登絶0
탁본 52cm X 75cm (글자 19cm x 19cm. 12cm x 12cm, 9cm x 9cm. 7cm x 7cm)

이 마애명은 바위의 아래 부분이 파손되어서 각자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여러 정황상 

조정 철(趙貞 話)의 마애명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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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조정철（趙貞結, 1751~1831）은 조선의 문신이다. 본관은 양주（楊州）이고 자는 성경（成W） ■ 

태성（合星）, 호는 정헌（靜tt）이다. 1775년 별시문과（別試文科）에 병과（內科）로 급제하였다. 

1777년 강용휘（姜龍揮） 둥의 정조 시해음모사건（«害陰謀事件）에 연루되어 제주（濟州）에 

유배되었다. 1810년 풀려나 정언（正言） - 동래부사（東菜府使）를 거쳐 1813년 충청도관찰사 

（忠淸道觀察使）가 되었다. 1816년 이조참의（吏曾參議）가 되었고 대사헌, 형조판서를 역임 

하고 1831년 지중추부사（知中桓府使）가 되었다. 저서로 「정헌영해처감록（靜fta海處次 

錄）」이 있다.

해설

정유년（1777년）에 전별검（前別檢）으로 파적되어 경술년（1790）에 이곳을 올랐고［登此］ 신미 

년（1811년）에 방어사로 부임해 와서 이어세繼］ 한라산 정상에 올랐다고 볼수 있다. 조정철 

은 조선의 유배인 중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30년이라는 기나긴 제주 유배생활을 끝낸 뒤, 

1811년 환갑의 나이에 다시 제주목사로 부임하는, 제주와는 특별한 인연이 있는 인물이다. 

홍랑（洪쎠）과의 애틋한 사랑은 유명한 일화이고, 유배 중인 몸으로 부종인 같은 제주사람과 

사제의 인연을 맺고 가르치고 돌보아 준 일과 그와 홍랑 사이에서 얻은 손녀의 사위들에도 

각별한 애정을 쏟은 일, 무엇보다 그가 제주도민들을 위해 선정을 베푼 일은 제주인으로서 

반드시 기억할 만한 인물이다.



목사이양정 일행

李養쀼 李f 熟 羅東善 탁본 48cm X 53cm（글지’ 15cm xl 5cm）

인물

이양정（李養弗, 1739~?）은 1781년 7월 목사 김시구의 후임으로 도임하고 1782년 1월에 승지 

로 제수되어 떠났다. 재임 중 제주순무안사시제어사 박천형이 내도하여 과장（科場）을 개설 

하여 3명을 시취하고 열녀에게 정표를 내렸다.

해설

재임기간이 6개월에 불과해서 별다른 업적이 보이지 않는다. 그 짧은 재임기간에도 불구하 

고 그의 제명은 용연과 백록담, 정방폭포, 산방굴사 네 군데에서 보인다. 이형묵（李?熟）은 

이 시기에 제주판관으로근무한 인물이다. 나동선（羅東善）이 동행인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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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덕빈 일행

黃德彬 沈恒之 梁損 탁본 30cm X 30cm（글자 7cm x 7cm）

인물

황덕빈（黃德彬）은 1770년 제주판관으로 도임하고 1772년 8월에 떠났다. 심항지（沈恒之）는 

국가에서 금했던 청나라 주린（朱휴）이라는 사람이 지은「강감회찬（網鑑會휴）」이라는 서책 

을 매매하는 일에 연루됐다는 죄목으로 제주로 유배되었다. 이 책에는 태조 이성계와 인조 

를 모독하는 내용이 일부 실려 있었기 때문이다. 이 책을 소장하고 있다는 죄목만으로도 극 

형에 처해진 경우까지 발생할 정도의 문제적인 서적이었다. 양훈（梁뗘）은 이 당시 제주목사 

인 양세현의 아들이다.

해설

위 세 사람은 신묘년, 즉 17기년에 한라산에 올랐다. 황덕빈은 제주판관이고 양훈은 당시 

제주목사였던 양세현의 아들이었으므로 둘의 동행은 자연스럽지만, 심항지의 동행은 의아 

스럽다. 게다가 그의 이름은 제주판관 다음에, 목사의 아들보다는 앞에 쓰여 있어 의아하지 

만 연령순이라고 보면 자연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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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 조우석 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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牧使 趙禹銀 幕賓 趙禪銀 咸永述 朴俗源 趙義經

判官 申義恒 李賓和 金秀男 劉永動 文命新

丁西 五月 日

탁똔 108cm X 62cm（글자 10cm x 10cm）

인물

조우석（趙禹銀, 생몰년 미상）은 헌종 때 제주목사이며 1836년 3월 박장복의 후임으로 부임하 

고, 1837년 11월에 흑우（黑牛）를 진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파직되어 떠났다.

해설

제주로 부임했던 목사들은 변방이라는 특징으로 무관이 많이 부임했는데, 무신이라는 성격 

상 이들 중에는 탐학하거나 목민보다는 행유와 주연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다.

또 비변사의 말로써 계를 올려 말하길 제주목사 조우석은 재앙을 입은 백성들의 구휼은 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배를 채우는데에만 전념하니 원망하는 소리가 자자하여 이미 많은 말이 들 

린다.

义以備邊司言啓日 濟州牧使趙禹鑑 岡«災民 專事肥己 怨聲籍« B多入聞

겨우 1년 반이라는 길지 않은 재임기간에 산방산을 비롯하여 용연, 탐라계곡과 백록담 등에 

본인과 동행한 이의 이름을 새겨놓고 있다. 특이한 것은 그의 유람에는 많은 인원들이 동원 

됐는데 심지어 악공들까지 대동하고 유람을 나섰다. 탐라계곡에는 자신과 판관, 자신의 막 

료들과 악공 2인까지 포함하여 13명이 따라나섰다. 백록담에는 악공 중 무거운 악기 였던 금 

（琴） 연주자의 이름은 빠지고 있다. 또한 산방굴사에도 그의 이름이 보이는데 마찬가지로 판 

관과 막료, 피리 연주자 문명신（文命新）, 거문고 타는 김치원（金致元）의 이름까지 제명되어 

져 있다. 그가 이런 유흥에 빠져있을 당시 제주는 비바람에 피해를 입어 환곡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기근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는 1837년 10월에 이미 비변사의 장계로 탄핵의 위기에 몰렸헜음을 알 수 있다. 화살을 만 

드는 대나무는 제주도 특산물이었는데 그가 개인적으로 인력을 동원해서 사사로이 채취한 

뒤 배로 육지부로 실어 날라 팔았던 일이 문제가 되어서 휴당 부서로 하여금 잡아다가 엄히 

신칙하라는 윤허가 내려졌음에도 멀쩡하게 임기를 이어간다.

탐라계곡으로 유람 간 시기가 그해 9월이었고, 백록담에 놀러간 것이 5월이었다. 이것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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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도 그는 탐학하고 사사로이 자신의 이 익을 취하는 와중에 떠들썩하게 유람을 다닌 것이다. 

그가 이런 탐학과 탐욕, 그리고 탄핵에도 불구하고 그 해까지 임기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풍양 조씨에 의한 세도정치가 극성이었던 사실과 연관시켜 이해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1779년（정조3년）,1월29일「일성록」의 기록에따르면그의파직에관한 내용이 자세하다.

제주 전목사 조우석은 파직하고 은진현감 신영은 의금부에 잡아들여 조치 하였다. 이조 참판 서 

호수가 아뢰기를, “제사에 쓰는 희생（«性）은 사체（事體）가 얼마나 중대한 것입니까. 그런데 근 

래에 외읍（外邑）에서 봉진（封進）할 때 잘 가려서 봉입（»入）하지도 않고 기르는 방법에 있어서도 

마음을 다하지 않습니다. 일전에 제주목에서 봉진한 무술년（1778, 정조2） 조（條）에 흑우（黑牛）를 

가정（加定）했던 것을 살펴보면 체구가 작아 송아지만하고 비쩍 말랐으며, 홍주（洪州）. 청산（靑山） 

등 다섯 고을에서 나누어 기른 것도 전혀 쓸 만한 것이 없어 가까스로 이미 예조에 논보（論報）하 

여 모두 돌려보냈습니다. 전후로 신칙하였는데도 이처럼 태만하게 봉행하니 참으로 매우 놀랍습 

니다. 희생이 수척한 책임은 나누어 기른 각 고을에 있고, 체구가 작은 책임은 봉진한 고을과 도 

회관（都會官）에게 있습니다. 나누어 기른 해당 다섯 고을의 수령을 우선 엄하게 추고하여 앞으 

로 잘 하는지 관찰하고. 봉진관인 제주 목사와 도회관인 은진 현감은 반드시 특별한 처분을 내 

린 뒤에야 차후를 징계할 수 있겠기에 감히 아룁니다.’’ 하여, “봉진관은 파직하고 도회관은 의금부 

에 잡아들여 처리함이 가하다’’ 하여 그대로 따랐다는 내용이 보인다.

罷濟州前牧使趙禹^^職 韋處恩津懸監申8휴 吏»參判徐治修啓言 祀$«性事體 何等重大 而近 

來外邑封進之際 旣不擇» 限養之方 赤不致意 離以日前濟州牧使所進成成條 加定黑牛觀之 體 

小如卷 ««旦» 洪州靑山等五邑分 養者 一無可取 故繼 S 論報春曾표爲退送 而前後申®之下 

奉行之 g是慢 忍誠SS然 疫5春之責 在於分養各邑 體小之責在於封進邑及都會官 當캬分養五 

邑守令 姑先從重推考 以觀來頭 至於封進官濟州牧使及都會官恩津懸監 則必承別般處分然後 

可懲來後 故敢達奏 從之封進官罷職都會官韋處可世

흥미로운 사실은 제주흑우가 종묘의 제사에 사용되어졌다는 것과, 제주에서 올려진 흑우는 

일단 도회관（주로 영암군수）에 의해 관리되다가 조정으로 올라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봉진관인 제주목사와 도회관이 종종 처벌받는 일들이 기록에 보인다. 제주흑우는 제주마, 제 

주감귤과 함께 제주를 대표하는 진상품이었다. 정조 8년의 기록에 의하면, 제주의 기근때 백 

성을 위로하면서 다른 공물의 진상은 연기해주지만 흑우, 감귤, 말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보인다. 흑우와 감귤은 제사에 바치는 더없이 중요한 물건이고 또, 공마는 군정에 속한 것이 

니 만큼 경솔히 의논 할 수 없다고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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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로

李景老 탁본 13cm X 43cnn（글지■ 11cm x 15cm）

인물

승정원일기를 보면 같은 이름의 유배인이 보인다. 1754년 2월 5일 기록에는 이경로（李景老） 

를 제주목 대정현에 기한을 정함 없이 정배하라는 내용이 보인다.

의금부의 말로써 상달하길 “현재 잡혀있는 죄인 거제전부사 이재형을 영남 웅천현에 3년 정 

배하도록 하고 이경로를 제주목 대정현에 기한 없이 정배 시킬 것.... （하략）...

以義禁府言達日 時囚罪人巨濟前府使李再» 演南態川懸徒三年定配 李景老 濟州牧大靜 

絲幻限年定配

1759년 12월에 신원되었으며 1763년 6월 삼척영장（三涉營將）과 평산부사（平山府使）로 임 

명되는 기록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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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豪仁 丁玄四 탁본 6cm X 17cm（글자 6cm x 6cm）

인물

제주 유생들의 시취 내용과 시문 둥이 수록되어 있는「탐라빈홍록（%羅賓興錄）」무과 입격 

자 명단에 그의 이름이 보인다. 승정원일기 1789년（정조 13） 5월 4일（康申）의 기록을 보면 

병조에서 신호인（申豪仁）을 명월만호로 삼자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병비（兵&）로... （중략）... 신호인을 명월만호로 삼고.. （중략）... 아울러 단자와 같이 부쳐 올림 

兵at 判書李文源進 參判柳ffi差祭 參議申應顯入直 參知洪柔聖病 左副承旨申書進 以沈 

8之爲知事 安春君爲都據管 具JS爲副據管 李喜永爲最知 李覽徵爲忠州營將 申豪仁爲明 

月萬戶 金商鎭爲9津別將 同知單朴昌潤 余知三單趙光銘 李益® 副a軍林«翰 申民奏 

副司直李9元 成德朝•李柔南鶴聞 »遠振•李書九 柳甲基 副司正朴禹主®單付

해설

정해人!■（丁玄四）는 1767년 4월이므로 1789년에 신호인이 명월만호（明月 萬戶）로 임명되기 21 

년 전에 한라산을 오른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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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 일행

金會 朴萬淳 洪大成 탁본 37cm X 32cm（글자 12cm. 10cm x 10cm, 8cm x 8cm）

해설

미상인 인물들이다. 홍대성（洪大成）은 승정원일기 1760년（영조 36） 6월 21일（쪼E） 기사에 

잠깐 보이는데 확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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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보 일행

（金載兪 丁八日） 金鍾輪 夫士簡 李潛良 洪範植 張文明 辛未

탁본 75cm X 23cm(글자 6cm x 6cm. 4cm x 4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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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① 김종보（金鍾輸）

제주사람으로 조선 순조 때의 무신이다. 1784년 무과 급제했으며 1805년 8월에서 1808년 3 

월까지 명월만호를 지냈다. 1810년 전주중군, 1827년 함경도병마우후까지 승진한 인물이 

다.

인물② 부사간（夫士簡）

1800년（정조 24） 3월 24일 기록에 그의 이름이 보인다. 시험관이 제주에서 늦게 도착한 한 

량들을 위해 시험에 특별히 응시할 수 있도록 청원하는 내용에 그의 이름이 보인다.

인물③ 이응량（李良）

역시 자세하지 않은 인물인데 1816년（순조 16） 9월 5일（辛玄） 승정원일기 기록에 보인다. 제 

주한량이었던 그는 1815년 별시에 참석하지 못해 다음 해에 다시 정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을 병조를 통해 청원하여 왕의 윤허를 받는다는 내용이 기록에 보인다.

인물④ 홍범식（洪範植）

1815년（순조 15） 10월 12일 승정원일기에 보면 제주한량으로 나오는 동명의 인물이 보인다. 

혜경궁 홍씨의 장수를 기 원하고 왕의 무탈함을 기 리는 별시 에서 제주인들 중에 무과초시를 

통과한 한량들에 한해 전시에 직부하는 명단에 그의 이름이 보인다.

인물⑤ 장문명（張文明）

장문명은 미 상이다.

해설

'위 5인의 일행은 등정한 신미（辛未）년（1811）을 전후해서 무과에 급제한 한량들이어서 이러 

한 인연으로 같이 산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만한 일은 이 당시 제주인들의 중앙 진 

출이 타 시기에 비해 빈번하고 인원도 많다는 사실이다.

1810년（순조 10） 6월 24일 승정원일기에 보면, 제주절충 김종식과 가선 김사원이 각각 일천 

백석과 일천 석을 내어 배를 빌려서 바다를 건너 남해지역의 기민들을 구휼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 김종보의 동생 이 김종식과 김종집 인데 모두 무과 급제한 인물들로서 첨사와 명월만 

호 둥을 지냈다.

김재유（金«兪）

김재유는 김종보 일행 마애명 오른쪽에 조그맣게 새겨져 있다. 김종보 일행으로 볼 수 

도 있겠으나. 각을 한 서체나 마모된 정도로 보아서 시대가 먼저인 것으로 판단된다. 

행적 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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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관구

范4旨倉海潤 一奉漢梁浮
白脂仙人待 今登上上頭 丁玄秋任觀周

탁본 56cm X 58cm（글자 7cm x 7cm）

인물

임관주（任觀周, 1732년~?）는 본관은 풍천이고 자는 숙빈（救賓）이다. 1756년（영조 32） 정시 

문과에 병과（內科）로 급제하였다. 1767년（영조 43） 정언 재임 중 언론의 중요성,「어제유곤 

록（御製俗昆錄）J 의 불합리한 서술, 재상의 잦은 교체, 제술（製述） 시험 때 성균관 유생을 모 

독한 도승지 송형중（宋勞中）의 파직, 서울과 지방 관원들의 비리 적발, 무장들의 권위 존중 

등 10여 가지에 달하는 조목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상소를 올렸다. 이 상소로 인하여 제주도 

에 유배되었다. 제주도에서 창천촌에 유배지를 정하고 독서 에 열중하였다. 유배된 지 두 달 

이 지나자 대신들이 바른 말을 하는 관리를 섬에 계속 둘 수 없다 하여 특별히 석방되었다. 

1782년（정조 6） 시폐（時弊）를 상소하자 대사헌 김이소（金腹素）의 탄핵을 받아 흑산도로 유 

배되었다가 1784년（정조 8）에 남해현에서 풀려났다. 1801년（순조 1） 복관（iS官）되었다.

해설

그는 제주도에 유배되었다가 두 달 만에 해배되었다. 해배 되자마자 그의 적거지에서 멀지 

않은 안덕계곡의 상류인 창천을 찾았다. 그의 시에는 유배에서 풀린 홀가분한 심정이 늦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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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취와 어울려 청신한 맛이 있다. 특히 머리맡에서 듣던 시냇물이라는 대목은 고조기의 

〈산장야우（山莊夜雨）〉라는 시와 풍격이 흡사하다. 창천은 바다가 융기하여 생겨난 하천으 

로 제주도의 하천 중 특이한 곳이다. 그는 장마철에 흐르는 굉음의 물소리를 듣고 싶었던 것 

이다.

비로소 사립문 나서는 날에야

먼저 베갯머리에서 듣던 시내에 들렀네. 

세 구비마다 늘어선 푸른 바위

늦가을 단풍 곁, 아담한 폭포

始出菊門 日 

先#:tt 下川 

蒼巖三曲立 

短»晩«邊

창천을 둘러보고 발걸음을 산방산으로 돌린다. 안덕계곡에서 산방산은 지척 이다. 산방산의 

생김새와 천연적으로 형성된 산방굴사의 경치에 놀라고 다시 거기서 바라보는 바다풍경에 

다시 한 번 놀란듯하다.

돌로된 신선의 굴 石作神仙 B

산방산에서 새는 물 공중에서 떨어지네 . 方山S淸空

남쪽하늘 푸른 바닷가 고장 南天蒼海州

오（吳） 초（楚）지방이 한눈에 들어온다네. 吳楚一望中

이어 중문 천제연으로 가서〈추인（3?人）〉라는 칠언절구로 천제연에서 벌어지던 활쏘기의 

장관을 묘사한다.

천지 연이 열려 큰 폭포 흐르고

총석들이 옮겨와 절벽에 깊은 못이 되었네.

공중에선 화살 진 허수아비 （줄타고）걸어가니 

가장 기 이한 볼거리는 이곳 활쏘기 이네.

天池a開大»流 

移來S石壁深쮸 

空中負筋?S 人步 

第一奇«此射候

이어 그는 내쳐 한라산에까지 올라 시를 읊는다. 같은 유배객이었던 정이환（1767년（丁玄）） 

은 그해 4월에 한라산에 올라서 시를 지었고, 임관주 역시 같은 해 가을（丁玄 秋）에 한라산 

에 올라 같은 처지였던 정이환의 시를 차운하였으며 시의 기상이나 풍격이 흡사하다.

망망한 창해 드넓은데 

한라 봉우리 떠 있구나. 

백록을 탄 신선 기다리는데 

난 오늘에야 정상에 올랐네. 

—擧漢率浮 

白臨仙人待 

今登上上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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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를 읊는 기세가 대단하다. 바른 말, 직언하기를 좋아해 두 번씩이나 유배형에 처해졌던 만 

큼 시 역시 거침이 없다. 첫 구의 바다풍경의 수평과 두 번째 구의 수직이 아무런 장식이나 

수식 없이 교차할 뿐이다. 백록담에 관한 전설을 교묘하게 틀어 백록 탄 신선이 자신을 만나 

기를 기다린다는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다. 재미있는 사실은 제주로 부임했던 소위 목민관이 

라는 이들과 유배 인들의 시는 태생부터 다른 듯 다르다. 전자의 경우는 한라산과 백록담의 

절경에 고작 상투적이고 정치적인 표현에 그치는데 비해 유배인들의 시는 힘차고 기상이 남 

다르다.추사의 경우에서 보여지듯이 시나 문장은 쇠가 담금질해야 강해지듯 고통을 거쳐야 

빼어난 글이 나오는 것이다.

한라산에 이어 그는 제주목으로 가서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한다. 그 즈음 가까운 용연에 

들리고 여기 에도 제 영을 한다.

백록담에서 흘러내리는 물

못이 되어 바다로 흘러가네.

양쪽물가에는 모두 푸른 절벽 인데 

돌아갈 나그네 쪽배 찾아보네.

白;®S 流水 

爲溫大海薄 

兩 ffi背奉壁 

歸客片舟#:

마지막 구의 돌아갈 나그네 쪽배 찾아본다는 대목에서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 간다라든지 온통 푸른 벽 이라는 표현은 

매우 힘이 넘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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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Q
丄 홍구서

洪九端 탁본 18cm X 36cm（글자 8cm x 8cm）

인물

홍구서（洪九端）는 1722년（경종 2）에 태어났으며 호는 사룡（士龍）이다. 40이 넘어서야 과거 

에 급제하였고 주서（注書）, 통례（通禮）, 정언（正言）, 지평（持平）, 장령（掌令） 등을 두루 거쳤 

으며 제주목사로 부임하는 부친인 홍태두（洪泰斗）를 따라 제주에 왔다. 추정해보면 제주로 

왔던 시기는 과거에 급제하기 전인 34세쯤이 될 것이다.

해설

승정원일기를 보면 그는 주로 언관과 헌관에 관련된 직책을 중심으로 관료생활을 하였다. 

주서, 통례, 정언, 지평, 장령 둥을 두루 지냈는데, 아직 관직을 맡지 않았던 시기에 부친을 

따라 제주에 왔다가 산에 올라 제명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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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식 일행

尹植 尹權 權德行 成永夏 朴環 孟仁行 洪重健

탁본 37cm X 47cm(글자 10cm x lOcm, 7cm x 7cm)

尹命動 尹基 ZL3t 五月 尹命兼 탁본 39cmX24cm(글자8cmx8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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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윤식（尹植, 1678~?）은 본관 파평（i皮平）, 자는 사고（士固）이다. 1678년（숙종 4） 윤집성（尹集 

成）의 아들로 태어났다. 1702년（숙종 28） 별시 문과에서 병과 6위로 급제했다. 강원도 횡성 

현감, 장례원판결사 등을 거쳐 1744년（영조 20） 9월 제주목사로 부임했다가 다음 해 9월에 

파직되어 떠났다. 재임 중 제주도의 유향품관들로 하여금 조정에 진상하는 공물을 바치도록 

했는데, 사림들이 그 부당함에 대해 항의하자 매질하여 내쫓고 계속 항의하는 사림들은 상 

부에 보고해 유배시켰다. 1745년 9월 조정에 부패한 청귤（靑«）을 진상한 죄로 제주목사직 

에서 파면되 었다. 이후 동지중추부사를 거쳐 종이품 한성부우윤에 올랐다.

해설

윤식 일행과 윤명훈 일행이 제명된 게 근처이기는 한데 동행인임을 확증할 수는 없지만 윤 

식목사의 도임시기가 1744년에서 1745년, 즉 을축（己i）년이므로 제명에는 윤명훈일행의 

이름 가운데에 을축 5월이라 돼있어서 윤식목사 일행과 동행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윤식 

목사와 동행한 윤군（尹權）, 권덕행（權德行）, 성영하（成永夏）, 박휴（朴環）, 맹인행（孟仁行）, 홍 

준건（洪重健）막료들로 보이는데 그 중 성영하는 이후 무관으로 등용되어 경덕궁 호위장이 

된 인물로 보인다. 맹인행（孟仁行）과 홍준건（洪重健）은 윤식 목사일행과는 글씨체에 미묘한 

차이가 있어 동행한 인물들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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乂 즈 목사 조위진 일행

成호 三月 十七日 登此 新伯 趙威鎭 舊伯 李潤成

탁본 34cm X 52cm（글자 8cm x 8cm）

인물① 이윤성

이윤성（李潤成, 1719~?）은 영조 때의 제주목사이다. 1736년 병조판서 박문수의 천거로 남행 

선전관이 되었고, 1756년 제주목사가 되어 수입된 호마의 방목에 힘썼다. 이듬해 제주에 기 

근이 들었을 때에 전라도의 상진곡（常販穀）을 들여와 도민을 구제하였다.

인물② 조위진

조위진（趙威鎭, 생몰년 미상）은 영조 때의 제주목사이다. 1757년 11월에 이윤성의 후임으로 

도임하고 1759년 5월에 신병으로 떠났다. 왕조실록에 영조가 부임하는 이윤성에게 다음과 

같이 각별한 당부를 내 린다. ‘너는 제주사람 한 사람이라도 하루의 굶주림이 있으면, 이는 

네가 나로 하여금 하루를 굶게 하는 것’ 이라고 말한다.

제주는 토질이 화산토가 되어 가뭄이 생기고, 일년에 두세번 태풍이 통과하는 곳으로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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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주 발생한다. 숙종때는 정변이 빈번하여 많은 정객이 유배되었는데, 조정이 바뀌면 유 

배객이 요직에 오르는데, 경연석에서 제주 실정을 임금에게 잘 전달 되었다. 숙종은그에 따 

라 전라, 경남지 역의 군량을 제주에 구휼미로 보내거나 하여 제주의 어물, 미 역으로 갚는 조 

치를 하였다. 그러나 자주 해난사고가 일어나자 영조 이후는 공첩장을 1년에 150장씩 목사 

에게 보내 제주토호들로부터 양곡을 내는 조치를 부가적으로 시행하였음이 승정원 일기에 

보인다. 그래서 육지부보다 제주에 공첩이 특히 많은 원인이 되었다.

해설

1758년 무인（成黃）년 신임 목사［新伯］와 임지를 떠나는 목사［舊伯］가 나란히 백록담에 오른 

것을 기념하여 새겨놓은 특이한 방식이다. 이전 목사인 홍태두도 산에 올랐으므로 전 후 두 

목사 재임때 판관인 안세윤이 신구 목사와 더불어서 산행한 것으로 보인다. 무인 2월 17일 

（成g 三月 十七 B）이라고 구체적 날짜까지 밝힌 점이 특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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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록담 북벽 (

백록담의 북벽은 멀리 조선시대 임금이 계신 서울과 

제주목관아를 마주 대하는 곳으로서, 한라산 백록담 

에 올랐을 때 가장 신성스럽고 임금을 향한 존경의 표 

시를 취하는 곳이다. 마치 용의 머리 형상을 한 백록담 

북벽의 병풍 바위는 옛 지도상에 구봉암이 라고 불리기 

도 했었음을 알 수 있다.

©김정

⑯ 이익

O 최익현

© 정우식 일행

© 김세완

©민복기

G 손경오 일행

©김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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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

金淨 탁본 14cm X 42cm（글지' 14cm x 14cm）

인물

김정（金淨, 1486~1521）은 조선 중종 때의 문신이다. 자는 원충（元神）, 호는 충암（神輩） 기 

묘사화로 제주로 유배되어 성안 가락천 동북쪽 금강사에서 지냈다. 이때 제주의 이속적（異 

俗的）인 문화를 소개하는「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을 지었고, 1521 년 10월 사사（賜死）되 

었다.

해설

「제주풍토록」을 보면 자신이 죄인의 신분이어서 한라산의 웅대한 자연경관에서 답답한 마 

음을 씻어내지 못함을 다음과 같이 아쉬워한다. 김정이 한라산에 과연 올랐는지에 대한 여 

러 학자들간에 의견이 분분하지만 다음에서 설명하는 예시문과 인용문 둥에서 그에대한 

의문을 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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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만약 한라산 정상에 올라 사방을 돌아보면 죄 바다인데 굽어 바라보면 남극노인성 

（남극노인성은 크기가 마치 밝은 별 같고 남쪽하늘 끝자리에 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는데 

만약 나오면 덕치와 장수의 상서로움이 나타난다고 알려진다. 이 별은 오직 한라산과 중원 

의 남악 즉 형산에서만 이 별이 보임）이 보이고, 멀리 월출산이나 무등산 등 여러 산들이 

보이는 것이 가히 불우한 가슴 속을 씻어 내릴만한데, 이는 마치 이태백이 노래한 대로대 

붕이 날아오르자 구름이 드리우고. 큰 자라가 물속으로 뛰어드니 파도가 일렁인다.

라는 것과 같다. 오직 이런 표현만이 이 경승에 걸맞지만 나는 갇힌 죄수라 형편이 그러지 

를 못하였다.

然君登漢聖絶頂 四顧5倉浪 個觀南極老人 老人星 大如明星 在天南極之軸 不出地上 

苦現則仁壽之洋 D6登漢聖及中原南®則可見此星 指點月出無等諸山 可濕奇胸 如太白 

所示雲垂大Blffl 波動巨«沒者 P6此可以當之 1'昔音#囚 勢不能耳

그러나 그 자신이 이운（李#司 목사와 함께 오미자를 따러 한라산에 올라 다녔으며, 더욱 

이「간옹유고」의 내용을 보면 그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라산에 올랐으며 이익이 그것 

을 매우 부러워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마애명은 원칙적으로 직접 답사한 기념으로 길이 남기고자 새기는 것이므로 김정은 당 

시 목사인 이운의 배려로 올라 제명을 남기게 되었고, 이익은 평소 한라산에 오르는 것 

이 소원이었으므로 인조반정 직후에 등반하여 마애명을 남긴 것으로 판단된다.

덧붙여 김정은 한라산에 오른 증거들을 숨기기 위해 한라산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사 

용하지 않고 삼산（三山）이라는 미묘한 표현을 사용한다.「충암집」3권에 삼산가（三山 

歌） 19운（韻）의 내용을 보면 한라산에 오르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표현들이 보인다. 또한 

김정은 한라산 기우제문, 장올악 기우제문 등을 본인이 직접 썼는데, 이것 역시 그가 한 

라산에 직접 오르고 제명하였다는 판단의 강력한 근거가 된다.

이 김정의 마애명은 1521년 한라산에 올라 새긴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런 가정이 맞다면 

지금까지 발견된 한라산 마애명 중에서 시기적으로 가장 이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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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漢 탁본 12cm X 42cm（글자 12cm x 12cm）

인물

이익（李漢, 1579~1624）은 조선 광해군 때의 문신이며 자는 형여（«如）, 호는 옥포（玉補） 또는 

간옹（民쏴）이다. 1618년（광해군 10）에 인목대비（仁穆大姑） 폐비를 반대하다가 제주로 유배되 

어 전적 고홍진（高참봉 김진용（金晉銘） 등의 문하생을 배출하였다. 해배되자 인목대비 

의 모친인 부부인 노씨와 더불어 상경하였다. 1624년 이괄（李造）의 난이 일어나자 왕을 호종 

하지 못한 죄책감으로 고향에 돌아가 그 해에 죽었다. 이익의 아들 이인제（李仁濟）는 어머니 

（헌마공신 김만일의 딸）와 함께 남아 제주 경주 이씨 중 한 계파의 입도조（入島祖）가 되었다.

해설

간옹 이익이 지은「간옹유고」에 보면 한라산에 관한 시와 함께 그 사연을 적은 서문, 즉 병서 

［遊漢羅山四首井序］에 당시 유배인의 신분이었던 김정이나 이익이 직접 한라산에 오를 수 있 

었는지를 가늠할만한 내용이 자세하다.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선정신 충암굉金淨］께서 위리안치 중에 가끔 한라산에 올라서 말하길 “국법 때문에 이 산중에 

오래 머물 수 없고 또한 단지 한 달에 한번 밖에 나갈 수 없었다" 고 말했다고 하는데 우리들은 

한 번 이 섬에 들어와서 몇 해 동안 한걸음도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이것은 공이 받은 죄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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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 비해 가볍지 않았을 터인데도 오히려 수시로 산중에 가서 울적한 심사를 달랠 수 있었건만, 죄가 

더 가벼운 우리들은 오히려 국법이 두려워 감히 문밖을 나가보지 못하는 것은 시절이 예와 지금이 다 

르고 형세가 감히 시도할 수 없는 바가 있었기 때문이다.

先正忠輩公在B中時時往此山而日國法之故不得長在山中fi—月一出示죠而音輩一入索年不得S 

步之出公之得禍不下今日K得時往山中腸敍幽B而音輩 5tt 縮首不敢出者時有古今之異而勢有所不 

敢他

이 기록이 사실이라면 충암 김정은 유배인의 신분이 었는데도 한 달에 한번이라도 산에 오를 수 있 

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간옹 이익은 김정의 사례를 통해 한라산에 오를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한다. 하지만 그는 곧 마음을 정하고 한라산에 오르는 일종의 모험을 감행한다.

이에 뜻이 맞는 두 세 사람과 함께 이른 새벽부터 길을 나서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저녁에야 돌아 

왔다. 혹시 이후에 우리를 본 자가 있더라도 역시 이 일을 너그러이 봐달라고 사정할 수 있을 뿐이다.

與同志三三子冒燒而往越一夜而昏返爲後成有見之者赤將覽怨示廟

이 대목에서 간옹은 그와 뜻이 맞는 몇몇 사람들과 밤에 집을 나서서 새벽을 넘어 하루 종일을 걸 

어 한라산을 올랐으며 그 감상을 다음과 같은 칠언시로 남겼다. 시기는 1619년도 이다.

영주 제일봉에우뚝 서서 보니 獨立ifi洲第一窒

하늘과 바다 아득해 형 언하기 어 렵구나. 觀天6海沙難容

황홀하게 강토를 이 리저 리 구경해보노라니 K遊聖域膽前後

태산에 오르니 노나라가 작다는 말을 이제야 믿겠네. 方信登東小魯封

그는 다음날 저녁에야 집으로 돌아온 것이다. 산에서 하룻밤까지 자는 일까지 대담하게 저지른 것 

인데, 이것은 국법을 염려하던 그의 평소의 언행과는 사뭇 다른 것이다. 간옹은 유배인이었지만 

실록과 기록을 보면 목사 이괄（李道）이 데리고 온 막료들이 모두 무관이었기 때문에 계（啓）를 올 

려서 간옹을 교관（敎官）으로 쓰도록 하여 윤허를 받아 동몽교관（童蒙敎官）이 되어 제주인인 고홍 

진과 김진용 등을 가르쳤다. 그러므로 유배 인이 산에 올랐다는 말이 나지 않게 관원의 신분으로 

오른 것이니 죄 될 것은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 이괄이 그런 조치를 한 것은 이익의 숙부가 임진왜 

란 공신인 오위부총관 이수일（李守一）이며, 사촌이 유명한 이완（李荒） 대장이기 때문에 이괄이 장 

계를 올린 것이다.

번잡한 속세를 피해 문을 열고 나서서 

한라산 바라보니 면모가 새롭구나. 

돌아가는 구름도 역시 알겠지 

내 종적을 감춰야 한다는 것을.

出門避 Kg 

望山新面 11 

歸雲赤有知 

使我藏腺跡

2—1.신선이머무는곳백록담•북벽 65



• 최익현

탁본 10cm X 40cm（글자 10cm x 10cm）

인물

최익현（崔益유, 1833~1906）은 조선 고종 때의 문신이며, 학자이다. 위정척사파의 거두이다. 

자는 찬겸（贊혀I） 호는 면암（하토）이다. 1873년 승정원 동부승지에 제수되자 동직을 사퇴하 

는 상소를 하면서 대원군의 실정을 비판하였으며 그 해 11월에 호조참판을 사직하는 상소로 

삼사의 탄핵을 받아 의금부에 수감되고 관직이 삭탈되었다. 그리고 제주도에 유배되어서 지 

방유림의 사상과 학문에 상당한 영향을 끼 쳤다. 광무 9년 을사조약에 반대하여, 의 병을 일으 

켜 항쟁하다가 일본군에 잡혀 대마도 유배 중 단식사했다.

해설

최익현은 1873년 제주도 유배에서 풀리자 평소 원했던 한라산을 등반하기로 한다. 제주 유생 

이기온과 십 여 명과 동반하여 남문을 나와 방선문을 거쳐 한라산에 오른다. 이 일정을「유한 

라산기」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최익현의 제명은 방선문에 이기온의 이름과 함께 제명 

되어 있으며 백록담 북쪽 안쪽 사면에도 그의 이름이 제명되어 있다. 그의 제명이 존재한다 

고 알려져 있었으나 찾지를 못하고 있던 중, 이번 조사에 의해 새로이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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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의 김정과 이익의 마애명과 조금 떨어져서 왼쪽에 최익현의 마애명이 있다 

두 바위는 비록 시대를 달리했지만 유학의 정맥이라는 입장에서 최익현 자신과 

김정. 이익 두 사람을 같은 연장선에 놓으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공간 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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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록담 전체를 대상으로 한 현황조사는 백록담 가장자리에부터 시작되었다. 다섯 명의 조사 

원이 백록담 못가에 위치한 조정철®貞S） 마애명의 쪼개진 나머지 바위 부분을 의식하여 

샅샅이 뒤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동벽까지 뒤져나갔지만 별 소득이 없어서 기운들이 빠 

지고 있었다. 결국 새로운 마애명을 찾는 일은 중단하기로 하고. 세 명은 동벽의 기존 조사된 

마애명부터 차근차근 글자를 판독해나가는 조사를 진행하기 시작하고 두명은 동벽부터 북벽 

까지를 뒤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혼자 북벽을 뒤지던 연구원이 큰 목소리로 최익현（崔 

=）의 제명을 찾아냈음을 알렸다. 순식간에 답사분위기는 달아올랐고 각자 하던 일들을 내 

팽개쳐 두고 북벽으로 모여들었다. 기록으로만 전해지던 최익현이라는 세 글天» 눈앞에서 

확인하게 된 것이다. 역사가 눈앞으로 성큼 걸어 나오는 감격의 순간이었다. 눈의 호사는 거 

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주변을 살피다가 다시 낯익은 한자 하나가 눈에 빨려오듯 들어왔다. 

이（李）자였다. 그 밑으로 희미하게 다시 익OI）자가 드러났다. 이익（李漢）이라니. 맙소사 간옹 

이익이었다. 제주 유학의 중흥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던 유배객. 「간옹유고」의 주인공. 말로 

만 듣던 그 이익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익자를 더듬다가 무심코 눈길이 옆으로 움직였는데 거 

기에도 낯설지 않은 외자 이름이 거의 똑같은 크기로 새겨져 있었다. 김정（金淨）. 역사기록으 

로만 만나던 인물들의 자취를 세 번씩이나. 거의 같은 시간에 친견케 된 호사를 누리게 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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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록담 북벽에서 동벽까지 차근차근 진행되는 조사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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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익현의 유한라산기（遊漢羅山記） • 면암선생문집蓄先生文集）에 수록

한라산 등반에 대한 소감을 피력한 글 중. 성리학적 이념이 가장 깊게 베여있는 글이다. 한라산 

정상에 올라 맹자를 그리고 주자를 말한다. 거침없는 직언과 꼿꼿했던 절개 그로인한 비극적인 

최후 이 모두를 그의 글에서도 읽을 수가 있다. 그가 얼마나 성리학적 이념으로 철저히 무장되 

어져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한라산 정상에 대한 묘사가 매우 자세하다는 점. 강하고 직설 

적인 문장을 읽는 명쾌함이 이 글의 미덕이다. 전문 중에서 한라산 정상에 오른 대목만 고전번 

역원의 원문과 번역을 발췌해서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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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후 검은 안개가 컴컴하게 

몰려오더니 서쪽에서 동쪽으로 

산등성이를 휘감았다. 나는 괴이 

하게 여겼지만. 이곳에까지 와 

서 한라산의 진면목을 보지 못한 

다면 이는 바로 구인（九®）의 공 

이 한 삼태기에서 무너지는 꼴 

이 되므로, 섬사람들의 웃음거리 

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어서 마음을 굳게 먹고 곧장 수 

백 보를 전진해 가서 북쪽 가의 

오목한 곳에 당도하여 상봉上»） 

을 바라보았다. 여기에 이르러서 

갑자기 중앙이 움푹 팬 구덩이를 

이루었는데 이것이 바로 백록담 

（白®;'B）이었다. 주위가 1리를 넘 

고 수면이 담담한데 반은 물이고 

반은 얼음이었다. 그리고 홍수나 

가뭄에도 물이 줄거나 불지 않는 

데. 얕은 곳은 무릎이. 깊은 곳은 

허리에 찼으며 맑고 깨끗하여 조

금의 먼지 기운도 없으니 은연히 신선이 사는 듯하였다. 사방을 둘러싼 산각（山角｝들도 높고 낮음이 

모두 균등하였으니 참으로 천부（天府）의 성곽이었다.

석벽에 매달려 내려가서 백록담을 따라 남쪽으로 가다가 털썩 주저앉아 잠깐 휴식을 취했다. 일행 

은 모두 지쳐서 남은 힘이 없었지만 서쪽을 향해 있는 가장 높은 봉우리가 절정이었으므로 조심스 

럽게 조금씩 올라갔다. 그러나 따라오는 자는 겨우 3인뿐이었다. 이 봉우리는 평평하게 퍼지고 넓어 

서 그리 까마득하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위로는 별자리를 핍박하고 아래로는 세상을 굽어보며. 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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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상（扶ft｝을 돌아보고 우로는 서양을 접했으며. 남으로는 소주（蘇州） • 항주（航州）를 가리키고 

북으로는 내륙（內陸）을 끌어당기고 있었다. 그리고 옹기종기 널려 있는 섬들이 큰 것은 구름만 하 

고 작은 것은 달걀만 하는 등 놀랍고 괴이한 것들이 천태만상이었다.

《맹자（孟子）） 에 ‘바다를 본 자는 기타의 물이 물로 보이지 않으며 태산（泰山）에 오르면 천하가 

작게 보인다.’ 하였는데 성현의 역량을 어찌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또 동파＜東裝 소 

식（蘇14））에게 당시에 이 산을 먼저 보게 하였다면 그의 이른바.

허공에 떠 바람을 어거하고 / 應虛御風 

신선이 되어 하늘에 오른다 / ##化登仙

는 시구가 적벽（赤壁）에서만 알맞지는 않았을 것이다. 내가 회옹（海® 주자를 가리킴）이 읊은.

낭랑하게 읊조리며 축융봉을 내려온다 / 明!今飛下祝融窒

라는 시구를 외며 다시 백록담 가로 되돌아오니, 종자들이 이미 밥을 정성스럽게 지어 놓았다. 곧 

밥을 나누어 주고 물도 돌렸는데 물맛이 맑고도 달기에 나는 일행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이 맛 

은 금장 옥액（金an玉液 신선이 먹는 선약（仙藥））이 아니냐?” 하였다.

북쪽으로 1 리 지점에 혈망봉（穴望窒）에 전인들의 이름을 새긴 것이 있다고 하는데. 해가 기울어 

시간이 없으므로 가 보지를 못하고 산허리에서 옆으로 걸어 동쪽으로 석벽（石壁｝을 넘는데 벼랑 

에 개미처럼 붙어서 5리쯤 내려갔다. 그리고 산남（山南）으로부터 서지（西班）로 돌아들다가 안개 

속에서 우러러보니 백록담을 에워싸고 있는 석벽이 마치 대나무를 쪼개고 오이를 깎은 듯이 하 

늘에 치솟고 있는데. 기기괴괴하고 형형색색한 것이 모두 석가여래가 가사（殺까）와 장삼（長杉｝을 

입은 모습이었다.

黑疾SWS臭 自西而東 ®燒山面 心?§怪以爲旣至此 不見眞面 政所IS九切於一« 得不爲島 

人所笑平 信心行»百步 當北iSH缺處個® 上峰至此忍然中휴 下成吹 卽所W白®澤他 周可里餘 止 

面淡淡 半水半氷 水早無®縮 港處可揚 深處可屬 淸明潔淨 不涉一臺塵^^氣 有仙人種子 四圍山 

角 高低等均 直天府城郭 懸壁而下 «澤而南 類坐少慰 一行itli盡無餘方 向西最高者 是爲絶頂 乃寸 

進 育息而登 從者才三人 平IS覺« 不»磁視 上®象總 下個人境 左顧扶藥 右接西洋 南指稀抗 北® 

內陸 點點島燥 大如雲片 小如鷄卵 萬狀 觀於海者難爲水 登泰山小天下 聖g方量 可以想像 而赤 

使稀子當日 有先於此 則所虛御風33化登仙之句 其背施之赤壁而止裁 因IPS令詩胡0^飛下祝融峰 

之句 還至澤a 從者Ett米度誠 因賦飯行水 水味淸甘 余顧調衆日 此非金하玉液恥 向北里餘 請有穴 

望* 及前人刻名 而日K未ag 自山® 橫步而東!®石壁 호崔臟附 下五里 由山南 轉向西at S中仰見 

圍漂石壁 竹®勢摩九쪼 奇奇怪怪 形形色色 盡是釋®如來 著殺發長杉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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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식 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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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漢窒 / 登山記念 / 濟州道知事 鄭雨混 副知事 姜成俊 / 

總務局長 金漢酸 産業局長 元東銘 警察局長 朴用I全 

濟州市長 姜泰植 北濟州郡守 金泰秦 南濟州郡守 權東胃

탁본 115cm X 139cm（글자 15cm x 15cm. 10cm x 10cm）

인물

정우식（鄭雨混）은 제 14대 제주도지사. 1966년 도지사로 부임하면서 제주도를 ‘동양의 하 

와이’ 로 개발하겠다며 관광 붐을 조성하면서 제주를 관광지로 개발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1966년 6월 20일 제주도의 개발에 관심이 컸던 박정희 대통령은 제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정 

우식 도지사에게 당장 33만 도민에게 급수할 수 있고, 축산과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한라산 계곡의 물을 막아 수자원으로 이용하는 어승생 수원지 개발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메모지에 직접 그려주기까지 하였다. 제주 대정현에 유배되었던 동계 정온 

의 후손으로서 1969년에 자신의 헌금으로 동계선생유허비 옆에 송죽도서관（松竹圖書館）을 

세웠다.

해설

정우식 도지사 일행의 한라산 등산기념 글이다. 동행한 수행 관료들의 이름을 나열해 놓고 

있다. 새겨진 연도는 없으나, 동행인을 가늠해 볼때 1966년으로 추정된다.

한라산 백록담 북벽 햇볕 좋은 곳에 위치해 있는 정우식 도지사 일행의 이름자들. 자칫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로 크고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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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완

大法官 金世坑

江未 大月 十一 탁본 37cm X 44cnn(글자 13cm x 13cm. 5cm x 5cm)

인물

김세완(金世坑, 1894-1973)은 1914년 평양고보 교원양성소, 1919년 경성전수학교를 졸업했 

다. 1925년 판 • 검사 특별고시에 합격했고, 1926년 경성지방법원 판사가 되었다. 1952년 제 

주지방법원장을 역임했다. 을미년이면 1955년인데 제주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중에 한 

라산에 올라 제명한 것으로 보인다. 1959년에 대법관이 되었는데, 대법관이라고 미리 제명 

한 것이 특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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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발1.950m의 한라산 정상에 올라. 백록담 분화구내의 바위들 

을 하나하나 살피며 마애명을 찾고 있노라면 숨이 턱밑에 차 

고 올라와 숨쉬기도 버거울 정도로 힘겨워진다. 그러나 영산 한 

라산을 지키며 서 있는 백록담의 바위 人서이 사이에서 옛 선인 

들의 발자취인 마애명을 하나씩 발견해 가는 그 기쁨과 희열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느껴지는 감동 그 자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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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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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率靈窒探勝

壇紀 四三八八年 八月 十三日

海務廳長 閔復基 탁본 30cm X 95cm（글자 11cm x llcm, 5cm x 5cm）

해설

민복기（閔復基）가 1955년 해무청장（海務廳長） 재임시절 한라산을 오른것을 기념하여 새겼 

다. 민복기（閔復基, 1913~2007）는 1913년 서울에서 출생했다. 창씨개명하여 일본명은 이와 

모토 후쿠노리（岩本復基）이다. 부친은 친일파로 중추원 부의장이었던 민병석（閔內??）이다. 

1937년 경성제국대학（京城帝國大學） 법학부를 졸업하였다. 1936년 일본고둥문관시험 사법 

과（司法科）에 합격하였다. 1940년 경성지방법원 판사가 되어 독립운동가를 재판하였으며 친 

일 행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1945년 8월 광복이 되자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院） 판 

사, 1947〜1949년 법무부 검찰국장 ■ 법무국장이 되었다. 1949년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의 비 

서관이 되었다가 1950년 법무부차관을 역임하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되었으며, 1953년 

외자구매청차장으로 전임하였다. 1955년 잠시 해무청장（海務廳長）을 지내다가 대검찰청 검 

찰총장에 기용되었다. 1956년 변호사 개업 후 1961년 대법원판사가 되었다. 1963년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어 1968년 대법원장이 되었고 재직시 인혁당사건을 처리하였다.



『손경오 일행

西成 孫京吳 梁元夏 孫才善 金善港 孫錢 趙君夏 

姜奉秀 安大!: 孫武銃 安宗根 高斗日 趙南俊 趙在建

탁본 67cm X 28cm（글자 5cm x 5cm）

해설

병술（內成）년 손경오（孫京吳）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13명의 인원이 한라산을 오른 둣 하다. 

꽤 많은 인원이 올랐는데 앞서 소개한 백록담 동벽 마애명과 북벽 마애명들 사이에 새겨져 

있다. 글씨체나 새겨진 상태로 보아 계모임이거나 단체 야유회를 기념하기 위해 새겨놓은 

듯 보인다. 제주인들로 추정되지만 인물들에 대한 행적은 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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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金主；燥 탁본 184cm X 66cm（글자 66cm x 66cm）

해설

김규환（金主換）이라는 인물은 알려진 바가 없다. 백록담 못 서측 능선에 홀로 떨어져서 새 

겨져 있으며, 네모난 바위에 이름 석자만 깊고 크게 새겨져 있다. 마멸된 정도로 보아 최근 

에 새긴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동명의 인물 중에 제주와 관련된 인물을 찾 

아보면 1W년에 결성된 독립운동단체인 대동청년단（大東靑年ffl）과 관련된 인물인 김규환 

이 물망에 오른다. 1919년 3 • 1운동을 전후한 시기에 회원 중 신백우 • 고순흠 • 김사용 • 오 

상근（吳禪根） ■ 백광흠 • 이수영（李途榮） • 김명식（金明植） • 김두회（金科또） 둥은 1917년의 

러시아혁명에 영향을 받아 사회주의와 노동문제에 대해 공부를 하였는데 이들 중 고순흠과 

김명식이 제주인이라는 사실이 연결고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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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개방평화기념비】

전면

漢率山開放平和紀念碑 탁본 54cmX 96cm（글자 8cmX8cm）

후면

機文

永遠히 빛나리라

濟州道警察局長辛相熟氏는

四.三事件으로 八年間 封鎖되였든 漢率山寶庫를

甲 午年九 月 三十一 H 開放하였으니 오즉 英雄的 處事가

안이리요.다만 全道는 寄與된 自 由와 福音에 感謝할지어다.

植紀四三八八年九月三十一日

神選部隊長 許昌#J 記

東和林業社長 李光哲 設立 탁본 25cm X 72cm（글자 8cm X 8cm）

해설

한라산 백록담 정상 북쪽 능선에 세워진 비석으로서, 제주 4 • 3사건이 진행 중인 1948 

년 10월 17일에 해안으로부터 5km 이상 벗어난 지역으로 통행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 

다. 이러한 통행금지는 한라산을 전면 통제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그로부터 7 

년 뒤인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입산 금지령이 해제되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그 이 

듬해인 1955년 9월 21일 한라산개방평화기념비를 세웠다.

80 2.한라산의마애명



백록담 정상 북측 능선에 세워진 한라산개방평화기념비가 조그맣게 보이고 있다.



82 2.한라산의마애명



신선이 숨어 있는 끗，탕라계끅

제주시 3대 하천의 하나인 한천의 상류로서 한라산 북면 가 

운데에 위치해 동 • 서로 나누어진 계곡이다. 동쪽 계곡에는 이 

끼폭포 둥이 있어 그 신비함과 함께 장엄함을 간직하고 있다. 

한라산 백록담 북쪽 계곡에서 발원하여 용진각대피소, 장구목 

과 삼각봉, 개미목 동쪽으로 흐르는 동탐라골의 물과 삼각봉 

아래쪽에서 발원하여 개미목의 서쪽으로 흐르는 서탐라골의 

물이 능화오름의 동북쪽에서 합쳐진다. 계곡으로 흐르는 한천 

은 한라산의 북면에서 시작되어 급경사를 이루며 하류로 이어 

져 하천을 이룬다. 높이가 무려 50m에 가까운 이끼폭포를 비 

롯하여 중간에 크고 작은 폭포들이 있으며, 주변에는 여러 종 

류의 꽃과 나무들이 우거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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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탐라계곡 }

©은선동

© 목사 조우석 일행

©최치경

© 장한규 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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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은선동

隱仙洞 탁본 116cm X 40cnn（글자 34cm x 4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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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전체크기 가로 116cm, 세로 4(km의 우에서 좌로 큼직한 행서 글씨체로 호방하게 쓰여졌다. 신선들이 숨어 사는 

곳이라는 의미인데, 그만큼 한라산 탐라계곡의 풍경이 빼어나다는 의미가 된다. 실제로 은선동이 새겨진 탐라계곡 

에 들어서면 마치 신선이 숨어 있다 나옴 직한 신비감이 스며든다. 누가 새겼는지는 알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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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 조우석 일행

牧使 趙禹判官 申義恒 幕賓 趙호鷄 咸永述 朴俗源

趙義經 金秀男 卞恒遠 劉永動 李明秀 金菊逸

筆 文命新 琴 金致元 丁西 九터 0 탁본 162cm X 65cm（글자 9cm x 9cm）

해설
백록담 동벽에 새겨진 조우석（趙禹銀） 목사 일행과 동일하다. 제주시 용연에서도 조우석 목 

사 일행의 마애명이 발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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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치경

居士 崔致敬 탁본 6cm X 32cm（글자 6cm x 6cm）

해설

최치경（崔致敬）은 행적미상이다. 거사（居•士）란 숨어 살면서 벼슬을 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 

는데 자신을 거사로 표현 한 것으로 보아 학식이 있었던 본주（本'州）의 인물쯤으로 추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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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규 일행

張漢至 朴致順 金昌育 崔濟斗 洪鍾河 高昌取 林聖潤

탁본 64cm X 23cm（글자 7cm x 7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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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장한규（張漢至, 1880-1942） 일제강점기의 의원. 호는 수정（壽;f）이고 애월읍 애월리 출생이 

다. 제주사람으로는 서울로 올라가 처음으로 현대의학을 수학하였다. 1910년 8월에 상경, 

현대의학의 선구자 지석 영（池銀永）이 운영하는 한성의학강습소（漢城醫學講習所）에 입학하 

여 1912년 3월 수료하니 제주의생 제1호가 되었다. 1914년 5월 23일 제주면 삼도리 에 의생 

면허를 얻어 인화의원（仁和醫院）을 개설 운영하였다. 의생양성소를 설립, 후진 양성에 힘씀 

과 동시에 제주도의생회（濟州島醫生會）를 처음으로 창립, 초대회장이 되었다. 또 관립 자혜 

의원의 협조를 얻어 비로소 예방주사와 종두를 놓기 시작했다. 서예, 시, 문학 등에 남다른 

식견도 있었으며 금강산을 답사한 기행문도 남겼다. 오늘날 애월읍 지역 출신들과 장씨 가 

문에서 의료계 출신이 다수 배출된 것은 장한규의 영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의 동 

생 장혁규（張«至）도 한의사이고 혁규의 아들 장익준（張益俊, 1886~1931）도 1914년에 의생 

시험에 합격하여 애월읍 구엄리에 수보의원（壽保醫院）을 개업 운영한 바 있다.

해설

장한규를 제외한 6명은 확실치는 않지만 그 중 박치순（朴致順）이라는 인물은 애월읍 곽지 리 

출신으로 칠성골에 살았으며 1947년부터 1949년까지 국민회 회장을 지내고 제주유도회 회 

장을 지낸 인물이며, 김창언（金昌＞프）이라는 인물은 제주사람으로서 기독교인이면서 1919년 

5월 서울에서 김창규가 독립군 자금을 모집하러 내도했을 때, 독립희생회라는 비밀조직을 

만들고 독립군자금을 모금하여 상해 임시정부로 보냈다가 구속된 인물과 거의 시기적으로 

일치하기에 동일인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최제두（崔濟斗）는 제주시 출신이며 한의사 

이다. 홍종하（洪鍾河）는 행적 미상인 인물이며, 고창민（高昌18）은 청년운동을 했던 기독교 

인이다. 임성윤（林聖潤）은 애월읍 하가리 출신이며 관덕정이며 관덕정 앞에서 사법서사를 

하며 기독교 장로로 활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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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
신선을만나러 가는끗,방선문

제주 방선문（K仙門）은 ‘신선이 사는 곳으로들어가는문’, 

‘신선이 사는 영산, 즉 한라산으로 오르는 곳’ 이라는 의미가 

있는 명소로서 영주 12경 중의 하나인 영구춘화의 장소로 알 

려진 경승지이다.

방선문은 거대하고 특이한 암석과 주변의 식생 그리고 수 

계가 잘 조화된 경관지여서 옛날부터 시인 묵객들이 즐겨 찾 

았던 곳이며, 지금도 이들이 새겨놓은 마애명들이 곳곳에 남 

아 있어 역사가 있는 문화적 명소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종천길 39-1（오라2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3년 1월 4일 국가지정 명승으로 지정되었다. 지 

정면적은 15,353m’에 달하며 제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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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방선문 북면 J
방선문은 제주도에서 가장 긴 하천인 한천 상류에 위치 

한 계곡이다. 방선문 북면은 이 방선문 계곡의 중간 지 

점에 있는 큰 바위를 가리킨다. 한라산 북쪽 기슭의 물 

이 여기로 다 흘러들어온다. 앞뒤가 트였고 위에는 지붕 

이 덮여 있는 바위의 모습이 마치 큰 대문을 열어 놓은 

것처럼 보인다. 앞뒤가 트여 있는 빈 공간은 장정 십여 

명이 앉아 놀 수 있을 정도로 넓다.

G 목사 심원택 일행

©판관 이의겸

© 최운숙 일행 

©목사 김몽규 일행

© 김봉길 일행

©목사 한정운

©목사 흥중징

G 홍태두 일행 

©윤부연일행

G 판관 강인호

©임태유

• 인물미상: 고창두,

©임귀춘 일행 

©박종민 

©목사 안경운일행

©박창봉

G 목사 박성협 일행

G 고평호 

©이명준 

©윤구연일행 

©박진문 일행 

©목사 송구호 일행 

©최익현 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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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제홍〈방선문（1%仙門）〉

1829, 지본수목, 개인소장

방선문의 빼어난 절경과 흐드러지던 철쭉을 

감상하기 위해 수많은 관료. 시인. 묵객들이 

방문하여 자신의 이름을 적어두는 제명. 거 

기다 풍류가 곁들어진 시까지 제영한 흔적 

들은 지금도 많이 남아있다. 하지만 방선문 

의 절경을 그림으로 그린 경우는 매우 드물 

다. 더군다나 붓이 아닌 손가락으로 그린 그 

림이라는 점에서 윤제홍의 그림은 더욱 이 

채롭다고 하겠다. 방선문이 가지는 가치를 

다시 조명하기 위해 그림 상단에 있는 화제 

전문울 번역하여 소개한다

원문번역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 위원 김익 수 역

내가 영악GRS： 한라산）에서 돌아오는 길에 죽정（竹흐: 고다시. 죽성마을）의 촌집에서 자고 등영구｛登；a邱: 

‘들렁기’ 의 한문표기）라 하는 곳을 지나가는 길에 들렀다. 들 가운데서 바라보니 다만 풀무더기에서 밭두둑 

틈으로 언뜻 보이기에 말에서 내려 굽어보았다. 큰 골짜기에 땅바닥에 물과 돌이 꾸불꾸불 휘돌아 들어가. 사람 

의 정신이 눈이 휘둥그레져 어질어질했다. 지팡이 짚고 비탈을 따라 부지런히 물가로 내려가 널린 돌을 밟으며 

몇 리를 갔더니. 갑자기 무지개가 가로 꽂힌 듯이 보이는데. 대략 마치 화성（華城: 수원）의 장안문（長安門）과 팔 

달문（八達門）과 같이 높이가 4, 5장＜丈）이고 두께는 수백 자（尺）나 되며. 이어진 것이 일궁（一弓） 거리쯤이었다. 

뒤쪽은 모두가 갈아놓은 숫돌이나 항아리 모양으로 비춰볼 수 있겠다. 크고 작은 우물웅덩이 사이에 시렁들이 

어지럽지 않게 비늘처럼 봉합된 곳에 먹물을 발라 붓글을 찍어 새겨놓은 듯한데 어그러져 잘못된 것은 없지만. 

그 이름이 방선문（K仙門）이었다. 방（1^）은 오히려 선（仙）과 먼 것 같아. 나는 고쳐서 입선문（入仙門）이라 말하겠 

다. 건너편 뛰어난 산봉우리를 바라보며 이름 지어 능소（;휴ff）라고 하였다. 방선문의 맨 한가운데 돌기뒹石柱］ 

이 푸르듯 시커먼 색인데 높이가 방선문 높이만큼 하기에 나는 이름 지어 경천주（擊天柱: 하늘을 떠받치는 기 

둥）라고 하였다. 금상（琴床）. 명주（쳐;또）. 시탑（=）. 경상（經床）. 생학대（坐鶴始）. 백운계（白雲;'8）. 연주담（3舟;'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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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말할 만한데. 뒤에 호사가들이 혹 그렇게 돌에 새길 것이 아니겠는가. 대저 산중에 간혹 석문（石門）이 

있긴 하지만. 남북으로 산의 물이 통과하면서 해와 달이 밝게 비치어 마치 수정궁（水精宮）에 들어간 듯한 것을 

거의 옛 사람은 보지 못했을 것이다. 방선문 꼭대기의 풀 무더기는 모두 봄 동백이었는데. 꽃필 때 와서 구경하 

면 당연히 비단 걸친 천중（天衆:하늘 위의 대중｝들이 향기 나는 저자에 들어간 듯 하리라.

내가 유람한 곳으로 구경 다닌 것이 이 영주（;■&洲）만이 아니라. 구경할 만한 곳이 몇 백 곳이었는지 모른다. 다 

만 수묵（水墨）으로 그려 뒷사람들에게 밟아보지 못한 자취를 알리도록 하고자 하였으나. 두 눈이 침침하고 손 

떨림이 더욱 심해져 생각은 가졌지만 이루지 못한지가 오래되었다.

기축（己S） 여름 내가 옛 마을에서 어릴 적 사귀었던 전은（田隱） 이사종｛李士宗）의 아들 정열（正烈）이 마침 풍담 

（WS）초당을 찾아와 거듭 나의 그림을 얻어다가 집에 간직하고 자손에게 남겨주어 세상에 내 그림을 보배로 

전하고 싶다고 하였다. 돌이켜보면 어찌 후세에 전하여 세상에서 좋은 감정으로 특별히 중히 여길 만하겠는가 

마는. 네 폭을 작성하여 주는데. 전은｛田隱）이 보고나면 얻으려는 것으로는 반드시 섭섭한 생각을 가질 것이다.

학산초인（鶴山 a시 윤제홍（尹濟私） 

경도（景道） 66세 옹®）이 씀

윤제홍은 63세 때인 1825년에 경차관으로 제주에 갔다가 한라산과 방선문을 찾았다. 그리고 서울로 돌아 

간 후. 과거를 회상하며 이 그림을 그렸다. 그의 화제에는 방선문 등반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 

죽성촌（고다시마을）에서 하룻밤을 자고、방선문으로 향하는데 말에서 내린 이후부터 방선문으로 들어가는 

들머리의 풍경과 들어가면서 보이는 경관들을 자세히 묘사한다. 몇 리를 걸어 드디어 어렵게 방선문의 절경 

과 마주한다.

■무지개다리가 가로 꽂혔는데 그 크기가 대략 화성 장안문과 팔달문의 높이와 같은데 높이가 대략 

너 다섯 길이고 두께가 수 백 척이나 된다.”

41規橫捕 大略如華城之長安MS Stffl五丈 厚爲»百尺

재미있는 사실은 그가 방선문을 감상하고 난 뒤 방선문이라는 이름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점이다. 이유는 찾 

는다는 의미의 방（I方）이라는 글자가 오히려 신선으로부터 멀다는 의미를 내포한다는 것이다. 그의 논리에 

따르면 방（說）은 인간이 직접 신선의 세계［仙界］를 찾아간다는 주관적 행위를 강조하는 단어이고. 입（사은 

신선의 세계［仙界］ 입구로 들어간다는 의미로 선계가 이미 자연에 객관적으로 존재함을 전제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입선문이 적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자연을 그리며 천하절경들을 두루 유람했던 화가의 시점에서 

인간의 행위보다 자연의 존재를 우선시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럽다. 덧붙여 그는 이런 절경에 금상（琴 

床）, 명주（초®）. 시탑（詩1%）. 경상（經床）, 생학대（坐鶴治）. 백운계（白g淡）. 연주담（a舟;'B）이라고 여러 이름들 

을 제안하는데. 후대 사람들이 자기처럼 느껴 그렇게 제명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드러내고 있는 점도 재 

미있다. 또한 그림에서 보이듯이 그가 방선문을 찾았던 시기에는 ‘들렁기’ 가운데에 그 높이와 나란한 돌기 

둥이 있었으며. 그는 여기에도 자신이 직접 하늘을 떠받드는 기둥이라는 의미의 ■경천주（擊天柱）’ 라는 이름 

을 부여한다. 이 이름 역시 들렁기 바위를 하늘 즉 궁륭（호as）으로 상징하고 그 밑에 받치고 있는 돌기둥을 

경천주라고 한 것이다. 땅의 기운을 상징하던 경천주는 유감스럽게도 현재 유실되어 찾을 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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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심원택일행

牧使 沈遠澤 軍官 朴永漢 沈相俊 朴章港 丁玄 四月 三十0 
父西 沈樂中

인물

심원택（沈遠澤, 생몰년 미상）은 1886년 6월 도임하였다가 1888년 떠났다. 1887년（고종 24） 8 

월 17일 ‘전복을 따던 일본 배 6척이 제주 모슬포에 정박하여 약탈올 행하다’ 는 기사에 따 

르면 가파도에 일본어선이 하륙하여 마을에서 닭, 돼지 등을 약탈하던 중에 주민인 이만송 

을 살해하고, 김성만, 이홍복 둥을 상해했다. 또한 기찰장 문재욱을 협박하여 화해문서를 강 

권한 사건이 발생하자 이를 장계로 조정과 일본공사의 담판 둥 처리할 일을 보고하였다.

심락중（沈樂中, 생몰년 미상）은 행적 미상이다. 조선 후기 학자이면서 선공감역 등을 지내다 

가 모함올 받아 홍천에 유배되었다가 풀려난 뒤, 은거하면서 학문을 강론하며 후진을 교도 

하던 유신환（兪華換）이 쓴「봉서집（鳳樓集）」에 그에게 주는 편지가 보인다. 우서（义西）는 

그의 호로 보인다.

해설

방선문에는 부임한 다음해인 1887년（정해） 4월에 갔으며 동행한 막료 박영한（朴永漢）은 금 

위영 초관을 지낸 인물이며, 박장호는 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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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귀춘 일행

林貴春 丁志井 南得遠

해설

위의 인물들은 안경운（安慶運）목사의 수행군관들로서 제주로 오기 이전에 훈련도감 감관, 

선전관 등을 지냈다는 내용이 승정원일기의 기록에 보인다. 방선문에는 안경운 목사와 동 

떨어진 위치에 제명되어 있는데 비해 용연의 마애명에는 안경운 목사의 수행군관들로 같이 

제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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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관이의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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滿0否紅日 山病荷白雲 淸遊官此夕 據酒旦論文 

判官 李義課 成子四月初一日

인믈

이의겸（李義1«）은 순조 때 제주판관이다. 1827년 도임 당시 목사 이행교가 탐음우광（貪淫愚 

狂）하다 하여 탄핵하여 파직 되었다.

헤셜

제 영은 도임한 다음 해 1828년 4월 1일（成子四月 初一 日 ）에 하였다. 행초로 쓰여 있는데 해 

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붉은 해는 포구로 떨어지고 

산허리엔 흰 구름 걸쳐있네. 

이런 저녁 엔 청아하게 놀기에 마땅하니 

술 가지고 가 문장이나 논해보세 .

ffin 否紅 0 

山 荷白雲 

淸遊宣此夕 

»jiSiL 論文

포구와 산허리, 홍과 백, 해와 구름이 절묘하게 대비되면서 저녁 무렵 방선문의 풍경이 탁월하게 

묘사되었다. 방선문에 제영된 여타의 다른 시들이 개（開）와 래（來）, 즉 회운（灰韻）으로 차운하여 

단지 계곡의 풍경만을 묘사한데 비해 이 시는 산을 오르는 과정에서 산 위쪽과 바다 쪽을 동시 

에 조망하는 시점이 이색적이며 묘사된 풍격이 고상하고 아름다워 매우 빼어나다. 전과 결구에 

서도 맑게 노니는 선비의 풍모가' 느껴진다. 하지만 이 시의 주인공인 판관 이의겸은 자신의 직속 

상관인 목사 이행교（李行敎）로부터 탐음우광（貪淫愚狂）하다는 죄목으로 탄핵을 받았으니 ‘글이 

곧 그 사람이다? 라는 동양의 전통적 인식에 애석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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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꽁민

朴宗現己玄 E. 月

해설

박종민（朴宗«）은 행적미상이다. 사월（EJ!）이란 사•（£）의 달이란 뜻으로, 월건（月建）의 지 

지（地支）, 곧 음력（陰層） 4월을 음양가（陰陽家）에서 일컫는 말이다. 순조 때의 제주로 부임한 

박종주 목사, 당시 정의현감인 박종림 둥의 일가붙이가 아닌지 의심된다.

102 2.한라산의마애명



아치형으로 둘러쳐져 있는 방선문의 굴 내부는 상당히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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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숙 일행

審藥 張鳳徵

俊學 劉延 n /
崔雲B 金時鎭 韓樂增 金載西 / 

鄭致福 /

丁卵初夏 韓百增與舍弟同來此/ 

韓衡鎭/

洪明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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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장봉징（張鳳徵）을 제외한 여기에 제명된 인물들과 일행 여부는 모두 미상이다. 올랐던 시기는 

정묘 초하（丁卵初夏）라는 표현으로 보아 1747년 음력 4월경으로 짐작된다. 이 당시 제주목사가 

한억증이었다. 따라서 위쪽의 ‘정묘년 초여름에 한백증（韓百增）이 집안동생과 더불어 이곳에 함 

께 오다（韓白增與舍弟同來此 丁卵初夏）’ 라고 된 부분까지 포함해서 일행으로 보아야할 듯하다. 

글씨체와 돌림자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한백증（韓百增） 한락증（韓樂增）은 형제관계로 보이고, 

당시 제주목사였던 한억증의 형제들로 짐작된다.

좌측의 홍명서（洪明端）라고 제명된 인물은 위 인물들과 관련 여부는 미상이다. 마찬가지로 정치 

복（鄭致福）이라는 인물 역시 관련 여부가 미상이다.

심약（審藥）이란 조선시대 동반 종구품（從九品） 외관직（外官職）이었는데 궁중에 바치는 약재（藥材） 

를 조사하기 위하여 각도에 파견하던 잡직（雜職）이었다. 장봉징이라는 인물은 승정원 일기 1744 

년（영조 20）년 9월 12일 기사에 의원으로 보인다. 그 후 2년 뒤 심약의 자격으로 제주에 와서 여 

기까지 왔던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인물들은 미상이다. 왜학®學）이란 역관 중 하나이며, 외교 

상 통역의 업무를 담당한 관리를 말한다. 통영과 제주에는 한학훈도（漢學訓導）, 왜학훈도®學訓 

導）를 각 1명씩 배치하여 표류한 중국과 일본선원을 심문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 이밖에 감영 

（監營）, 통영（統營）, 수영（水營） 등에도 군사상의 목적= 파견되었던 군사적 직함을 말한다. 심 

약과 왜학은 1895년 을미개혁으로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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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안경운 일행

防藥使 安慶運 子 致範

해설

방어사（防藥使） 안경운（安慶運, 1683~?）은 영조 때의 제주 목사이다. 1740에 도임하고 1943 

년 3월에 사직（司直）으로 제수되어 떠났다. 1741년 태풍과 흉작으로 전세를 면해주었으며, 

진휼곡 5천석으로 기민 구휼에 힘썼다. 1743년 운주당을 중수하였다.

주로 구휼에 관련된 일들로 기록에 보인다. 제명은 막료들의 이름도 없이 오직 자신과 아들 

치범（致範）의 이름만 새겨놓았다. 이 당시는 세계적인 이상기후인 소빙기（대략 1450-1850 

년）였으므로 유독 기민과 구휼에 관한 기록들이 많이 보인다. 아울러 도서지역 구휼을 위해 

설립된 기관인 나리포에 관한 언급도 종종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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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리포창（羅里요倉）】

무려 10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1670년（현종 11 • 경술년）과 16기년（현종 12 • 신해년） 

에 연이어 발생한 경신대기근 등을 통해 17 • 18세기 조선이 맞닥뜨린 대재앙의 원인은 바 

로 소빙기 현상에 동반한 기후변화 때문이었다. 이것은 비단 조선만의 불행이 아니라 전세 

계적으로 진행된 비극이었다.

이런 여파로 인해 조선 숙종대에서 정조대에 이르기까지 조선 특히 제주에도 극심한 재앙이 

찾아들고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기근에 대한 대응이 시작되면서 각종 기록에 제주도민에 대 

한 구휼의 내용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숙종은 나리포를 설치하여 흉년에 대비하게끔 하였다. 

진휼청에서 공주와 연기（=）의 접경지역에 나리포를 설치하여 선박을 많이 두어 인근지방 

에서 곡물을 매입하여 보관하게 하였다.

이런 제주에 대한 숙종의 특별한 배려에 감동한 제주도민들은 숙종이 서거하자 스스로 자 

원해서 숙종의 산역（山役）에 참여하였다. 이런 제주도민들의 반응에 그의 아들인 영조, 그리 

고 영조의 손자인 정조에까지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된다. 1722년（경종 2）부터는 곡물이 풍족 

하지 못한 제주도민을 위하여 보다 가까운 전라도 임피（臨K）로 창고를 옮기고. 별장（別將） 

을 두어 관리하게 하였고 특히 영조는 제주도민의 진휼에 힘을 써서 곡물을 매입하기 위하 

여 제주도의 특산물인 갯;京臺］. 어물과 미역［魚«］ 등을 충청도와 전라도의 각 고을에 분정 

하게 하였다. 또한 운영과정에서 별장의 부정과 탐학이 빈번하여 군산첨사（群山兪使）로 하 

여금 감독하게 하였으나. 폐단이 여전하여 전라감사가 직접 관장하게 하였다. 1786년（정조 

10） 제주도를 내왕하는 선박의 해난사고가 빈발하고. 특히 칠산도（七山島） 근해의 해로가 매 

우 험난하여 나주 제민창（濟民倉）으로 합병하여 운영하다가 1794년 강진으로 옮겼다.

2-3. 신선을만나러가는 곳 • 방선문 북면 107



목사 김몽규 일행

混洲伯 金夢達 子 肅基 邵基 軍官 辛一東 鄭産住 金得基 

鄭東#3 崔傅 李宗苦 洪愼健 審藥李II大 甲成 首夏

인물

김몽규（金夢達, 생몰년 미상）은 영조 때의 제주목사 [ia洲伯1이다. 1752년 12월 도임하고 

1754년 1Q월 임금탄신일에 축하전문에 미흡한 일로 파직되었다. 제주 옹중석（3&仲石）, 즉 ‘돌 

하르방’ 을 동서남문 밖에 세우고 1753에 운주당과 관덕정을 중창하였다.

해설

당시 제주판관은 박창봉（朴昌鳳）인데 둘 다 각각 갑술년（甲成年, 1754년） 수하（首夏）와 초하 

（初夏）라고 동일 시기이므로 목사와 동행한 것으로 보이나 둘다 문관이므로 각각 따로 자필 

로 써서 제명한 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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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봉

判官朴昌鳳 甲成初夏

해설

박창봉（朴昌鳳 1712~?） 1752년에 제주판관으로 도임하고 공마（貢馬） 분실사건으로 1754년 

9월 중앙으로 압송되어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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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봇길 일행

金鳳吉 成漢宗 崔命jf# 金正銘

해설

김봉길（金鳳吉, 생몰년 미상）은 1788년 제주판관으로 도임하였다가 1790년 8월에 떠났다.

성한종（成'漢宗）, 최명조（崔命410, 김정현（金正iS） 등은 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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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 박성협 일행

tt羅伯 朴聖^^ 軍官 朴聖漢 趙益鮮 李聖儒 姜遇周 

金載휴 韓相五 審藥 梁慶柔 甲午初夏 十月 過此

해설

박성협（朴聖決, 1721~1774）은 영조 때 제주목사이다. 1773년 3월 양세현의 후임으로 부임 

하여 1774년 5월 현직 재임 중에 사망하였다. 무과에 장원급제하였고 재임때 부역을 덜어주 

고 빈민을 구제했을 뿐만 아니라 미풍양속을 권장하였다.

일가붙이를 군관이나 막료로 데려오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군관（軍官） 박성한（朴聖漢）은 박 

성협 목사의 일가붙이로 보인다. 방선문에 올라간 때는 갑오년（1774년） ‘초하（初夏）’ 이므 

로 방선문에 진달래꽃들이 가장 좋을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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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사 한정운

次壁上韻

亂石況雲合 幽花向日開 仙人不可見 我輩紙空來 

韓弗運

2. 한라산의 마애명



해설

한정운（韓弗運, 1741년~?）은 조선 순조 때 제주목사이다. 1807년 3월에 도임하고 1809년 1 

월에 떠났다. 1807년 공신정（扶辰淳9을 중건하고 1808년 봄에 동문에 있는 연상루（延S樓） 

를 중수하였다. 연상루 중수상량문은 오점（吳S）과 진사였던 김양수（金完洙）가 각각 지었 

다. 제영된 시를 해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암벽의 운에 따라 次壁上韻〉

널려진 바위들은 구름 속에 잠겼고 

그윽한 꽃들은 해를 향해 피 어 있네 . 

어디 에도 신선은 뵈질 않으니 

그저 우리들의 헛걸음이었던가?

亂石沈雲合 

幽花向日開 

仙人不可見 

我輩® 空 jk

평성（平聲） 회（灰）로 압운（押韻）하였는데, 그 이유가 벽 위 에 있는 운（韻）을 차용하였다는 것 

이다. 그러니 누가 가장 먼저 회운（灰韻）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는지가 궁금해진다. 방선문에 

있는 시들은 대부분 홍중징의 운을 차운한 것으로 보인다. 기구와 승구의 표현은 다른 시들 

과 풍격이 비슷하지만 전구와 결구의 재미 있는 표현, 즉 신선이 방선문에 실재한다는 전제 

를 하고, 자신들의 이번 방문이 허탕이라고 눙치는 대목이 특히 인상적이다. 그의 마애명이 

또다른 산방산 암벽 에도 남아있다.

〈암벽의 운에 따라 次壁上韻〉

시든풀, 절간은 적막하고 

푸른숲, 석실은 텅비 었네 

생황과 학의 메아리 소리 

바다 구름사이 에서 들리는 듯.

衰草 山門寂 

蒼林石室空 

｛以 聞®鶴響 

來自 海雲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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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I 평호

丁西四 一 道連私熟 代表 高平鎬

해설

도련（道連）은 지금의 삼양의 맨촌이고 정유（丁S）라면 1927년이고 월일을 표현하는 방식 

이 일제강점기 무렵의 방식이다. 대략 1890년대 부터 일제 강점기 초반까지 제주에 사립 

학교 설립이 이어졌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나온 도련사숙（道連私®）은 도련사숙의 대표（代 

表） 고평호（高平鎬）에 의해 새겨진 둣 하나 미상이다. 아마 도련사숙은 이 당시의 시설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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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 목사 홍중징

登 丘

石寶（分然處 巖花無數開 花間管純發 懲鶴苦飛來 洪重徵題 

己未首夏

해설

1739년（己未年） 제주목사 홍중징（洪重徵, 1693~1772）의 시이다. 홍중징은 조선 영조 때의 

제주목사이다. 1738년 10월에 도임하고 1739년에 9월에 신병으로 떠났다. 흉년에 나리포미 

를 들여와 구휼하였고 유생들을 예우하여 향교에 청금생안（靑冷生案）을 마련하여 토목 • 역 

사 둥을 면제해 주었다. 문장에 능했고 만년에는 주역을 연구하여 많은 저서를 남겼다. 용 

연에도 초서로 된 ‘취병담（率昇if）’ 이라는 제명이 있다. 방선문에 있는 대부분의 시가 이 

시의 운인〈開, 來〉의 회운（灰韻）을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등영구（登 iSi斤.）〉

돌구멍 입 크게 벌린 이곳엔 石贊財然處

바위사이로 꽃들 흐드러졌네 . 巖花無數l#i

꽃속에서 음악소리 막 울리자 花間管紋發

학이 울며 날아드는 것 같구나. 鳴鶴岩飛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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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운/차운】

한시（漢詩）에서 차운（次韻） 또는 화운（和e은 대상이 되는 시의 운（韻）에 맞추어 시를 짓는 

것이다. 그 내부 범주에는 상대가 지은 시의 운자（韻字» 시중에 넣어 시를 짓는 것. 또는 

화운和韻）의 일종으로 남이 지은 시의 운자를 그대로 달되 선후의 순서까지도 원작과 같이 

짓는 방식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세 가지 방식이 있다.

① 의운（依韻）: 압운하려는 운이 창화하려는 작품의 운자와 동일한 운부（韻部）에 있는 글자 

를 사용하는 것으로. 반드시 원자（原字» 사용할 필요는 없다.

② 용운（用韻） ： 원시에 있는 운자를 사용하지만, 순서는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된다.

③ 차운（次韻） ： 보운（"이라고도 부른다. 화답（和答詩） 형식 가운데 가장 엄격한 경우로 

人 화운하려는 작품의 원운과 원자와 동일해야 할뿐만 아니라 순차次） 

까지도 일치해야 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화운은 여기에 속한다.

남조（南朝）시대에는 차운하여 시를 짓는 관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차운시는 일반적으 

로 제목에 창작의 경위를 쓰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제목이 길어지거나. 또는 서문이 붙 

는다. 율시가 지배했던 당시（唐詩）보다는. 문인간의 사상적 교유를 중시했던 송대에 이러 

한 방식이 대대적으로 유행하였다. 동기면에서 대개 기념적 의미를 지닌 것이 많다. 소식（蘇 

#支1037~1101）은 도연명의 시에 모두 화답한 화도시（和陶詩）를 지은 것으로 유명하다. 황 

정견 역시 대량의 화답시를 썼는데. 이는 당시 문인들의 일반적 풍조였다.

한편 주어진 글자의 제한을 받는 화운 및 차운시는 문자적 재미를 느끼게는 하지만. 자유로 

운 사상과 감정의 토로에는 적합하지 않기도 하다. 이 때문에 남송의 엄우（嚴##）는「창랑시 

화＜；'倉浪詩話）」에서 정감의 소실을 우려하며 문자（文字）로써 시를 짓는 송시의 경향을 비판 

하기도 했다

출처 : 문학비평용어사전. 국학자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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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刀

이명군

李命俊

해설

이명준（李命俊, 생몰년 미상）은 조선 정조 때의 제주목사이다. 1786년 4월에 도임하고 1788 

년 3월에 신병으로 떠났다. 다산 정약용이 이명준을 칭찬하는 글이 기록에 보인다. 당시의 

이상기후로 인해 제주 특히 정의현의 기근이 극심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구휼해서 그 공으 

로가자（加資）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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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태두 일행

亡玄初夏 防藥使 洪泰斗 軍官 李閑禍 崔潛文 判官 安世潤

해설

1755년（己玄年） 초하（初夏）에 방어사（防饌使） 홍태두（洪泰斗） 일행의 마애명이다. 홍태두 

（洪泰斗, 생몰년 미상） 영조 때 제주목사이다. 1754년 10월 김몽규의 후임으로 도임하고 

1756년 윤 9월에 떠났다. 마찬가지로 제주의 기민을 구휼하는데 힘썼으며 제주향교를 남문 

밖 광양으로 이 건하였다.

다른 곳에 박진문 일행의 제명이 보이는데 그 중 홍구서는 홍태두 목사의 아들이다. 따라서 

이 두 일행은 같이 방선문에 오른 듯 보이 며, 아마 공식적 인 인물들과 구분하기 위해 아들의 

일행들은 따로 제명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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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사】

조선시대 종이품（從三品） 서반 외관직으로 경기도（京繼道） - 강원도（江原道） • 함경도（咸鏡 

道） ■ 평안도（平安道）의 요지를 방어（防호）하기 위하여 두었던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從三 

品）의 다음 직위（職位）이다. 목사（牧使） ■ 부사（府使） • 변장（邊將）이 겸임하였다.

인조（仁祖） 때 경기도 1 원. 전라도 1 원. 강원도 1 원. 함경도 1 원. 평안도 2원을 두었다. 경기 

도는 파주목사（裝州牧使） • 장덕부사（長德府使） • 광주부윤（廣州府尹） • 수원부사（水J京府使） 

중에서 겸하고. 전라도는 제주목사（濟州牧使）가 겸하였다. 강원도는 철원부사（鐵原府使）가 

겸하고, 함경도는 길주목사（吉州牧使） ■ 성진첨사（城津金使） 중에서 겸하였으며. 평안도는 

창성부사와 강계부사가 겸하였다. 정식 명칭은 수군방어사와 병마방어사였으나. 전원이 지 

방수령을 겸임했으므로 겸방어人K兼防藥使）라고도 했다. 병마방어사는 1566년（명종 21） 광 

주부사가 경기병마방어사를 겸한 것이 처음이었고. 수군방어사는 1642년（인조 20） 선천부 

사가 평안수군방어사를 겸한 것이 처음이었다. 방어사는 별도로 군비를 갖추고 파견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지방행정 체제에 무관을 보내 군사력을 강화시킨 것이었다.

제주목사는 행정적 기능 외에 군사적인 기능 수행이 항상 강조되어. 반드시 군사적인 직책 

이 겸임되었다. 군사적인 명칭의 변화에 따라 제주목사는 조선 초기의 경우에는 주로 만호 

（萬戶） • 안무사（按«使）의 직책을 겸하였다. 또 1466년（세조 12）부터는 병마수군절제사라 

하였고, 1638년（인조 16）에는 이를 고쳐 방어사（防藥使）라 했으며. 1642년（인조 20）에는 절 

제人K節制使）. 1713년（숙종 39） 이후에는 다시 방어사란 직책이 겸임되었다. 이들은 명칭에 

서 차이가 있었을 뿐. 본질적으로 군직（軍職）의 겸임이라는 데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조정에서는 제주목사를 기용하는 데 있어서 문 - 무관을 번갈아 임용하거나. 목사가 무관이 

면 부관격인 판관은 문관으로 임용함으로써 문 - 무의 조화를 이루어 행정을 담당해가도록 

배려하였다. 이는 제주도가 지니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무관 수령도 중요했기 때문이다. 

즉. 왜구들이 주요 약탈 대상지역인 중국으로 가는 길목에 제주가 위치하고 있어서. 왜구의 

침입을 효과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본래 목사의 품계는 정3품에서도 당하관에 

해당하는 통훈대부 - 어모장군이다. 그러나 제주목사는 정3품에서도 당상관에 해당하는 통 

정대부 • 절충장군으로 주로 임명하였다. 그 이유는 제주목사가 단지 제주목의 소관 업무만 

담당한 것이 아니라. 제주도 전체를 총괄하는 기능과 제주 지역에 해당하는 전라도관찰사 

업무의 일부를 넘겨받아 집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목사보다 비중을 두고 임명 

하였던 것이다. 제주목사 명칭 앞에 '행（行）’ 자가 붙어 행제주목人K行濟州牧使）라 하는 것 

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2-3.신선을만나러가는곳•방선문북면 119



제주목사를 비롯한 수령의 임기는 고려 시대의 경우 3년이 원칙이었으나, 조선 시대에는 왕 

대에 따라 임기가 일정하지 않았다. 즉. 조선 개국 초에는 30개월이었다가. 1423년（세종 5） 

7월에 구임법（久任法）이 실시되면서 그 후 수령의 임기는 60개월（1.800일）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당상관 수령 및 가족을 데리고 부임하지 못하는 지역의 수령 임기는 30개월（900일） 

이었다. 따라서 제주목사나 정의현감 • 대정현감의 임기는 30개월이었다. 한편. 조선 시대에 

는 관리 임용에 엄격하게 상피제（相避制）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제주 출신이 제주목사로 임 

명될 수 없었다. 제주목사 재임자 중에 제주 출신이 없는 것은 그러한 연유이며. 제주판관이 

나 정의현감 • 대정현감의 경우는 예외적인 몇 사례가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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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윤구연 일행

編州伯尹九溫

軍官 閔震 柳敏章 梁泰重 柳獻徵 張紀龍

인물

윤구연（尹九溫, 생몰년 미상）은 조선 영조 때 제주목사이다. 1751년 도임해서 1752년 12월 

에 떠났다. 재임 중 백성의 괴로움과 어려움을 물어서 요역을 덜어주고 이속들의 토색질을 

금지하게끔 하였다.

해설

윤구연 목사의 제명과 곁에 있는 윤부연 일행들의 제명은 관련 있어 보인다. 돌림자를 사용 

하고 있다는 점과 윤부연 일행의 방선문을 찾았던 간지（干支）로 판단해보면 임신년（1752）인 

데 이 당시 제주목사가 윤구연이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공식적인 수행원들과 따로 제 

명한 듯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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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부연 일행

湖西過客 尹薄溫 李有實 王申 孟春 漢陽過客 丁天禍

해설

전부 미상의 인물들이다. 과객（過客）이라고 적은 것으로 보아 제주에 지나가다가 잠깐 들렀 

던 인물들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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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문 일행

朴振文 權變 洪九端 朴萬和 安根

해설

박진문（朴振文, 생몰년 미상）은 영조 1년 을사（1725년） 7월 25일 승정원일기 기사에 유봉휘 

（柳鳳揮） 등의 죄를 바로잡을 것을 청하는 충청도 유학 박치룡（朴致龍） 둥의 연명 상소에 그 

의 이름이 보인다. 그렇다면 그는 홍태두 목사의 막료의 자격으로 제주로 들어왔던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

홍구서（洪九端）는 1722년（경종 2）에 태어났으며 호는 사룡（士龍）이다. 40세가 넘어서야 과 

거에 급제하였고 통례, 지평, 정언, 장령 둥을 두루 거쳤으며 제주목사로 부임하는 부친, 홍 

태두를 따라 제주에 왔던 것으로 보인다. 시기를 추정해보면 제주로 왔던 시기는 과거에 급 

제하기 전인 34세쯤이 될 것이다. 1755년 제주향교를 남문 밖 광양 땅으로 이건하였는데 이 

때 상량문을 지은 것이 현재까지 남아있다. 나머지 권섭（權變）, 박만화（朴萬和）, 안근（安根） 

둥은 행 적 미상이지만 박진문과 함께 그의 방선문을 찾은 것으로 보아 막료들이거나 내륙에 

서 손님으로 방문한 인물들로 추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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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관 강인호

인물

강인호（康仁鎬, 1863-1899）는 고종 때 제주판관이다. 제주인으로서 무과에 급제하고 제주판 

관을 두 번 지냈으며 정의군수를 지냈다. 당시 목사로는 송구호, 이병휘였다. 승정원일기의 

1889년（고종 26）년 9월 2일의 기록에 제주판관으로 임 명하는 내용이 보인다.

해설

당시 제주목사였던 송구호 일행의 제명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같은 시기에 올랐으리라고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목사의 일행과 동행한 판관인 경우 같이 제명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나 

따로 제명하는 경우도 종종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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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송구호 일행

牧使 宋鎬港 子 榮穆 1•室 宋鐘!^ 軍官 宋元港 尹斗成 

皮乘至 中房李仁典 己五 四月 日

인물

송구호（宋&港, 생몰년 미상）는 1889년（기축） 고종 때의 제주목사이다. 1888년 7월에 도임하 

고 1890년 4월에 떠났다.

해설

1889년（己표） 4월 송구호목사가 아들과 수행원 둥을 대동하고 방선문을 찾아 마애명을 남겼 

다. 군관（軍官） 피병규（皮*至）라는 인물은 실록에 보인다. 제주를 떠난 뒤 함흥감사 이원일 

의 비장이 되었고, 함흥지 역 민란과 관련된 함홍안핵사의 공초에 그의 이름이 보인다. 송원 

호（宋元港）는 목사의 일가붙이로 보인다. 특이하게 이 경우는 책실（»室）과 군관（軍官） 그리 

고 중방（中房）을 구분해서 제명하고 있다. 책실이란 관아의 문서를 보관하거나 수령의 자제 

들이 공부하던 공간을 말하는데 전하여 부임하는 수령의 자식이나 친인척을 일컫는 말이다. 

여기서도 책실의 경우 일가붙이로 보이는 송종석（宋鐘!타이라는 인물이다. 군관이란 공식 

적인 수행원이라기보다는 목사 개인의 친인척이나 막료집단이다. 표현은 막빈, 비장, 좌막, 

좌료 둥으로 불리거나 일의 성격에 따라 농막, 병료 둥 다양하게 불린다. 중방이란 지방관아 

에서 수령의 개인적인 시중이나 외유 등의 일을 담당했던 지방관아의 아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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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유

壁間緩一路 自作石門開 

驗度遊仙去 我行覺後來 

江西 幕春 任泰輸

인물

임태유(任泰«()는 행적 미상이다

해설

암벽 사이 겨우 한가닥 길에 

돌문이 절로 일어나 열려있네 

사슴타고 노닐던 신선은 떠났으니 

내 이번 발걸음 늦었음을 알겠네.

壁間緩一路 n 作石門 開 

驗 遊仙去 

我行覺後來

이 시 역시 홍중징의 시에 차운하였다. 전구와 결구는 한정운의 시와 분위 기가 매우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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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익현 일행

案判 崔益錢 李基端 來 Z%
인물

최익현（崔益iS, 1833~1906）은 조선 고종 때의 문신이며 학자이다. 위정척사파의 거두이기 

도 하다. 자는 찬겸（贊»） 호는 면암（幼）«）이다. 1873년 승정원 동부승지에 제수되자 동직을 

사퇴하는 상소를 하면서 대원군의 실정을 비판하였으며 그 해 11월에 호조참판을 사직하는 

상소로 삼사의 탄핵을 받아 의금부에 수감되고 관직이 삭탈되었다. 그리고 제주도에 유배 되 

어서 지방유림의 사상과 학문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광무 9년 을사조약에 반대, 의병을 

일으켜 항쟁하다가 일본군에 잡혀 대마도 유배 중 단식사했다.

해설

최 익현은 제주 유배 중, 1873년 유배 에서 풀리자 평소 원했던 한라산을 등반하기로 한다. 제 

주 훈장 이기온（李基S）과 십 여명을 동반하여 남문을 나와 방선문을 들러 산에 오른다. 이 

일정을 유한라산기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최익현의 제명은 방선문에는 이기온의 이 

름과 함께 제명되어 있으며 백록담 북쪽 안쪽 사면에도 그의 이름이 제명되어 있다. 1875년 

（己玄）이라고 간지가 적혀 있으나, 백록담의 제명에는 최익현（崔益鍾） 석자만 새겨져 있으 

며, 방선문의 서체와 백록담의 서체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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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미상

오창두（吳昌斗）는 행적 미상이다.

吳昌斗

洪平走

鄭東源

홍평규（洪平主）와 정동원（鄭東源）은 

행적 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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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선문의 붂면과 굴내부의 마애명 조사는 하루 중 햇볕이 비치는 방향을 따라가면서 

글자체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수고로움이 따른다.

2-3. 신선을 만나러 가는 곳 • 방선문 북면 129



130 2.한라산의마애명



) 방선문 굴내부 (

방선문 북면을 따라 들어오면 왼쪽에 뻥 뚫려있는 커 다 

란 굴이 아치형으로 둘러쳐져 있는데, 굴 내부로 들어가 

면 상당히 넓은 공간이 차지 하고 있다. 마치 신선이 머 

물고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굴 내부는 아늑하 

고 신비로운 곳이다. 현재 굴 내부에도 이곳을 찾았던 

조선시대 선인들의 이름이 곳곳에 새겨져 있다.

G 방선문

©김형수

©목사 흥규 일행

©목사 강면규

© 판관 고경준

©윤득규 일행

O 목사 박선양 일행

© 목사 조희순

© 목사 목인배 일행

O 고기하

• 인물미상 : 김수석 둥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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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선문

tb仙門

해설

방선문（I》仙門）은 신선이 사는 곳을 방문하는 입구라는 뜻이다. 방선문이라는 장소를 알리 

는 현판처럼 굴 천장에 커다랗게 새겨져 있어, 이 일대가 방선문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마애 

명이다. 방선문이라고 명명한 사람은 누구인지 알 수 없으나 당（唐） 시인이었던 백거이（a居 

易）라는 사람이 장한가（長恨歌）에 보면 방선（1%仙）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이 시 구절을 인용 

한 것인지 알 수 없다. 또한 ‘방선문’ 이라고 큰 글씨로 우측 천장에 새겨져 있는데, 이 또한 

언제 누가 새겨놓았다는 기록을 찾아 볼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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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득규 일행

府伯 尹得達

子어東

從子 養東

1■室 玄鎭澤 金桓

軍官 金述曾 尹得數 姜文一

內午四月

인물

윤득규（尹得a, 생몰년 미상）는 정조 때 제주목사이다. 1785년 5월 도임하고 1786년 4월 진 

상품 청귤이 부패된 일로 파직되어 떠났다. 부임하던 해에 조정의 지시에 의하여 횡장（橫 

塔）을 허물어서 마로（馬路）를 통하게 하였다.

해설

파직되어 떠나는 시기 1785년（內午）와 방선문을 찾은 시기가 같다. 파직되어 떠나기 전에 들 

른 듯하다. 위 인물들 중 현진택（玄鎭澤）은 문정공（文請公） 김인후（金勝厚）를 문묘에 종사 

하기를 청원하는 유생들의 명단에 생원（生員）으로 그의 이름이 보인다. 아들과 일가붙이, 

책실, 군관들을 대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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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수

斷石非神淨 運倫單判開 白雲千萬歲 仙俗緩多來 

亡西 春 金衡秀 

해설

돌들 깎아내 린것은 신의 도끼가 아니라 

혼돈 속에서 애초에 쪼개 열렸으리. 

횐 구름만 천년만년 떠있던 사이 

신선과 속인들 얼마나 들락거 렸던가.

斷石非神 5? 
i軍倫壁判開 

白雲千萬歲 

仙俗繼多來

을유（己S）년 봄 김형수（金衡秀, 생몰년 미상）의 시이다. 김형수는 방선문에 시까지 적어 놓 

은 것으로 보아 학식이 상당했던 인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홍중징 의 운에 차운하였다. 마 

멸된 상태가 아주 심한 편인데 이것은 시기적으로 오래돼서가 아니라 아마 바닥에 새겨졌기 

때문에 폭우로 급류에 자주 노출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아진다. 또한 특이하게 시 옆에 자신 

의 이름을 전서（蒙書）의 느낌으로 적어두어서 혼란스러운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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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 박선양 일행

朴 W陽

豫換

tt 羅命吏 朴善陽

弟 五衛將 泰陽

子勝合

勝斗

軍官族金□□宗  

五衛將 朴來敏

判官 金東村

本州進士 金完洙 書 

中房 金仁宅

李昌基

王午三月 日

인물

박선양（朴善陽, 생몰년 미상）은 고종 때의 제주목사 

이다. 1881년 5월에 도임하고 1883년 5월에 떠났다. 

1882년 관덕정을 중수하고 명월진을 개수하였다.

해설

자신의 형과 동생 그리고 아들들까지 대동하고 군 

관（軍官）과 오위장（五衛將）, 판관（判官）, 중방（中房） 

까지 대동하였다. 임오（王午）년이면 1882년이고 삼 

월（음력）이면 진달래와 철쭉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시기라 볼 수 있다. 본주（本州）, 즉 제주인으로서 진 

사시에 붙은 김양수라는 인물이 참여했고, 글까지 

쓰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당시 김양수는 제주향 

교를 맡고 있었다.「연상루중수기」에 보면 김양수 

와 박선양의 관계를 짐작케 할 수 있는 기록이 보인 

다. 작은 현의 현감인 경우는 과거합격자 이외에도 

자신의 막료나 친분이 두터운 인물들을 그 자리로 

추천하는 사례가 많았다. 김양수의 경우 그의 시집 

인「난곡시 집」이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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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홍규 일행

牧使 洪主 軍官 申鶴風 李敎晩 尹泳穀 江西 /

東||1}1 洪壇

인물X’ 홍규
홍규（洪主, 생몰년 미상）는 고종 때 제주목사이다. 1884년 12월에 부임하여 1886년 5월에 떠 

났다. 당시 제주판관은 제주인이었던 고경준이었다. 1884년 연회각을 중수하였으며 1885년 

태풍으로 인한 흉작을 구휼하였다.

해설

방선문에 간 해가 을유（己S）년이므로 1885년이 된다.

인물② 홍준

홍준（洪휴）은 미상인 인물이나, 제주목사였던 홍규의 제명 곁에 있어서 그의 일가붙이로 추 

정 된다. 동범 （東W）은 그의 호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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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조희순

線通花徑轉 淨繫石門開 己透參同秘 休嫌俗子來

己己 四月 吉日 牧使 趙義純

인물

조희순（趙義純, 1874~?）은 고종 때의 제주목사이다. 1868년 도임하고 1872년 5월에 떠났다. 

도임 한 해 삼읍과 여러 진의 군기를 대대적으로 보수하였다. 1870년 조정으로부터 쌀 2000 

석과 내탕금 2000냥을 요청하여 기민들을 진휼하였으며, 남은 돈으로 서책을 매입하고 향교 

를 중수하였다. 임기 중에 서원철폐령에 따라서 도내의 모든 서원들을 철폐하였다.

해설

1869년（己E■年） 4월 길일（吉 H） 목사 조희순（趙義純）의 시이다. 제명이 아니라 제영인 경우 

보통 학식이 높은 유배인들이나 문관출신의 목사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조희순은 무관출신이 

면서도 제영하였다는 것이 인상적이다. 해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오솔길 통해 꽃길 구비 돌아가니 

도끼로 쪼갠 듯한 돌문이 열렸구나. 

이미 참동계의 비 경 드러났으니 

속인이 찾아옴을 싫어 않으리.

線 通花徑轉 

우수?Tfil’IIIH 

l2 透參 同 秘 

休嫌俗『•來

참동（參同）이란 동한（東'漢） 때 위백양（魏伯陽）이 지은 참동계（參同契）를 말한다. 역（易）의 이 

치를 근간으로 해서 유교（儒敎）와 도교（道敎）를 종합한 책이다. 여기서 참동비（參同秘'）는 참 

동계에 적혀있는 비경을 이른다. 즉, 신세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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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강면규

牧使 姜奏至 堂怪 鎬 軍官 李始愚 李啓交 康申 閉三月

海日 題

해설

강면규（姜鼻至, 생몰년 미상）는 철종 때의 제주목사이다 당질（堂1至）과 군관（軍官）들을 대동 

하여 1860년（경신） 윤3월에 방선문을 찾았다. I860년 3월에 도임하고 1861년 6월에 전최（殿 

最） 실격으로 파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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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최 （殿最）】

관찰사（觀察使）가 수령（守令）의 치적（治績｝을 조사하여 보고하던 일. 포폄（3턨石이라고도 한다. 

법적으로는 경관（京官）에게도 적용되는 것이었으나 대개 지방관의 경우를 일컬었다. 지방관 

이란 백성을 직접 대하는 관원으로서 그 잘잘못이 백성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으므로 임명과 

감독에 신중을 기하는 한편 나쁜 지방관은 파면 했던 것이다.

고려 우왕師$王） 때는 전야（田野）의 개간. 호구（戶□）의 증가. 부역의 균등. 사송（詞訟）의 간결. 

도적의 근절 등 5가지 면에서 지방관의 성적을 판정하였다. 조선시대에는 1392년（태조 1） 이 

미 지방관의 고과법（考課法｝을 제정하여 실적을 선（善） • 최（最） ■ 악（惡） • 전（殿）의 4등급과 여 

기에 세밀한 등급을 붙여 조사 •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 후 기준은 다소 달라졌으나 이상의 

사실을 근거로 하여 관찰사가 지방관의 실적을 몰래 조사하여 매년 6월 15일과 12월 15일에 

이를 중앙에 보고하였다.

제주의 경우 고종 때 제주목사였던 양헌수（梁憲洙）가 당시 제주판관이었던 제주판관 백기호 

가 탐학하였다는 사실을 전라감영으로 올렸고 당시 전라감사였던 정건조（am朝）가 전최C殿 

最） 즉 근무성적평정을 최하 등급을 주었으며. 이에 불복한 백기호（白基虎） 가 증빙서류를 갖 

추고 관아에 와서 항의하였던 사실이 승정원일기 기록에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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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목인배 일행

牧使 睦仁塔 子 俗銀 甲年 四月 日

인물

목인배（睦仁t音, 1794~?）는 조선 철종 때의 제주목사이다. 본관은 사천（iR川）, 호는 가은（慕 

隱）, 자는 치익（ft益）이다. 1829년（순조 29） 정시 문과에서 병과로 급제했다. 여러 관직을 거 

쳐 1853년（철종 4） 12월 제주목사로 부임했다. 부임 직후 제주성 남문 밖에 있던 사직단을 

개축했다. 이듬해 가을에는 제주향교 안에 계성人K啓聖洞）를 창건하고 직접 상량문을 지었 

는데 이 상량문은 지금도 보존되어 있다. 또한 젊은 인재들이 학문에 힘쓰도록 여러 제도를 

시행했으며 그 결과 문과에 3명 , 무과에 9명을 급제시 켰다. 1855년（철종 6） 8월까지 제주목 

사를 지냈으며 이후 정삼품 대사간에 올랐다. 아들 유석（俗銀）과 함께 1854년（갑인） 4월에 

방선문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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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관 고경군

判官 高景酸

인물

고경준（高景酸, 1839~?）은 조선 고종 때의 제주판관이다. 제주인으로 1883년 성균관 전적으 

로 재임 중 도임하고 1885년 4월 사헌부 지평이 되어 떠났다. 문과 별시에서 을과로 급제하 

고, 문장력을 인정받아 승문원 부정자가 되었다. 고종 2년에 입시한 모든 관리들을 대상으 

로「보작명（寶酌銘）」을 짓게 하여 제출하게 하였는데 거기서 최고 수작으로 뽑혀서 문장력 

을 중앙에 알리기도 하였다.

해설

당시 목사가 심현택, 홍규였는데 제명된 위치가 홍규의 제명 맞은편이어서 홍규와 동행한 

것으로 보인다. 가까운 위치에 양응상의 시가 제영되어 있는데 그는 고경준의 제자이기도 

하다. 양응상은 자신의 스승 고경준의 제명 뒤편에 제명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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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하

州出身 高祈河 王午 春

인물

고기하（高祈河）는 행적 미상이나, 출신（出身）이라는 것은 무과 초시에 입격하였으나 별다른 

관직을 얻지 못했을 경우 이름 뒤에 붙이는 직역（職役）이다. 주（州）출신（出身）이라는 단어로 

보아 제주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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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미상

金洙|& 金｛斤鍾

김수석（金洙銀）, 김기종（金折鍾）은 

행적미상이다.

徐東源

서동원（徐東源）은행적미상이다.

案判 韓學洙 韓해相 成申 端午 

참판 한학수（案判 韓學洙）, 한익상（韓^» 

相）은 갑신（成 申）년 단오（端午）날 오른 

듯한데, 행적미상이다.
權世휴 己未 首夏 

申德滿 金壽鳳

권세공（權世®）은 기미（己未）년 초여 

름（首夏）에 새긴듯한데, 행적미상이다. 

신덕함（申德iS）과 김수봉（金壽鳳）도 

동행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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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선문 남면 }

방선문 북면을 따라 굴내부를 지나면 남면으로 나올 수 

있는데, 한라산 방향으로 한천계곡을 거슬러 올라가면 

방선문계곡의 진면목을 엿볼 수 있는 곳이다. 이곳 또한 

아름다운 경관을 보여주는 곳으로서 여기에도 많은 마 

애명이 새겨져 있다. 옛 선인들이 즐겨 찾고 정취를 느 

끼게 했던 경관을 자랑하는 곳이다.

O 판관 정동리 일행

©김영수 일행

© 목사 김윤

©박래언 일행

©목사 이현택 일행

0 박민현 일행

©이재관일행

©윤상화

©양응상

Q 남만리 일행

G 영초

©목사 심현택

©윤진오

©목사 이원조 일행

©황규현

O 한창유
©목사 이재호 일행

0 이노영 일행

©판관 이필술 일행

©목사 정관휘

©목사 홍종우

© 김종운 일행

©강욱빈 일행

O 이정섭

• 인물미상:양인보 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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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관 정동리 일행

歲 丁未 八月 初吉日 識 金時鎭 閔延構 散人 許運 

判官鄭東里 （雙漢石門）巖開大禹浮 月老女婚天

인물

정동리（鄭東里, 생몰년 미상）는 조선 숙종 때 정의현감과 영조 때 제주판관을 지냈다. 1709 

년 4월 정의현감으로 부임하고 1711년 9월에 떠났다. 1726년 9월 제주판관으로 재도임하고 

1728년 6월에 떠났다.

146 2.한라산의마애명



해설

산인（散人）이란 벼슬을 하지 않고 한가（閑8S）로이 지내는 사람을 말하며 흔히 아호（雅號） 밑에 붙 

여 쓴다. 판관 정동리（鄭東里）의 제명 옆으로 친구 일행으로 보이는 인물들은 승정원일기 둥에서 

동시대의 인물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이름들이 보인다. 아마도 이 당시에는 벼슬하지 않았던 이유 

로 산인이라고 제명한 둣하다. 정동리와 몇몇 인물들의 제명은 어지럽게 뒤섞여져 같은 일행으로 

확신하기 어 렵지만 글씨체나 마멸된 상태로 보아 같은 일행으로 추정 된다.

세（歲） 정미（丁未） 팔월（八 月 ） 초（初） 길일（吉 0）에 가서 새겼〔識〕다면, 1727년 8월인데 이는 방 

선문 일대의 마애명 중 확인 가능한 제명들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라고 판단되는 1739년의 홍중 

징의 제영보다 12년이나 앞선다. 제영된 시들이 모두 홍중징의 운을 따르고 있지만 여기만 그렇 

지 않다는 사실에서도 가장 이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형 식 또한 자신의 이름을 적고 일행과 

날짜를 기록한 뒤 시를 남기고 있다는 가장 전형적인 제영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위치 또한 

석문 바로 위에 제영되어져 있다.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물길을 튼 것은 우임금의 도끼 》’；開大禹辯

달 스러지니 드러나는 여와의 하늘. 月 老女婚天

첫째 구의 대우（大禹）란 하（夏）의 비조로서 범람하는 강을 땅을 열어서 바다로 통하게 한 치수사 

업으로 유명하다. 여기서는 방선문이 마치 우임금이 돌을 깎고 산을 뚫어 길을 낸 듯, 방선문의 경 

치가 놀라울 정도로 기이하다는 문학적 표현으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구의 여와（女는 

중국 신화에서 말하는 천지창조 신화의 주인공이다. ‘달이 기우니 드러나는 여와의 하늘’ 이라는 

표현은 방선문에 놀러갔는데 달이 지면서 날이 밝아지며 하늘이 새로 열리는 듯한 풍경을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대우의 도끼와 여와의 하늘이라는 대（對）가 인상적이다.

【雙漢石門】

‘들렁기’ 남쪽은 제비꼬리 모양으로 두 갈래 시내가 내려오다 

가 석문（石『기에서 합쳐서 하나로 흐른다. 그래서 쌍계（雙漢） 

와석문＜石 n） 이라고 한 것이다.

이 글씨는 앞의 판관 정동리 일행들의 제명과 뒤섞여 있지만 

위치나 마멸된 상태 그리고 행서에 가까운 필체로 판단하건대 

앞 제명들과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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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선문에 제영된 시에는 경승을 묘사하는 흔히 제비꼬리［燕尾］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 

것은 계곡이 이 일대에서 제비꼬리처럼 양 갈래로 나뉘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쌍계 

석문（雙淡石門）이라는 표현 역시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이 표현은 여러 가지 추론을 가능케 

한다. 방선문이라는 이름이 과연 언제부터 누구에 의해 시작됐는지를 찾는 일종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원래 제주사람들은 현재의 방선문을 제주말로 ‘들렁기’ 또는 ‘들렁귀’ 라고 부른다. 어원은 ‘들 

엉궤’ 인데. 이 말이 ‘들렁귀’ 를 거쳐서 ‘들렁기’ 로 불리워지게 된 것이다. 의미는 바위가 들 

린 석굴이란 뜻이며. 등영구（登;扇丘）는 위의 ‘들렁기’ 의 의차（意借）와 음차（音借）인 것이다. 

들려진 굴. 혹은 방문한다는 의미로 들르다［訴］ - 신선이 사는 궤을 방문한다 혹은 들른다는 

의미까지 고려할 때 - 의 음차로서 ‘들렁궤’ 라고 불렀다고 가정한다면. 목사나 유배인들 

같은 외지인들은 이 ‘들렁궤’ 를 두 가지 방식으로 수용했을 것이다. 하나는 제주어를 그대 

로 음차하여 등영구라는 말을 사용했을 것이고. 하나는 그 지형에 걸맞은 이름을 붙이는 방 

식이 그것이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이곳의 지형이 계곡이 두 갈래로 나뉘는 지점에 석문이 

있어서 쌍계석문이라고 이름 붙였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음차한 등영구라는 단어에는 그 지형을 묘사하는데 그치는 단어이지만. 석문（石門）이라는 의 

미는 문을 열고 어디론가 들어가는 초입이라는 뉘앙스가 있는 말이다. 이는 문을 열고 들어 

갈 만한 어떤 별세계（別世界» 전제한다. 한라산이라는 공간이 그 별세계가 될 수도 있고 

신선들이 사는 공간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가정아래서 방선문에 제명된 숱한 도교적 이 

름들. 방선문. 환선대. 우선대 등등의 이름과 임관주 같은 유배객들이나 김영수 한창유 등의 

시들에 투영된 신선사상은 바로 이 지점에서 발달해나간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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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必 윤진오

해설

윤진오（尹進五, 생몰년 미상）는 영 • 정조 때의 무신이다. 주로 무관직을 전전했으며 만호의 

직책 에까지 올랐던 인물이며 목사 김영수와 시기가 겹친다. 용연의 제 영에는 목사 김 영수의 

시를 차운해서 지은 것으로 보아 동행으로 추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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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일행

Will 臺
別藝乾押大 石門日月閑 莫太無特地 眞筒有神山 

花老己春色 岩蒼太古顔 憂然鳴鶴至 知是在仙間 

己玄春 金永緩 子樂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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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신선을 부르는 곳 환선대（映仙臺）임을 알수 있게 해주는 마애명이다. 환선대 제명 옆에는 김 

영수（金永緩）의 제영이 새겨져 있다. 김영수（金永緩, 1716~1786）는 정조 때 제주목사이다. 

1778년 12월 도임하고 1781년 2월에 떠났다. 1780년 각 목장의 우마가 분실되는 폐단을 시 

정할 목적으로 산장의 경계를 축장하였다. 운주당과 연무정을 중수하였으며 관덕정에 있는 

탐라형승이라는 대자가 그의 글씨이다. 그의 제각 앞에 방선문의 환선대（映仙臺） 글씨를 탁 

본한 비석이 세워져 있다.

외딴 골짜기 드넓은 하늘과 땅 別히乾피'大

돌문엔 세월이 한가히 흐르네. 石門 H ）1 閑

빼어난 곳 없다고들 말하지 마시게. 莫E無特地

진정 신령스런 산 여기 하나 있으니. 眞筒有神山

꽃 짙은 삼월의 아름다운 경치 花老蒼春色

바위는 실로 태고적 모습 그대로이네. 岩實太古顔

학이 소리 내 울면서 날아드니 憂然鳴鶴至

이제 선 계 에 있음을 알겠네. 知是在仙問

수련（首聯）의 출구（出句）와 대구（對句）는 ‘고요할 때에 하늘과 땅이 거대함을 알 것 같고, 

한가할 때 세월은 무척 긴 것 같도다（靜8乾1*大 閑中 日 月 長）’ 라는 추구（推句）의 표현을 차 

용하였다. 여기서는 빼어난 경치 속에서의 고요하거나 한가함을 강조하고 있다. 알연（憂然） 

이라는 표현은 소식（蘇執）의 후적벽부（後赤壁賦）에 보인다. 여기서는 산（»!）운으로 지은 측 

기식 오언율시（五言律詩）이다. 차운하지 않았다.

쏘■'章 ’• 【박종오】

朴宗五

해설

박종오（朴宗五, 생몰년 미상）는 전라도 지역사람이며 

유학（幼學）으로 상소한 내용에 그의 이름이 보인다. 

역시 목사 김영수와 시기적으로 겹치는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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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이원조 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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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源

子 弗相

奉現 安命居

丁義成 李滯夏

인물

이원조（李源神, 1792~1872）는 헌종 때의 제주목사이다. 1841년 3월에 도임하고 1843년 6월 

사직하고 떠났다. 기민을 구휼하고 화북의 해신사를 중수하였다. 1842년 우도와 가파도에 

입경을 허가하여 경작자로 하여금 개간하여 사복시에 세금을 내도록하였다. 1843년에 동계 

정온을 배향하는 송죽사를 세워서 재액을 김정희로 하여금 쓰게 하였다. 제주와 관련해서 

는 탐라지초본과 탐라계록과 그의 문집 인「웅와집」이 남아있다.

해설

정상（$1相）과 봉연（奉視）은 이원조 목사의 아들로 보이고 안명악（安命房）은 수행군관으로 

보인다. 정의성（丁義成）, 이로하（李路夏） 둥은 그의「탐라록（ftt羅錄）」에는 그들이 막료로 

기록되고 있고, 이원조가 새겨진 바위 아래쪽 바위에 새겨져 있지만 동행인이다.

【이원조의 한라산 유람】

이원조는 1841 년（헌종 7） 강릉부사로 있다가 1841 년 3월 제주목사로 도임하여 1843년（헌종 

9） 6월까지 재임하였다. 그가 목사로 재임하던 1841 년 7월 10일부터 11 일까지 이틀간의 한라 

산 등산 기록이「遊漢堅山記（유한라산기）」로 남아 있다. 기록을 보면 그의 일행은 제주목에서 

출발하여 한천을 거쳐 백록담에 올랐으며. 한라산 서쪽 등산로인 영실로 하산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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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김윤

牧使金潤 甲子首夏

해설

김윤（金潤, 생몰넌 미상）은 영조 때 제주 

목사이다. 1743년 3월 도임하고 1744년 

9월에 떠났다. 목자고（牧子庫）를 설치하 

여 공마를 관리하게 하였으며 도내의 효 

자 둥을 정려하고 효자 홍달한에 대해서 

는 행장을 지어주는 둥, 선정을 베풀어 

도민들의 칭송을 받았다. 갑자수하（ 甲 子 

首夏） 라고 했으니 1744년 4월에 오른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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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현

黃至銃 金激

해설

황규현（黃S유）과 김철（金激）은 모두 행적미상이다. 그런데 글씨체로 보아 김철（金激）은 목 

사 김윤（金潤）의 일행으로 보여지나 황규현（黃至유）은 일행이 아닌것으로 보인다. 황규현은 

글씨체도 다르고 목사보다 이름을 다음에 새겼지만 위로 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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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언 일행

朴來育 金敎顯 金東輸:

三同甲 辰

해설

좌측 인물부터 나열하였다. 박래언（朴來흐）, 김교현（金敎顯）, 김동철（金東輸（）, 삼동갑진（三 

同甲 辰）은 좌에서 우로 새겨져 있다. 위 세 사람 역시 행적 미상이다. 뒤의 부분은 갑진년 

생 세 명의 동갑들이라는 의미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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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유

入洞 山如損 

뷰空危飮隊 

玉漢迫遷生

編丘我赤仙 

玉淨繫何年 

韓昌俗

해설 골짝으로 들어서니 산이 절하는 듯 

방선문에서는 나 역시 신선이 된다네.

人 洞山!（11|« 

；&丘我《））；仙

깊은 굴은 높다랗게 무너 질 듯한데 

옥부로 뚫은 지 몇 년이던가?

饌空危 飮陰 

玉浮繫何年

한창유（韓昌휴, 생몰년 미상）의 시이다. 같이 쓰여 있는 옥계소요생（玉漢道選生）이란 말은 

‘옥계에서 소요하던 사람’ 이라는 뜻으로 한창유가 경상북도 영덕군 달산면 옥계리 출신임 

올 알게한다. 옥계계곡의 상류는 경승으로 이름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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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이현택 일행

牧伯 李顯宅

判官 孫應虎

旋義 盧尙照

軍官 金漢拘

權啓東 韓永覆 李顯誤

怪 義達 韓永腹 李顯漢

해설

이현택（李顯宅, 생몰년 미상）은 순조 때 제주목사이다. 1809년 1월에 도임하여 1811년 5월 

에 떠났다. 재임 중 운주당을 재건하고 1810년 삼남지방에 흉년이 들자 제주에 있던 별저미 

를 운반해서 호남 제읍을 구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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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이개호 일행

編伯 李在護 

弟 參奉在國

해설

이재호（李在體, 생몰년 미상）는 고종 때 제주목사이다. 19이년 4월에 도임하여 1902년 6월 

에 떠났다. 이재수의 신축민란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천주교도들과 협 의하여 사라봉 남쪽 

황사평에 피해자를 안장하였다. 탐학이 심하여 도민들의 원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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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민현 일행

同遊

平壞後人 朴敏賢 賢成 內午 居 淸州 

韓山後人 李頓協 興南 發西 居 雲峰 

階城後人 白尙志 仲高 丁卵 居 京 

岩城後人李級 德□成辰居保學

高靈後人 申善爆 淸霜 成辰 居 漂陽 

韓山後人 李榮協 聲南 己匕 居 雲峰 

階城後人 白尙華仲薄 □□居 京 

高靈後人 申汗 仲深 辛未 居 淳昌 

韓山後人 李明協 光南 辛未 居 雲峰 

階城後人 白尙煙 仲明 發西居京 

辛卵 仲春 書以識之

해설

이렇게 많은 인원이 그것도 제주인들이 아닌 외지인의 방선문을 찾아 제명했다는 사실 자체 

가 놀랍다. 제명한 방식이 특이하게 본관, 이름, 호, 생년, 거주지 순으로 나열되어 있는 것이 

특징 이다. 다섯 문중에서 같은 항열 사람들이 만나 제주에 유람을 와 제명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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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영 일행

李魯榮 李甲銘 內子

해설

병자년（內子年）을 1816년으로 보면 승정원일기에 유생（幼生）으로 나오는 이노영（李魯榮）과 

진사（進士）였던 이갑현（李甲$&）은 시기가 겹치는 인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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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 ‘ 이재관일행

李在覽 李永俊

해설

행적미상인 인물들이다. 그러나 이재관（李在第）과 이영준（李永俊）은 이재관이 재（在）자 

를 돌림자로 사용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혹시 이재호 목사와 관련된 인물들이 아닐까 추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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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관이필술 일행

李必述子斗南 金在港 康紙 洪良變 李尙  □□□ 

松0 姜0 松（林） 金□□ 松0 洪□□ 江西□□ 

해설

이필술（李必述, 생몰년 미상）은 순조 때 제주판관이다. 1825년 도임하고 1827년 10월에 떠 

났다. 1825년 12월 제주경차관 윤제홍을 불러 복명하게 하고 제주 유생의 시권을 지참 상경 

하여 과차하였다. 김재호（金在治）는 대정현감이며 강정（康紙）은 정의현감이다. 나머지 글자 

는 부분적으로 마모되어 식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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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객 윤상화

讀客 尹相和 甲申 五月 日 

해설

윤상화（尹相和, 생몰년 미상）은 조선 말기 관리이다. 1882년（고종 19） 부호군（副護軍）으로 

임명되었고, 국사（國事）에 대한 상소를 올렸다. 그러나 영의정（領議政） 홍순목（洪淳穆） 등 

으로부터 상소문의 내용이 무례하고, 언사가 지나치다는 이유로 탄핵받았고, 결국 체포되어 

심문을 받았다. 또한 그의 상소를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는 죄목으로 동부승지（同副承旨） 조 

종필（趙鍾弼）과 우부승지（右副承旨） 조중필（趙重弼） 둥이 파직을 당하였다. 그는 국문（鞠問） 

끝에 제주목（濟州牧）으로 유배되었고, 이후 유배지를 흑산도（黑山島）로 옮겼다. 갑신년이면 

1884년인데 흑산도로 옮기 기 전에 방선문을 찾은것으로 추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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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정관휘

牧使 鄭觀鍾

해설

정관휘（鄭觀揮, 생몰년 미상）는 순조 때의 제주목사이다. 1783년（정조 7） 통덕랑（通德郞）으 

로 식년시 문과에 급제하였다. 1785년（정조 9）에 지평（持平）, 1795년（정조 19）에 비변사낭관 

（備邊司郞官）, 1796년（정조 20） 장령（掌令）을 지냈다. 1799년（정조 23）에는 명월만호（明月 

萬戶）에서 제주목사（濟州牧使）로 승진하였다. 1802년 3월에 떠났다. 1801년 시노비안（寺奴 

姓案）을 혁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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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응상

水從編海放 門對漢山開 仙去留花石 令人緩話來 

梁應鮮 

해설

양웅상（梁應禪）은 행적이 분명치 않지만 노형동 사람으로 보이며 판관 고경준에게 수학한 

인물이다. 시를 해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물은 영주바다 따라 흘러가고 

돌문은 한라산 마주해 열렸네. 

신선은 갔지만 꽃과 바위 남아있어 

사람들 몇 번이나 찾아오게 했는고.

水從 海放 

l"ift 漢山 W 
仙去留花石 

令 人緩겂i 來

얼핏보면 위의 한（漢）자（字）는 옥（決）으로 보이는데 한（漢）자（字）가 획수가 많아서 새기기가 

곤혹스럽고 떨어져 나갈 염려 때문에 간략하게 옥（저）자（字） 비슷한 형태로 새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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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선문의 굴내부는 꼼꼼히 살펴 보아야 마애명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한다. 

육안으로 글자 판독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진촬영 후 판독을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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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홍꽁우

168 2.한라산의마애명



洪鍾字

光武 甲辰 五月 日

해설

홍종우（洪鍾字, 1854~?）는 고종 때 제주목사. 1903년 1월에 도임하고 1905년（고종 42） 4월 

29일 본인의 요청에 따라 면직되어 제주를 떠났다. 1894년（고종 31）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 

였고, 김옥균 암살의 공으로 홍문관 교리에 임명되었다. 1898년（고종 35） 황국협회에 가입 

하여 독립협회를 해체시키는 데 주요 역할을 담당하였다. 독립협회가 해체된 뒤 수구파 내 

각의 의정부 총무국장에 임명되었다.

1903년（고종 40） 대한제국 정부는 제주민란의 사후 처 리 문제로 인해 프랑스와 외교적 마찰 

을 빚게 되자 프랑스에 유학하였던 홍종우를 제주목사로 임명하여 프랑스 신부와 천주교인 

피살자 매장지 및 배상금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였다. 홍종우는 1903년 8월 제주성 남쪽 황 

사평의 민전을 양도받아 민란 때 피살된 천주교인들을 매장하게 하였다.

한편 제주목사 재임 중 제주목 관아의 망경루와 공신정을 중수하였으며, 소나무를 남벌하고 

백성으로부터 1만 냥을 징수하여 뇌물로 사용하여 백성의 원성이 자자하였다. 재임중 산지 

금산물에 영은정 （永恩흐9을 짓고, 제주도를 측량한 기록이 남아있다.

황현의「매천야록」에 보면 안산사람이고 어린시절 고금도로 흘러들어가서 살았다는 기록 

이 보인다. 상가리 고문서 에는 홍종우 자신이 직접 ‘제주는 나의 병주（井州）’ 라고 밝히는 

글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병주（井州）란 제2의 고향이라고 할 만한 땅을 말하는데, 당나라의 

가도（M 島）가 병주（井州）에 오래 살다가 떠날 때 시를 지으며 나온 말이라는 것으로 보아 이 

것으로 홍종우가 불우했던 어린시절에 제주에서 살았던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갑 

진년이라면 1904년인데, 사임 바로 전 해에 방선문을 찾았으며 산방산에도 그의 제명이 남 

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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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리 일행

인물

남만리（南萬里, 생몰년 미상）는 순종 때의 대정군수이다. 1902년 7월 도임하여 1906년 10월 

떠났다. 4년 여 동안 윤석인, 홍종우, 조종환, 윤원구 등 네 명의 목사를 거쳤고, 일행인 홍우 

순은 당시 제주군수였다. 그는 을미사변에 대한 반동으로 일어난 춘생문 사건 당시 친위대 

소속 중대장이었다. 군부대신이었던 어윤중에게 진압되어 태형과 징역 3년을 받았다. 대정 

군수를 지냈으며,〈선생록〉을 찬술하고「탐라지」를 편저하였다.

해설

산방산에도 그의 제명이 남아있다. 방선문과 산방굴사에는 남만리가 대정 군수 였을 당시 

목사였던 홍종우의 제명에 갑진년（1904년）이라고 되어있는데, 혹시 방선문과 산방산 두 곳 

을 함께 방문했던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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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꽂운 일행

朴章銀 

朴景高 

金泰河

玄商休 

洪淳博 

愼至銀

金應퓨 

金讓集 

金® 酌

兪展換 

梁吳元 

姜 a&ii作

風諫錄 

金鍾運 

文斗'爆 

姜宗村

開國 四百九十三年 甲申 

洪義村 改修

金性久

文主三 

金 1（ 銀
閑五月 初五日 辛匕 春

'梁銀主

金永權

해설

풍영록（風訟錄）이란 사람들이 경치 좋은 곳에 모여 풍류를 즐기며 시를 짓던 일을 기록하는 

것인데, 여기 둥장하는 인물들은 행적 미상이다. 개국（開國） 493년이면 18&4년이다. 최초 풍 

영록 작성 57년 후 신사（辛E, 1941년） 봄에 김영권（金永權）과 홍의표（洪義竹）가 고쳐서 풍 

영록을 작성하여 제명을 한 것이다. 일제 강점기이기 때문에 조선건국연호를 사용하였다. 

방선문의 또다른 마애명인 목사 심현택의 제명에도 개국493년이면서 갑신년（甲 申年）으로 

같은 시기이다. 간지를 표현하는 방식이 같고 시기도 같다는 점에서 둘의 연관성 역시 의심 

해 볼 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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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초

洞穴媒旋入 漢流燕尾分 仙人難可見 萬古鎖燃!雲

해설

영초（減機）의 시인데 영초라는 인물은 미상이다. 하지만 ‘영주, 즉 제주의 나무꾼’ 이라는 

뜻으로 보아 제주인물로 보인다. 해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동혈로 굽이굽이 돌아 들어가니고 

계곡물은 제비꼬리처럼 나뉘었네. 

지금 신선 만나보기 어려운 것은 

태초부터 구름에 잠겨 있었기 때문이지.

洞穴뱨旋 人 

淡流燕尾分 

仙人難"1見 

萬占鎖雲

연미（燕尾）란 방선문의 생김새만을 묘사하고 있는 대목이어서 계곡물이 방선문에서 둘로 나 

뉜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연미동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제비꼬리처럼 나뉜다고 번역하 

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본다. 제명된 위치 역시 정확하게 물길이 두 갈래로 나뉘는 지점에 

제영되었다. 시를 제영할 정도, 그리고 행서에 가까운 필체로 보아 상당한 정도의 교양을 갖 

췄던 인물로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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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욱빈 일행

樓雲契

姜邵彬 韓頓格 愼我探 金唐走 金'떠鎬 金啓

姜斗動 姜遇伯 吳主編 李能白 金鍊百 李源弼 文斗南

姜師鎬 朴南括

開國 四百九十三年 甲 申 閑五月 初五日

해설

영초의 시 바로 위에 수운계（技雲契） 강욱빈（姜邵彬） 일행이 빼곡히 새겨져 있다. 대부분은 행적 

미상이지만 일행 중 강우백（姜遇伯）, 한정유（韓植휴）, 김계병（金啓ffi） 둥의 행적만이 분명하다. 강 

우백은 하원사람인데, 월평으로 이사를 하였고 1898년 방성칠 난에 참여하였다. 처음에는 천주교 

도였지만 신앙생활을 접고 반천주교 운동에 참여하였다. 이로 인해 1901년에 발생하는 이재수 난 

의 주요 인물이 되며, 끝내는 서울로 압송되어 교수형에 처해졌다. 한정유는 거로출신이며, 매계 

이한우와 교유했던 인물이다. 김계병은 조천리 출신= 오위장（五衛將）을 지낸 인물이다.

이 제명은 그보다 훨씬 이전의 기록이지만 강우백의 대인관계의 폭은 대체로 넓었던 모양이다. 또 

한 풍영록의 인물들 역시 갑신년 5월 5일로 같다는 점이 특이하다. 마찬가지로 이 제명 위에는 갑 

신년 5월 5일에 방선문을 찾은 목사 심현택의 제명이 있고, 간지를 표현하는 방식도 세 제명이 동 

일하다. 따라서 풍영록과 수운계와 목사 심현택은 같은 날 방선문을 찾았다는 것이다. 날짜와 제 

명된 위치 그리고 간지의 표현방식까지 같다는 점에서 모두 동행 했음을 추정해볼 수도 있을 것이 

다. 위의 재（裁）자（字）를 사용한 것은 재（裁）자（字）의 입구（□）가 새기기가 어렵고 쉽게 떨어져 나 

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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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심현택

인물

심현택（沈賢澤, 생몰년 미상）은 고종 때의 제주목사이다. 1883년 5월에 도임하고 1884년 12월 

에 떠났다. 재임 중 제주 유생들을 시취하는 일에 힘썼다.

해설

심현택 목사가 재임 중에 가장 힘썼던 부분은 이양선（異洋船）에 관한 일들과 제주 인재들을 선 

발하는 일이었다. 자연스럽게 제주 유생들의 신뢰를 받았으리라고 짐작되며, 같은 날 방선문을 

찾은 풍영록의 인물들과 수운계의 인물들과 같이 동행했으리라고 추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옆 

에 제명된 박기수（朴箕壽）라는 인물은 미상이나 글씨체로 보아 수행군관 정도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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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섭

泰仁 李定變 發西 秋

해설

이정섭（李定變）이라는 인물은 미상이다. 태인（泰仁）은 출신 고향일 것이다. 특이하게도 방 

선문을 찾은 시기가 꽃이 피는 봄이 아니라 가을（秋）에 올랐다는 점이다.

인물 미상

梁仁保 高仁!髮 吳成吉

양인보（梁仁保）, 고인준（高仁酸）, 

오무길（吳成吉）은 행적 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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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방선문 굴내부의 마애명 바위들이 태풍 등으로 인하여 급류에 의한 

바위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인 보존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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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방선문 남면 상류 （

신선을 만나러 가는 들렁귀인 방선문（1方仙門）으로 들어 

서서 신선을 부르는 환선대（映仙■류）를 지나 남쪽 한라산 

방향으로 70미터 정도 올라가면 드디어 신선올 만나는 

곳 우선대（a仙臺）에 다다르게 된다. 우선대에 앉아 있노 

라면 마치 한라산에서 신선이 탐라계곡올 따라 한천 하 

류인 방선문 계곡으로 걸어 내려올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신비감이 감도는 곳이 다.

©우선대

©이근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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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대

遇仙臺

해설

우선대（遇仙*）는 방선문의 다른 마애글씨와 다르게 우에서 좌로 가로로 쓰여 있다. 신선을 

만나는 곳이라는 의미이다. 행서로 쓰였으며 다른 글자들에 비해 마멸이 아주 심하다. 이른 

시기의 문제인지 풍화작용에 쉽게 노출된 문제인지는 확실치 않다.

180 2.한라산의마애명



이근복

李根福

淡□危 □□ □山□□開 神仙何處在 臺靜白雲來

해설

이근복（李根福）이라는 인물의 시인데, 행적미상이다. 시는 홍중징의 운을 따랐으나, 글자의 

마모가 심하여 판독이 불가하다. 특이한 점은 이근복이라는 이름자는 우에서 좌로 가로로 

새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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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이야기 n]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내의 백록담과 탐라계곡의 마애명 조사는 한라산 현지탐사 위주로 이루어졌고. 

발견된 마애명의 탁본조사 또한 녹록치 않은 작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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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한라산 

유람과 마애명

3-1. 김정과 이익의 한라산

3-2. 김치의 한라산

3-3. 조관빈의 유한라산기

3-4.윤제홍의「한라산도（漢쪼山11）」

3-5. 이원조의 유한라산기

3-6.최익현과 김희정의 한라산

3-7. 유산자들의 백록담 인식



（D 조선시대 한라산 유람과 마애명

한라산은 예로부터 영산（靈山）으로 신성시 되어 왔으며, 정상의 백록담도 태고의 신비로움을 간 

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옛 지리지 등에 나타난 한라산과 백록담에 대한 지리적 설명에도 그러한 

면이 잘 부각된다. 이러한 한라산을 동경해 조선시대 제주도를 방문했던 시 인묵객들과 관리들이 

한라산을 올랐으며, 현장에서 돌이나 바위에 글자를 새겨 마애명（磨S銘）으로 남기기도 했다. 특 

히 그 감흥을 ‘유산기（遊山記）’ 로 기록하여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

조선시대 유산기들은 산을 유람하고 기록으로 남기겠다는 유람자의 의지에 의해 작성되었다. 

현재 남아있는 유산기들은 대부분 조선후기에 작성된 것으로, 지식인들의 유산풍조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끝난 17세기 후반에 급격히 성행하기 시작해 18세기에는 일반에 널리 유행하게 되었 

다. 글의 첫머리에는 유람목적과 동행인 등을 기록한 후 날짜별로 유람일정과 견문내용을 기록하 

는 형태로 정리되어 있는게 대부분을 차지한다.

제주도의 한라산 유산기에는 한라산 등람인의 사회적 신분과 등람일정 및 등람목적이 제시되었 

을 뿐만 아니라 한라산 정상부의 식생과 지형 그리고 출발지에서 한라산 등람의 최종 목적지 인 백 

록담으로 연결된 등람로 주변의 마을과 사찰 및 국마장 이름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유산기록을 남긴 등람자들의 기록에는 한라산 등람의 최종 목적지인 백록담에 대한 경관 

의 모습과 정상을 오른 감회를 구구절절이 적고 있다. 수려한 한라산의 풍경과 신비로운 백록담의 

장관에 그 곳을 오른 이의 넘치는 감흥을 주체할 수 없음이 글의 곳곳에 피력되어 있다. 백록을 탄 

신선이 머문다는 백록담에 올랐다는 감격을 곧 한시로 지어 남기거나 본인의 이름과 간지 등을 새 

겨 증표로 남기기도 하였다.

한라산을 오른 기록을 남긴 이들 중에서 백록담이나 방선문계곡에 마애명을 새겨 놓은 조선시 

대의 대표적 인물이 조관빈（趙觀彬, 1732）과 이원조（李源1841）, 최익현（崔益유, 1875） 등이다. 

그리고 김정（金淨, 1521）과 이익（李漢, 1619）은 유산기 형태의 기록은 아니지만 한라산에 올랐음 

을 짐작할 수 있는 기록을 남겨놓고 있다. 그리고 마애명을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한라산 유산기록 

에서 마애명을 새긴 흔적을 엿볼 수 있는 이가 김치（金®, 1609）와 김희정（金義正, 1895）이다. 반 

면에 윤제홍（尹濟私, 1844）은 그의 그림속에서 백록담내 에 마애명을 새기는 이의 모습을 그려 놓 

았는가 하면 새겨진 마애명까지 소개하고 있다.

한라산을 오른 여정을 구체적으로 알게하는 기록으로는 김치와 조관빈, 이원조, 최익현의「유 

한라산기（遊漢率山記）」라는 제목의 유산기 4편이며, 김희정의 「한라산기（漢率山記）」（1895）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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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개인 일기체 형식의 한라산 둥람 기행문이다. 김정의 「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은 제주풍물 

을 소개하는 기록이며, 이익은「유한라사수遊漢¥四首）」라는 짧은 글속에서 한라산을 올랐던 

혼적을 찾을 수 있다. 윤제홍의 「한라산도（漢쪼山圖）」（1844）와 같이 그림에 적혀진 한라산 등산 

기록도 있다. 관련 인물과 기록명, 출전을 밝히면 표1과 같이 밝히며, 다음장부터 각 인물들이 한 

라산을 올랐던 기록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1> 한라산 유산기 및 유산 관련 사료

기록명

「濟州風士錄」

출 전

弓中番先生集」권4

저자명

金 淨

등람연도

1521

金 級 1609 「遊漢 S 山記」
'■南淡日錄」（李增） 

rK羅志草本」（李源i作）

李 ;'M 1619 「遊漢堅四首」 '■良^^遺稿」

趙觀彬 1732 「遊漢堅山記」 '■梅肝集」권15

尹濟私 1825 「漢堅 山圖」 「學山九九화첩

李源-n 1841 「遊漢 S 山記」 「tt羅錄」권4

1875 「遊漢堅山記」 r 地輩先生文集」

金義正 1895 「漢堅山記」 r 海隱文集」

3-1. 김정과 이익의 한라산

김정（金淨, 1486-1521）은 충북 보은 출신으로 조선조 연산군 • 중종 때의 문신이며 학자이 

다. 본관은 경주, 자는 원충, 호는 충암이다. 제주 오현의 한분이다. 김정（金淨）은 조광조와 더불 

어 미신 타파, 향촌의 상호부조를 실행하기 위한 향약의 적극적 시행 등 많은 업적을 남긴 인물이 

다. 그는 1519년（중종 14） 기묘사화（己卵士禍）에 연루되어 조광조 둥과 함께 투옥이 되었다. 그 

후, 감형되어 금산（錦山）으로 유배되었다가 1520년 제주읍성으로 유배된 다음, 1521년 35세의 나 

이로 사약을 받았다.

제주도에 유배된 뒤, 조카로부터 제주도의 풍토와 물산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 답장으로 

「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을 지어서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사료는 1520년 8월부터 

사사되던 1521년 10월까지의 제주도 체험기록으로, 제주도의 풍물을 최초로 기록한 사료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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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높게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이 사료에는 제주도 기후 및 지리적 환경, 풍물과 습속, 언 

어와 사회상, 토산물과 특산물 등 유배지 환경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1552년 김정의 당 

질（堂g）인 김천우 둥에 의해 「충암선생잡（神초先生集）」이 간행되었으며,「제주풍토록＜濟 

州風 I'.il）」은「충암선생집（神輩先生集」제4권에 수록되어 있다. 「제주풍토록」에는 김정 

이 한라산을 오른 여정이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익이다. 이익（李漢, 1579-1624）은 1619년 제주에 유배와 경주이씨의 

입도조가 된 간옹（民쓰）, 이익（李漢）이 한라산 정상에 올랐던 경험을 간단히 기록해 놓은 간옹 

유고「民쓰遺稿」에는 김정이 유배생활 중 한라산에 매달 한 번씩 올랐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 

다. 1622년 정온（9Wii）의 동계집 '■相淡集J 에도 김정이 매달 한 번씩 한라산을 올랐다고 기록 

하고 있다（李漢,「民勤it稿」： “先正神華公 在圍中 時時往此山而日 國法之故不得長在山中 

IS—出太太 而—入果年 不得睦步之出 公之得禍不下 今H槍得時往山中 場敍幽호 而 

音«5H縮首不敢出者 時有古今之異 而勢有所不敢世 登푬輩之守正 有加於先正者裁 余夏間得 

病 死而g 九覺호호 而適受恩點 方在納續之類 難家貧不能報答聖恩 而與昔者有間爲 瘡不能唐 

突以威膽視 與同志三三子冒燒 而往越一夜而昏返爲 後成有見之者 赤將포怨S南 出門避塵IS 

望山新面 目 歸雲赤有知使我藏原跡” ； 鄭«6,「洞淡集」）. 현재 한라산 백록담 분화구 북측 벽에 

김정과 이익의 제명（題名）이 석벽（石!후）에 나란히 새겨져 있다. 제주에 입도한 시기가 확연히 

다른 김정과 이익의 이름이 백록담에 나란히 새겨진 이유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 있으나, 제명 

（題名）된 상태를 살펴보면 한라산을 오른 김정이 먼저 새기고, 1619년 이익이 한라산에 올라

김정의 제명을 발견하여 그 옆에 나란히 새겨져 있다.

백록담 내 나란히 새겨진 김정（좌측）과 이익（우측）의 마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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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김치의 한라산

김치（金a, 1577~1625）는 조선중기의 문신으로서 본관은 안동, 자는 사정, 호는 남봉, 심곡 

이다. 1597년（선조 30） 문과에 급제하여 1609년（광해군 1） 3월 제주판관에 임명되어 입도했으 

며 , 이듬해 인 1610년 9월에 떠났다. 인조때 공백（功百）으로 안흥군（安興君）에 봉（封）해졌고 경 

상도 관찰사를 역임하였다. 김치（金a）는 임진왜란 진주중첩을 이룬 김시회（金時B）의 아들 

（維子）이다 주역에 밝아 심곡비결을 지었고, 인조반정의 날짜를 택일한 사람이다. 그의 아들 

은 김득신（金得臣）으로 택당 이식（澤堂 李植）이 당대 제일이라고 평한 시인（詩人）이다.

제주판관 재임 중에는 여러 가지 민폐를 개혁하고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었다. 한국정신문 

화연구원에서 1997년 간행한 와유집『臥遊錄』에 실린 유한라산기「遊漢쪼山記」에 의하면, 

제주판관 김치는 1609년 4월 8일과 9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한라산을 등람했음을 보여준다.

김치（金«）는 ‘영주산（滿洲山）’ 이라는 한라산의 이름과 실제의 모습이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직접 확인해 보고자 했다. 그는 제주판관（濟州判官）으로 도임한 후 얼마 지나지 않 

아 민응생 , 이효성 , 정 인수 등과 함께 한라산에 오르게 된다. 제주성 에서 말을 타고 출발해 무 

수천 상류로 올라 대정현 지경의 산으로 향하는 좁은 길을 따라 올라서 노루악과 삼장동（삼형 

제오름）을 거쳐 한라산 서쪽 등람로를 이용했다. 포애악（불래오름）을 넘어 남쪽을 돌아 존자 

암에 도착하였다. 불래오름의 존자암에서 1박을 하고 다음날 승려 수정과 함께 영실기암 주변 

의 옛 존자암 자리를 찾아갔다. 존자암의 옛터를 살펴보고 난 후 수행굴을 지나 골짜기를 올라 

서 칠성대를 거쳐서 백록담 정상에 올랐다. 김치는 정상에서 내려다보이는 여러 섬들을 자세 

히 나열해 보면서, 옛날 사람들이 보았다는 노인성에 대해 수정스님과 얘기를 나누고 노인성 

을 관찰할 수 없음을 아쉬워했다. 대정현 지경인 서쪽으로 올랐지만 하산은 제주성 방면인 북 

쪽으로 내려왔다. 내려오면서 해상（海上）의 신기루와 멀리 조그맣게 보이는 제주성（濟州城）을 

구경했다.

김치는 일찍이 한라산이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한번 올라가 보려는 

평생의 큰 뜻을 이뤄보기 위해 한라산 등람을 감행했다. 마침 1609년（광해군 1） 이른 봄에 이 

조정량（吏虐正郞）으로 있을 때, 제주판관에 제수되어 제주로 가는 뱃길에서 멀리 제주도의 중 

앙에 자리 잡은 한라산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신선이 산다는 삼신산（三神山） 중 하나인 한라 

산의 모습이 그리 높지도 않고 험하지도 않은 듯이 보여 적잖이 실망했다고 솔직히 적고 있다. 

그리하여 실제로 한라산을 눈으로 보고 체험해 보고자 등람하게 된다. 여기에 유산기에 나와 

있는 그의 글을 소개해 본다.

길위에서 한라산을 바라보니 그리 아주 높지 않고 좌우로 긴 산과 거대한 기슭이 가로 

로 한 면을 누르고 있을 뿐이었다. 스스로 말하기를 세상에서 이른바 영주라는 것이 곧 

이 산이다. 신선 사는 세 개의 산 가운데 하나인데, 어찌 이름과 실제가 서로 부합되지 

않는가? 아니면 사람 마음이 귀로 듣는 것만 귀하게 여기고 눈으로 보는 것을 천하게 

여겨서 그런것인가. 어찌 숨겨진 명승지를 찾아 의혹을 깨뜨리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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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上望見漢堅 則不»쏘'酸 長山巨 g 橫鎭於一面而己휴自語日 世之所 ns 洲者 卽此山 

而居於三山之一 岩名實之不相符恥 抑人情之貴耳賤目而然恥益往探討以破疑惑

또한 김치는 그의 유산기록에서 백록담에 오르고 난 후 근체시 한수를 지었고 또 돌을 쓸어 

제명을 하여 명승을 다녀간 발자취를 기록하였다고 하였다（ 遊漢率山記」: “애賦近體一首 XS 

石題名 以記勝跡’’）. 그러나 김치의 마애명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길 위에서 한라산을 바라보니 그리 아주 높지 않고 좌우로 긴 산과 거대한 기슭이 가로로 한 면을 누르고 있을 뿐이었다는 

김치의 한라산 모습이었지 않을까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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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조관빈의 유한라산기

조관빈（趙觀彬）은 조선후기의 문신으로서 본관은 양주, 자는 국보, 호는 회헌이다. 1714년 증관 

문과（增廣文科）에서 병과로 급제하였으며, 1731년 대사헌（大司憲）으로 있으면서 소론의 영수인 

이광좌（李光休, 1674~1740）를 탄핵한건에 연루되어 제주 대정현에 유배되었다. 1731년 12월 27 

일 입도하였으며, 이듬해 2월 21일에 출륙허가가 내려져 6월 9일에 방환（放還）되었다. 1732년 4 

월 1일의 한라산 등람기록인 유한라산기「遊漢窒山記」가 그의 문집인『회헌집（Wff 集）』제15권 

에 수록되어 있다.

조관빈（趙觀彬）이 산을 오른 여정은 자세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유배적거지가 대정현에 있어서 

아마도 한라산 서쪽 등람로를 이용한 듯하다. 대정현에서 한라산 방향으로 난 좁은 길을 따라 올 

라 영실과 칠성대, 좌선암, 선작지왓을 지나 백록담 남벽을 올라 정상에 이르렀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정상에서 멀리 바다에 뜬 여러 섬나라들을 관망했으며 백록담안의 식물상에 대해서도 언급 

하며, 백록담 정상에서 흰 사슴（白 度） 한 마리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조관빈은 그의 유산기 에서 신선이 사는 한라산이 탐라에 있다는 이야기를 어릴 적부터 들어 왔 

음을 밝히고 일찍이 한번 그곳을 유람해 보는 게 소원이었음을 밝힌 적이 있었다. 불행 중 다행으 

로 제주목 대정현에 유배 왔다가 줄륙령（出陸令）이 내려지자, 그 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신선산 

인 한라산을 유람할 계획을 세웠다. 당시에는 드물게 유배인으로서 한라산을 오른 경우이다. 조 

관빈은 제주에 유배 왔을 때, 한라산이 나지막하고 완만한 산으로 생각하여 과연 삼신산（三神山） 

일까 하는 의문을 가지며 이를 직접 확인해 보려고 산행을 결심했다고 한다.

어렸을 적부터 이미 신선의 산이라 불려지는 한라산이 탐라에 있다고 들었다. 일찍이 그곳 

을 한번 유람해 보는 게 소원이었지만 큰 바다가 그 곳 사이에 있고 험하고 또 멀었다. 늘 

상 산에 끌리면서도 마치 하늘에 있는 듯 높아서 아무나 오를 수 있는 산이 아니었기 때문 

이다.

余自少時 S聞漢率在ffl羅 以仙山稱 »有一遊之願 而大海間之 險旦遠 居常31領 如在天上 

非人人所可到他

조관빈은 대사헌 상소건으로 인하여 유배를 와 정상에 오른 것으로 백록담 내벽에 글이 새겨 

져 있다（ 遊漢率山記」： “王子三月 趙觀彬 以大司憲言事被W登此絶頂”）. 그의 유산기록에서는 1732년 

출륙허가가 내려진 후 3월 28일에 한라산을 오르기로 여러 사람들과 약속을 하였는데, 장차 산을 

향해 가려하니 비 날씨와 건강상의 문제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4월 초하루가 되어서 가마를 재촉 

해 산에 오르고 있다고 하였다（ 遊漢率山記」： “四月以前 山寒不可登 余乃止 及有出陸之命 時幕春0廣 

始以甘八0 約同行諸人 將向山去 自是夜雨 三0不止 停行 殊覺»쮸 四月明0燒 天色始露 余乃不時促薦 

到山下”）. 제명된 내용 중 ‘王子 三月’ 그의 조카 조영순（趙榮順）이 자기가 해배（解BB）되어 등산할 

때가 3월인데, 조관빈이 출륙령을 내려 한라산에 오르려 할 때를 기준으로 제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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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윤제홍의「한라산도（漢梁山 IMD」

윤제홍（尹濟&L, 1764~?）은 1792년 생원시에 합격하고, 1794년 문과에 급제하였다. 지두화 

（指頭«）를 잘 그렸던 문인화가로서 본관은 파평이고 호는 학산이다. 1825년 제주에 경차관 

（敬差官）으로 부임해 온 인물로서 제주에서 한라산을 올랐던 기억올 더듬어 1844년에 한라산 

도「漢¥山圖」라는 지두화（指頭1）를 그렸으며, 그「한라산도（漢*5卽川a）」내에 한라산 둥람 

과정까지 함께 기록해 놓았다. 글올 써 내 려간 방식이 우상향에서 좌로 쓰다가 다시 좌하에서 

오른쪽으로 기록하고 다시 밑으로 좌 방향으로 쓰고 있는데, 이것은 중국 청나라 화가들과 19 

세기 조선의 김정희 둥이 사용한 방식이다. 이 그림은 자신의 화첩인 학산구구옹「學山九九 

쓰」에 수록되어 있는데, 한라산을 오른 기록이 구체적으로 자세히 표현되어 있으며, 한라산 정 

상에서 바라본 백록담 분화구를 둘러싸고 있는 암벽의 형상과 백록담 못의 모습까지 사실적으 

로 묘사하여 그림에 표현하고 있다.

윤제흥（尹濟&L）은 제주경차관으로 제주에 입도하여 1825년（순조 25） 9월 16일 당일 일정으 

로 한라산 서쪽 둥람로를 이용해 한라산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백록담과 관련된 설화와 노인 

성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다. 한라산도「漢쪼山圖」에는 백록담 남벽 정상에서 북쪽을 향 

해 바라본 모습이 나타나 있으며, 백

록담 북쪽 봉우리를 십성대로 표시해 

놓고 있으며, 백록담 내벽의 마애각 

（磨a刻）에 대한 언급까지 세세하게 

그림에 표현해 놓고 있다. 특히 분화 

구내에 백록을 탄 신선의 모습을 그려 

넣었으며, 해와 달을 관찰하는 장소인 

‘일관봉（0觀筆）’ 과 ‘월관봉（月觀筆）’

의 위치까지 상세히 기록해 놓았다.

또한 백록담 분화구 그림에 보면 백 

록담 내벽에 마애각을 새기고 있는 사 

람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으며, ‘회헌（海 

ft）’ 과 ‘조씨제명（趙氏題名）’ 을 표시해 

놓고 있다. 현장조사에 의하면 조관빈 

과 조영순의 마애각이 아닌가 여겨진 

다.

윤제흥〈한라산도〉

1844, '■학산구구옹」, 개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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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한라산은 탐라국에 있다. 산 둘레는 400여리이고 높이는 거의 22리이다. 정상아래로 펼쳐진 봉우리들은 몇 

천만인지 알지 못한다. 산 밖의 사면은 모두 큰 바다로 하늘과 맞물려 끝이 없다. 산에 들어온 자는 천둥과 

비, 바람, 우박의 신기한 것을 만나게 된다. 내가 산을 유람한 것은 9월 16일이다. 날씨가 쾌청하고 상쾌하 

여 달빛이 눈과 같이 희었다. 홀연히 한밤인 듯 어두워져 산 초입에 이르자 구름과 안개가 사방을 막아 지 

척을 분간하기 어려워지고 온 산속을 휘감아 한 점의 봉우리도 보지 못하였다. 동반자들 모두가 말하길 가 

는 비가 오래 내리니 금방 천둥이 크게 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나만 단지 근심이 되지 않아서 말하길 韓 

兪（唐의 관리,시인）도 衡山（중국남방의 산, 5악중의 하나）의 구름을 흩어지게 만들었는데 내가 어찌 한라산 

의 구름을 풀어 걷어내지 못하겠는가라고 하였다. 정오가 되어서 산허리에 이르렀다. 과연 바람이 서쪽 바 

다에서 일어나서 구름을 몰아 동쪽으로 달려가는데 바다구름이 휙휙 소리를 내는 것이 마치 깃발이 펄럭펄 

럭하는 것 같고 모두 다 동쪽 바다 위에서 모여 진을 천여리에 걸쳐 친 듯해서 蘇東±皮（宋의 관리, 시인）가 

봉래방장이 나를 위해서 떠있네라 한 것과 같다. 무릇 산은 모두 정상에 봉우리가 있는데 이 산은 40리 둘 

레나 된다고 한다. 그래서 본래 이름은 두무악이라 했는데, 방언에는 솥오름이라 하는데 이 것을 일러 頭無. 

즉 머리가 없음을 이른 것이다. 가운데에 물이 있어 아주 맑고 얕아서 마치 색깔이 복숭아꽃 같고 큰 가뭄 

에도 줄어들지 않는다. 약간의 돌들은 색은 검고 아주 가벼워 물 표면에 떠다닌다. 청음 김상헌이 浮石, 즉 

떠다니는 돌이라 말한 것이 바로 이 것이다. 예로부터 올챙이도 나지 않는데 물가에 소라껍질이 많은데 사 

람들은 간혹 본래 생겨난 것이라고도 하였다. 점필재 김종직이 이를 海島의 이름 난 貢物이라 여겼는데 이 

것이 공물로 올라오면 갈라서 먹었다 하는데 어디서 근거하였는지를 알지 못하겠다. 날이 저녁이 되려 해 

서 산을 내려 오려고 하였는데 동해에 진을 친 구름이 다시 또 바다에서 산으로 올라간다. 내가 산을 나와 

서 돌아보니 산 전체를 막은 모습이 처음과 같았다. 사람들 모두가 그걸 기이하다고 하였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해가 저물게 되어서 바위 틈에서 잠 자게 되었다. 달 아래 한 신선이 白度을 타고 와서 이곳에서 물 

을 마시는데 뒤에는 가을연꽃이 있어서 그가 곧 呂仙（치료술이 뛰어난 도술가, 신선임을 알았고 이 때문에 

백록담이란 이름이 유래하였다. 노인성이 대정읍에 병방（남쪽방향）에서 나타나더니 정방（남서쪽）으로 떨어 

졌다. 크기가 마치 사람 얼굴만 하다. 그래서 수명을 보는 수관성이라 말한다.

원문

漢»山在tt羅國 山周回四百餘里 高近三百里 峰»«雍者 不知緩千方 山外四面 昔大海與天無際 入山者 

多達雷雨風®之異 余之遊 在九月旣望 天氣8靑?）? 月 白如雪 忍夜半 行到山門 則雲8四寒 忠尺難分 封* 

全山 不見一點窒 同伴音B 細雨JOT 不久將大B 余獨不以爲憂日 韓文公能破衡山之B 余何不解漢SB 

午到山E 果有風起西海 驅雲東走 海S聲劃劃 如旗職拂拂 郡會東海上 結陣千餘里 東i=W »菜方丈 

爲我浮者他 凡山告有上峰 而此山'性四十里示 故本名B頭元S 護11金 日頭無 中有水極淸S 色如桃花 大 

早不縮 多小石 色黑a輕 浮浮水面 淸陰所請浮石 則此他 自古無寸給 活師赤不産 然;»多iff聽設 人成K 

先天物 佔뷰齋以爲海島名貢 貢□脚 上水邊 而部食 未知何所據地 日將夕 SCF山 東海陣8 赤自海環上 

山 余出山回顧 則封鎭全山如初 人告異之 舊有人 値日沒 宿巖間 月下有一仙S 1$白度來 •飮于此防 後有 

秋a 知其爲呂仙 由是名 白産澤 見老人星現於大靜邑內方 沒於丁方 大■如人面 故日 壽觀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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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이원조의 유한라산기

이원조（李源@7,1792~1871）는본관은 성산이고 이형진（李字鎭）의 아들이다. 그러나 백부 이 

규진（李至鎭）의 밑으로 입양되었다. 자는 주현이고 호는 응와이다. 1809년（순조 9）에 문과에 

급제하여 1812년（순조 12）에 관직 에 나갔다. 1841년（헌종 7） 강룽부사로 있다가 제주목사로 

승진하여 1841년 3월부터 1843년（헌종 9） 6월까지 재임하였다. 그의 저서 인 탐라록『%羅錄』 

에는 목사로 부임한 후 5개월 후인 1841년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의 한라산 등산 기록 

이 있다.

이원조는 가마를 타고 제주유생 김 영락, 막료 이인관, 정의성, 이노하 등과 제주성을 출발하 

여 죽성촌（7다시마을）에서 1박을 한 후 열안지오름 기슭을 거쳐 남쪽으로 방향을 잡아 한라 

산 정상에 올랐다. 정상에서 남벽 쪽으로 돌아 내려온 후 서쪽 대정현 쪽인 영실과 오백나한 

절벽 밑에서 노숙을 한 후 서북쪽으로 내려서 광령리 위쪽에 위치한 사소장 목장으로 나왔다. 

그런 다음 이생촌［제주시 해안동（海安洞）］에서 말을 갈아 타고 제주성 서문으로 돌아왔다.

이원조는 관아인 관덕정 망경루에서 한라산을 보았을 때는 산이 낮고 작아보였는데, 사라봉 

에 오르면서 바라보니 점점 높게 보이더라고 했다. 마치 공문（孔門）의 도（道）와 학문을 탐구하 

면 할수록 우뚝하게 우러르게 드러남과 같음을 느껴 , 원래 제주에 올 때 한라산에 오르려 안했 

지만, 이 사라봉등산에서 마음을 바꿔 한라산에 오르려 자연 계획을 하게 되었다고 토로하고 

있다.

제주에 부임하여 날마다 망경루에서 지내면서 앞에 대하는 한라산이 책상에 있어 그리 

높고 험준하지 않아 업신여겨 즐길만 하였다. 나중에 낙조（落照）를 보려고 사라봉（유羅 

峰）에 올랐는데, 이상하게도 그 뒤 얼마 안 되어 내가 사라봉에 더 올라갈수록 한라산이 

더 높아 보이는 것이었다. 유가（儒家）를 우러르고 깊이 탐구하면 탁월함이 나타남을 참 

으로 보게됨과 비슷하였다… 원래 탐라바다를 건너 올 때는 보지 않으려 했지만 이리하 

여 저절로 계획하게 되었다.

余S此州 日寢處望京樓上 前對窒山 在凡案間不基高酸 可神而坑他 E而觀落照登約'羅 

峰 怪其我兪登而®兪高 有以平孔門之鎖仰 眞見卓耐之立 … 旣渡®羅海 不見漢率山 

是自 I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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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최익현과 김희정의 한라산

최익현（崔益유, 1833~1906）은 조선조 말기의 애국지사로서 본관은 경주, 자는 찬겸, 호는 면 

암이다. 경기도 포천 출신이며 최대（崔tS）의 아들이다. 1873년（고종 10） 흥선대원군（興宣大院 

君）의 실정을 탄핵하여 그를 실각하게 하고, 자신은 제주로 유배되어 1년 4개월여 위리안치（圍 

tt安置）되었다. 그러나 본토 친지들과의 서신왕래, 제주지리에 익숙할 정도로 나들이가 가능 

해 그의 유배생활은 비교적 자유로웠던 것으로 알려진다. 유배기간 동안 최익현은 제주문사 

（濟州文士）들과도 교류했으며, 특히 김희정（金義正）과는 사제관계를 맺기도 했다. 1875년 유 

배에서 방면되자 한라산을 등람했다. 1875년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에 이루어진 한라 

산 등산기록인 유한라산기「遊漢»山記」가 면암선생문집『««先生文集』에 수록되어 있으 

며, 현재 한라산 백록담에는 그의 제명（題銘）이 있다.

김희정（金義正, 1844-1925）은 조선말기 제주출신 유학자이며, 자는 우경, 호는 해은, 본관은 

김해이다.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출신으로, 학식이 많고 시를 잘 지었으며 참봉벼슬을 거쳤다. 

1873년 면암 최익현이 제주도에 유배되었을 때 최익현의 적소（調所）에 자주 왕래하기도 하였 

다. 1895년 봄 단오날부터 3일간 이루어진 한라산 등람기록인 한라산기「漢窒山記」가 그의 

문집 해운문집『海隱文集』에 수록되어 있다.

최익현（崔益»）은 제주에 유배온 후 한라산을 오르고 싶어 갈망하다가 유배에서 방면되자 

제주선비 이기온（李基S）에게 길 안내를 부탁하여 동행자 10여명과 한라산에 올랐다. 제주성 

남문을 출발하여 방선문 계곡을 지나 죽성촌에 이르러 1박을 하고 탐라계곡과 개미목, 삼각봉 

동쪽을 거쳐 정상에 이르렀다. 백록담에서 주변 경관을 둘러본 뒤 동쪽 석 벽을 돌아 내려온 뒤 

화구벽 남쪽 밑에서 노숙을 한 후 다음날 서쪽 등람로인 영실의 천불봉을 거쳐 하산하였다.

김희정（金義正）은 이기용, 김희선, 김진호 등과 함께 고향인 조천에서 출발하여 궤평촌을 지 

나 단애봉（절물오름）의 절물에서 점 심을 먹고 한라산 동쪽 등람로를 따라 올랐다. 조천읍 교래 

리 지경인 도리석실에서 1박하고 구상나무숲을 지나 방아오름 근처로 추정되는 ‘통궤’ 석실 

에서 식사를 한 후, 남벽을 올라 백록담 정상에 이르렀다. 정상에서 제주섬 주변 섬들을 굽어 

본 후 한라산 북쪽 개미목 주변에서 다시 노숙을 한 후 산허 리를 돌아서 올라왔던 동쪽 등람로 

로 하산하였다. 최 익현은 제주에서의 유배기간 중 한라산이 명승으로 천하에 알려졌으나 구 

경한 사람이 아주 적다는 주변의 이야기와 삼신산이라서 사람이 쉽게 유람할 수 없다는 말에 

놀라고 있던 중, 1875년 특별사면으로 유배에서 풀려나게 되자 제주유생 이기온（李基S）과 함 

께 드디어 꿈에 그려왔던 한라산을올라가게 된다.

여러 읍지（邑誌）를 거쳐 상고하고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한라산은 명승으로 천하에 

알려졌는데, 구경한 사람이 아주 적으니 어찌 능히 오르지 못한 것인가, 아니면 오르려 

하지 않는 것인가? … 마침 특사（特救）의 은혜로 풀려난지라 드디어 한라산을 찾아가기 

로 마음을 정하고 정확한 계획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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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率名勝 聞於天下 而考諸邑誌 聽於시S 觀者 a 鮮 g 不能歎 抑不爲賊 ■■■ 適以特恩出 

휴 逐定辱眞計

김희정은 제주출신으로서 유배 온 최익현과 왕래하며 학문과 문학을 교류했던 인물이다. 

1875년 면암 최익현이 귀양에서 풀려나 한라산을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 함께 동행 하지 못함 

을 깊이 후회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던 중 한라산을 오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마침내 

1895년 병든 몸을 이끌고라도 한라산을 오르려는 마음을 먹고 산행에 나서고 있다. 그가 정상 

에 올랐을 때는 머물던 안개가 걷히고 백록담의 장관이 깨끗하게 보여 마음이 황홀해지고, 신 

선이 나타났다가 숨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한라산 산행을 통해 받을 수 있었다.

호남에서는 월출산을 보았고. 충청도에서는 계룡산을 보았고. 서울에서는 남산과 삼각 

산을 보았으며. 또 영남에서는 지리산을 보았으면서도 지금까지 아직 한라산을 오르지 

못하였다. … 지난 을해년 봄에 면암선생이 관용을 입고 돌아가게 되어. 갑자기 오르게 

되었는데 알이 있어서 따르지 못하였다. 그때부터 우르구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게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지금의 기회를 버리고 유람하지 않는다면 절름발이와 앉은뱅이가 

되었을 때 텅 빈 방을 지키는 꼴이 될까 걱정 되었다.



是以賞北遊於湖南見月出，於湖北見鷄龍 於上都見終南三角 文於여南見智異 而尙未登 

漢쪼… 在己玄春 地«先生蒙胃 而返, 不時登臨，有事未從 自是以來 飮往而未能 不止一 

再… 槍今不遊 恐爲整 g 者之守空堂

최익현은 “백록담에 올라 분화구 북쪽으로 1리 쯤 떨어진 곳에 이른바 혈망봉과 옛 사람의 

각명들이 있다고 하였지만, 해가 기울어 틈이 없었다”고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다（鑛漢¥山 

記」: “向北里餘 II有穴望峰 及前人刻名 而日灰未Bg” ）. 그리고 백록담 북쪽 분화구내에는 각을 새 

긴 연도도 없이 그의 이름 석자가 새겨져 있다. 최익현이 아쉬움을 보인 옛 사람의 각명들이 있다 

고 하는 곳은 백록담 동측내벽 일대이며 북동측 내벽 최익현의 마애각과는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다.

한라산은 예로부터 신선이 사는 땅인 영주（iR洲）의 산으로 불려 왔다. 이러한 인식은 한라산 

에 신선들이 살고 있다는 선유의식（仙遊意識）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라산 유산자 중 

최 익현（崔益12）은 한라산을 큰 바다 가운데 있는 ‘지주（5£柱）’ 라고 표현했다. 또한 한라산은 

바닷길을 지키는 문지기로서 외방 도적이 감히 엿볼 수 없는 곳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3-7. 유산자들의 백록담 인식

백록담은 그야말로 신비감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오늘날까지도 백록담을 보기 위해 한라산 

을 오른다고 말할 정도이다. 이러한 백록담은 조선시대 한라산을 등람했던 인물들이 쓴 시（詩） 

의 핵심대상이 되기도 했다. 한라산이 절해고도에 위치한 섬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어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던 점도 수많은 시인묵객（詩人墨客）들이 한라산을 동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지만, 무엇보다 한라산 정상부에 백록담이 있어 더욱 신비스러운 산이요, 나아가 신선이 

사는 산으로 널리 알려질 수 있었다. 또한 흰 사슴을 탄 백록담 노인 이야기나 신선이 먹는 불 

로초（不老草）가 있을 것이라는 인식과 장수를 상징하는 노인성（老人星）을 우리나라에서는 유 

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산이라는 인식은 한라산과 백록담을 더욱 신성시 하게 만들었다.

고도가 높아 은하수（雲漢）를 끌어당길 만 하다는 의미의 한라산은 정상부가 평평하여 두무 

악（頭無房） 그리고 꼭대기가 둥글어서 원산（圓山）이라고 알려지기도 했으며, 정상부에 못이 

있어서 사람이 떠들면 구름과 안개가 일어나 지척을 분간할 수가 없다고 표현되기도 했다. 이 

러한 한라산은 인간들이 감히 침범할 수 없는 신선이 사는 곳으로 여겨지게끔 하는 것이다. 조 

관빈, 김치, 김희정, 최익현의 기록은 한라산 백록담에 대한 선유의식（仙遊意識）을 잘 드러내 

고 있다. 한라산을 오른 유산자들은 백록담의 외형상 모습 뿐만 아니라신선과 백록을 신비로 

움의 대상으로 표현했다. 이에 따르면 백록담은 하얀 사슴들이 물을 먹는 곳이요, 맑고 깨끗하 

여 티끌기가 전혀 없어 신선들이 사는 곳으로 인식되었다. 아울러 백록담을 사방으로 둘러싸 

고 있는 산각（山角, 산봉우리）들이 가지런하게 배열되어 백록담은 참으로 천부（天府）의 성곽 

이었다.

층층이 울창해 사방을 에워쌌고 가운데에 푸르고 맑은 담못이 있어서 깊이 몇 길이나 

된다고 하니 여기가 백록담이다. 속세에 전하는 말이 신선이 백록을 타고서 이 못에서 

노닐었다고 한다. 별안간 어떤 흰사슴이 백록담 가를 따라서 지나갔다. 정말로 기이한 

일이로다. 그때부터 일기가 아주 맑았다. 바다 빛은 아득히 트여 하늘과 바다가 서로 포 

용하는 듯해서 드넓은 물가의 언덕이 보이지 않았다.

趙觀彬,「遊漢率山記」： "層'»四圍 中有澤綠淨 深可數丈 卽白産澤他 俗傳神仙,®白度 

遊於此澤示 ffl 而有白度 從澤邊過 誠一奇事他 于時天氣燈淸 

海色葬潤 上下相 S 治無 S 峰"

（정상에서） 세상에서 전하기를 이곳에서 여러 신선들이 하얀 사슴들에게 물을 먹인다 

하는데, （백록담이라는） 못이 이름을 얻은 것은 아마 이 때문일 것이다. .

金織,「遊漢率山記」:"護傳群仙飮白塵於此澤之得名蓋以此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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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묵은 안개가 온 하늘에 꽉 끼고 어렴풋하여 한 점 티끌도 없으니 정말 별천지였다.

산의 가장 높은 곳이 서봉이라고 하기에, 있는 힘을 다해 네발로 기어올라, 초연히 정상 

에 우뚝 섰는데 바람에 흩날리어 끝없이 이어져 내 자신이 어느 곳에 있는지를 몰랐다.

金義正,「漢»山記」: “宿;®盡空 浴浴淡淡 無一點塵族 眞別天地他 山之最高處 日西絶 

頂 勢方琴® 超然獨* as治治 不知身在何處."

（백록담이） 맑고 밝으며 깨끗하여 터럭 하나나 티끌끼가 미치지 않아, 자취를 감춘 선 

인（仙人）들의 씨나 있음직하고, 사방을 에워싼 산봉우리들이 높고 낮음이 다 가지런하니 

참으로 天府의 성곽이다.

崔益銀,「遊漢率山記」:"淸明潔淨不涉一臺塵族氣 隱苦有仙人種子 四圍山角 高低等 

均直天府城郭."

윤제홍은 직접 그린 한라산도「漢率山圖J 에서 백록담 분화구 내에 백록을 탄 신선을 그려 

놓았는가 하면 백록담의 유래를 설명하고 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해가 저물게 되어서 바위틈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달빛 아래에서 

한 신선이 백록을 타고 와서 이곁에서 물을 먹이는데 뒤에는 가을연꽃이 있어 그가 곧 

여동빈［呂仙］임을 알았고, 이 때문에 백록담이라는 이름이 유래하였다.

尹濟私,「漢S山圖」:"舊有人値日沒宿巖間 月下有一仙炎,®白産來飮于此尹 後有秋 

a 知其爲呂仙 由是名白産澤"

반면, 이원조는 백록담의 신선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과장되었음을 백록담의 지형과 백두산 

天池 그리고 태백산의 황지 등과 비교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산꼭대기에 물이 있다는 것은 天性이 아니다. 지극히 높은 곳인데도 움푹 패여 있으니, 

이는 음과 양이 서로 뿌리를 이루는 오묘함이다. 움푹 패여 있으므로 물을 기대하지 않 

아도 물이 저절로 모이게 된다. 그러므로 백두산의 天池나 태백산의 淸池가 모두 이런 

부류이다. 다만 이 백록담에서만은 신선의 괴이한 설로써 꾸며대는 것이 심하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대정（大靜）의 산방산은 이곳에서 도려져 나가 드디어 웅덩이에서 못 

이 되었다” 고 하니, 또한 이상하지 않은가?

李源i휴,「遊漢堅山記」: "山頂有水非性他而極高則四 此陰陽之根之妙他 四則不期水而 

自水 故白頭之天地 太白之淸池 告是 ft 獨於是澤 必文之以仙怪 

之說® 成日 大靜之山房 桃出於此 逐 a 而爲澤 不功&異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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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혈망봉（穴望峰）

혈망봉（穴望峰）은 한라산 백록담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해당한다. 즉, 이것을 한라산의 최 

고봉이라는주장도 있다. 백두산의 장군봉,설악산의 대청봉, 지리산의 천왕봉처럼 한라산의 

최고봉은 바로 혈망봉이 된다는 것이다. 혈망봉이라는 명칭은 김치의 유한라산기「遊漢 

記」에 처음 등장하며, 이원조의 탐라지『ft羅誌』형승（形勝）조에는 혈망봉은 백록담 남쪽 

변두리에 있으며 봉우리 에는 하나의 구멍 이 있어 사방을 둘러볼 수 있다고 하여 혈망봉이 분 

화구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라산 최고지점 일대를 뜻하는 봉우리임을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김정호의 대동여지도（1861）에도 한라산 정상부에 백록담과 함께 혈망봉이 표시되 

어 있다.

혈망봉에 대해서는 한라산 유산기에서도 백록담에서의 자연경관적 요소로 나타나는데 김 

치와 조관빈의 기록에서 그 형상과 이름을 지은 유래에 대해서 알 수 있다.

한낮에 비로소 산꼭대기 위에 도착하여. 혈망봉을 마주하여 앉았다. 봉우리에 하나의 구 

멍이 있어 그것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이 붙여졌다.

金織,「遊漢쪼山記」: "日午始到絶頂之上 坐對穴望窒窒有一顯 可以通望故名爲."

이윽고 정상에 도착하니 하인들이 앞 봉우리를 가리키며 말하길 '이것이 바로 혈망봉 

입니다.’ 구멍이 나 있어서 그걸 통해서 멀리 바라볼 수 있어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 

한다.

趙觀彬,「遊漢¥山記」:"及到絶頂 從者指前峰日 此是穴望峰峰有S!可通望故名馬."

〈大東與地圖〉에 

나타난 한라산과 혈망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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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자연생태

한라산은 약 2,000여 종의 식물이 분포하는 ‘식생의 보고（寶庫）’ 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백록담 일대의 식생은 구상나무, 털진달래, 산철쭉, 시로미 등 고산생태계의 특징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조선시대 한라산을 등람했던 제주목사와 대정현감 그리고 유학자들이 남긴 유산 

기와 다양한 시문（詩文） 속에도 한라산의 다양한 식생에 대한 정보들이 들어있다.

이원조는 동청, 금령, 화둥가, 여점실 등은 육지에서도 희귀한 품목이라고 하고 있으며, 참 

대와 영주실, 향목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묘사했다. 여기서 참대는 제주조릿대를 의미한다. 

영실기암 절벽의 식생에 대해서도 관찰력이 뛰어나고 섬세하다.

온 땅에 참대가 가득 차 있었다. 빽빽하기가 방석과 같았고, 가녀리기가 잔디와 같아 앉 

아서 깔개로 삼을 수 있었다. 어떤 향내 나는 이파리는 작지만 줄기를 뻗어서 땅을 덮으 

며 바위를 얽어매고 있었는데, 열매가 검고 달았다. 영주실이라고 불렀다. 이파리를 달 

이어 차로 마신다. 맛이 심히 맵도록 시리다. … （영실기암）깎아지른 절벽에는 향나무들 

로 덮여 있었다. 강직하게 한쪽으로 쏠리어 굽어져 있는데 위는 말라있고 아래는 푸르 

다. 겨울과 봄에는 눈에 짓눌려 생기를 펴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로 철쭉들이 많았다. 

키가 1척이 안 되어 보였다. 가지가 많아 땅을 덮고 있으므로 마치 털방석과 같았다. 삼 

사월에 꽃이 만약 피게 되면, 온 산이 비단 무늬에 바둑돌을 놓은 듯 눈부시고 아름다워 

서 족히 사람의 눈에 쏙 들어온다.

李源神,「遊漢쪼山記」: "滿地苦竹密如席 嫌如可坐而籍 有香葉小而#布地終石 

實黑名S州實 m葉爲茶味®測 … «壁被香木 航屈 

上tt下靑 冬春爲雪所壓 生氣不數 其間多魔燭 長不尺許而 

多枝布地如方S 三四月 花如開 偏山如錦紋»子8£撤統麗 

足以婚人眼."



O 노인성（老人星）과 방암

제주도는 노인성（老人星）을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장수하는 이가 많다고 전해져 내려 

왔다. 노인성을 노성 또는 수성이라고 하며 서귀진에서도 볼 수가 있다고 했다. 이원조 목사 

는 1841년 가을에 자신이 직접 관측한 것을 토대로 남남동쪽에서 떠서 남남서쪽으로 지는데 

고도가 지면에서 21° 정도의 높이에서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심연원과 이지함이 노인 

성을 보았다고 전해지기도 하고, 세종때는 역관 윤사웅을 파견하여 한라산에서 관측하게 했 

으나 구름 때문에 보지 못했다고 한다.

노인성은 봄과 가을에 한라산 백록담에서 볼 수 있었던 별이요, 장수（長壽）의 상징이었 

다. 그리하여 수명장수를 관장하는 노인성에 대해 삼국시대 이래 고려, 조선시대 중종조 

（1506~1544）까지 도교적 성격의 노인성제（老人星祭）가 행해졌다. 이것은 별에 대한 신앙을 

표현한 것으로, 조선 태종대까지만 해도 매해 봄과 가을에 두 차례 제사를 지냈다. 희생（« 

tt）은 살아있는 소 한 마리를 올렸으나 제사 후 소격전（BS格殿）에서 기르도록 했다고 한다. 

노인성의 존재를 익히 알고 있었던 임제는 장수하고 싶은 마음에서 노인성을 보고자 했을 것 

이다. 충암 김정도「제주풍토록」에서 노인성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또한 윤제홍의 그림 

에도 기록되고 있다.

한라산 꼭대기에 올라 사방을 둘러보니 드넓은 바다이다. 남극노인성（南極老人星）이 내려 

다보인다. 노인성（老人星）은 크기가 밝은 별과 같은데 하늘 남극의 축에 있다. 지상에 나타 

나지 않으나 나타나면 인수（仁壽）의 상서로움이다. 오직 다만 한라산과 중국 중원의 남악 

에 올라가야만 이 별을 볼 수 있다.

金淨,「濟州風士錄」: "登漢堅絶頂 四顧;倉浪 個觀南極老人 （老人星 大如明星 在天南 

極之軸 不出地上 苦現則仁壽之洋 «登漢堅及中原南« 則可見 

此星）."

老人星이 대정읍 병（內）방에 나타난 것을 보았는데 정（丁）방으로 사라졌다. 크기가 마치 

사람 얼굴 만 하다. 그래서 수명을 보는 壽觀窒이라 말한다.

尹濟私,「漢堅山圖」: "見老人星現於大靜邑芮 沒於丁方 大如人面 故日壽觀窒

이상에서 살펴 본 바에 의하면 16세기-19세기에 작성된 한라산 유산기록들에는 공통적으 

로 한라산 동서남북 등람로와 등람여정 그리고 한라산 정상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수려한 자 

연경관에 대한 사실적 묘사와 함께 주변에 존재하는 역사문화 자원에 대한 느낌을 기록하고 

있어 조선후기 한라산의 자연환경과 제주도의 사회상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한라산 유산기 에는 당시 한라산의 모습을 알 수 있는 다양한 정보와 경관적 요소들이 나타 

나고 있다. 한라산의 자연경관과 역사문화경관에 대한 인식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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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경관에 해당하는 백록담과 혈망봉, 그리고 한라산의 다양한 식생, 지질 및 기후특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 볼 수 있다. 역사문화경관 요소로는 제주 삼읍의 배치모습, 노인성과 방암, 

불교유적인 존자암과 수행굴, 두타사 그리고 숙박제공과 산길안내에 동원되었던 승려, 한라 

산신제와 기우제, 칠성대의 존재가 나타난다. 이러한 인식에서 보듯이 조선시대에도 제주도 

민들이 한라산을 다양하게 이용했음을 보여준다.

【노인성】

남극성이라고도 하는 canopus로 아르고 자리2성. 용골좌의 2성인데 1등성이다. 위치는 

6H24m. 적위（赤호） -52 “41' 이다.

제주도 서귀포쪽에는 오리온과 시리우스 아래 수편선위로 붉게 보이는데 9월초에는 새벽에 

12월말에는 12시~3시 반. 1월 말에는 밤10시〜11시반. 2월말에는 초저녁 8시〜9시. 3월 

초에는 초저녁에는 보인다. 우리나라 기록으로는 934년（고려태조 17）에 노인성 기록이 보인 

다. 여름에는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에서만 수평선에서 봄. 가을에 4도 높이로 붉게 크기 보이는데. = 

가 낮으면 공기밀도로 크게 보이는 것인데. 문집에는 쟁반크기 만큼 보인다고 한 곳도 있다. 

노인성을 본 사람은 장수한다는 전설때문에 제주도가 신선이 사는 곳으로 전해졌고. 맑은 

날 한라산에서 잘보이기 때문에 한라산이 영산으로 전해진 것이며 「한라（漢쪼）」이름 자체 

가 은한#M® 붙잡는다는 뜻으로 별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한라산에 마애명을 하 

려는 사람들의 의도인 것이다. 이상은 소백산 천문대에서 김익수가 청취한 내용이다. 제주고 

기록 문집에 적어 놓았다. 별뜨는 시각이 하루에 4분식 늦어지므로 한 달에 약 두시간씩 늦 

어지므로 노인성도 9월에 새벽에 뜨던 것이 12월에는 밤 12시에 뜨게 되고 3월에는 해질 

무렵 뜨게 된다.

그리고 노인성의 고도가 높아지는 12월에는 노인성도 오래 뜨면서 1등성 크기로 보일 것이 

다.〈문화원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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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맺음말

예로부터 신선들의 산으로 불리어 온 한라산에 새겨진 마애명은 제주지방에 부임해 온 관료 및 

유배 인들과 제주인 등에 의해 새겨졌으며 , 한라산의 수려한 경관에 대한 감탄과 산수유람의 풍류 

등을 풍부하게 담고 있다. 한라산을 오른 인물들의 행적을 쫓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목민관들의 풍 

류의식과 알려진 바와 사뭇 다른 유배생활의 이면과 그들의 제영에서 보이는 독특한 찬축의 정서, 

그리고 제주의 인물들과 촘촘하게 직조되는 교유관계까지를 고려한다면 마애명 이 가지는 제주향 

토사적 가치는 아주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조사는 지난 2012년부터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자 국가지정 문화재인 한라산 천연보호구 

역을 중심으로 백록담, 탐라계곡 일원에서 마애명 현황조사 및 탁본작업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조 

선시대 한라산 등산로의 초입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국가지정 명승인 제주시 방선문 계곡 일대에서 

도 마애 명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주요 조사지를 3구역으로 나누어 조사가 이루어졌다. 즉 한라산 천연보호구역내 백 

록담 및 탐라계곡, 국가지정 명승인 방선문계곡 일원에서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한라산내에 분 

포하는 마애석각 즉 마애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마애명의 시대적 구분은 조선시대 부터 근 

현대까지를 범위로 설정하였다. 백록담과 탐라계곡의 마애명은 현지조사를 포함하여 탁본작업 

및 사진촬영, 글자서체 및 글자크기 등을 조사하였고, 방선문계곡 일원에서는 현황조사 및 사진촬 

영을 실시하였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총 100건으로 집계되었다. 2012년도에는 백록담 내에서 30건, 탐라계곡에 

서 4건, 방선문계곡에서 64건을 조사하였으며 , 2013년도에 방선문계곡 일원에서 추가로 2건을 조 

사하였다. 탁본작업은 2013년도에 백록담 및 탐라계곡에서 조사한 마애명지 35건에 대하여 실시 

하였으며 방선문계곡 일원의 마애명은 여건상 탁본작업을 실시하지 못하였는데, 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향후 탁본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애명은 자연암석에 모두 한자로 음각되었으며, 대부분 세로쓰기로 새겨져 있으나 간혹 가로 

쓰기도 발견할 수 있었다. 한문번역 및 판독작업을 2013년도에 병행하였으며, 한자 원문은 우상 

에서 우하, 좌상에서 좌하순으로 판독하였다. 인물판독에 있어서는 우측의 인물을 선두로 좌측의 

인물들을 동행 인으로 판독하였다. 백록담 및 탐라계곡의 마애명은 탁본과 사진을 병행하여 제시 

하였고, 방선문의 마애명은 사진으로 제시하였다. 한자 원문의 표시는 새겨진 각자대로 세로쓰기 

를 사용하지 않고, 가독성을 고려하여 현재의 어법 에 맞게 좌에서 우로 가로쓰기로 표시하여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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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대분포는 16세기초 유배인 김정의 마애명부터 I960년대 제주도지사 정우식까지 조선시 

대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고루 분포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대부분 조선후기에 새겨진 마애 

명으로 파악하고 있어 이 또한 향후 정밀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조사는 한라산연구소에서 실시한 한라산의 인문학과 역사지리학적 접근으로는 처음 시도된 

것으로서 한라산 조사연구의 범위를 자연자원 조사에서 역사문화유적 조사로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마애명 조사를 기초로 향후 제주도 금석문 연구에도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해 

본다.

특히 본 조사를 통해 한라산 마애명이 가지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제고함으로써 세계적인 자연 

유산인 한라산이 소중한 우리나라의 유산임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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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

1.백록담 동벽 마애명

구 분 원 문

목사 牧使 朴長復 心未

박장복 八月十一H

양세술 梁世述 辛卵

탁 본 사 진

嚴퓨 任斗材 嚴思晩 

엄제 李命啓 韓濟IS 南腹觀
일행 尹濟商 丁載遊

炎卵九月 H

엄선 嚴1善 任百敏 李遠啓

남익상 

일행
南益鮮 南*M IJ《『四月

212 부 록



1.백록담동벽 마애명

구부1 원 문 h

유석효 劉鷄孝 金$：» 三客從

일행 愼«慶 成7•初夏登

목

 
조

사
 회순 趙 義 純

양당 梁«

탁 본 사 진

恩城退士 沈樂洙

심낙수 以巡^!!御史來過

黃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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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

1백록담 동벽 마애명

東西南北海 擇押一쏘浮

정이환
獨立乾1«}’大 居然最上頭 

鄭Id換 身之
j'A•四月 日 題白오頂

王子三月 趙«i彬
조관빈 以大司憲言事

과 被讀登此絶頂

조영순 趙榮順 以副修事 被讀

繼登此頂 己玄三月

趙貞□丁S以前 □□

조정철 被讀庾成□□趙貞0
辛未以防□使□登絶0

목사

이양정 李養봬} 李字熟 羅東善 

일행

214 부 록



1.백록담 동벽 마애명

구분 원문

황덕 빈 

일행
黃德彬 沈恒之 梁現

탁 본 사 진

牧使趙禹鷄 유賓

목사 咸永述 朴俗源

조우석 趙 義經 判官 ||'義恒

일행 李 IKfll 金秀男 劉 zkSlj
文命新 丁S 五月 H

이경로 李景老

신호인 申豪仁丁玄四

김회 

일행
金會 朴萬淳 洪大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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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

1 .백록담 동벽 마애명

구 분 원 문

김종보 

일행

（金載兪 丁/VH）
金鍾捕 夫士簡 李W良 洪 

範植 張文明 辛未

탁 본 사 진

&트海潤 一奉漢쪼浮 

임관주 白脂仙人待 今登上上頭

丁玄 秋 任觀周

홍구서 洪九端

윤식 

일행

尹植 尹權 權德行 

成永夏 朴環 

孟仁行 洪重健

216 부 록



1 .백록담 동벽 마애명

구 분___________원 문 탁 본 사 진

윤명훈 尹命動 尹基 心;ft 五月

일행 尹命쓔

목사 成'黃 三月十七

조위진 登此新伯 趙威鎭

일행 李潤成

2 . 백록담 북벽 마애명

구 분___________원 문

김정 金淨

이익 李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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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

2. 백록담 북벽 마애명

정우식 

일행

大漢率/登山記念/

濟州道知事 鄭雨볐 副知事 

姜成俊 /

總務局長 金漢酸

産業局長 元東銘 警察局長 

朴用 S
濟州市長 姜泰植 

北濟州郡守 金泰秦 

南濟州郡守 權束胃

김세완
大法官 金世坑 

己未 大月 十一

218 부 록



2. 백록담 북벽 마애명

구분 원 문

민복기

漢率靈率探勝

«紀 四三八八年 

八月 十三日

海務廳長 閔復基

탁 본 사 진

西成 孫京吳 梁元® 

孫才善 金善여;- 孫‘JWig
손경오 趙君夏

일행 姜奉秀 安大宣 孫武銀 

安宗根 高斗日 趙南俊 

趙在建

김규환 金主換

3 . 탐라계곡 마애명

구분 원 문

은선동 隱仙洞

탁 본 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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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

3. 탐라계곡 마애명

구 분___________원 문

牧使 趙禹IS 判官 申義恒

목사 

조우석 

일행

幕賓 趙*1錦 咸永述 朴俗源 

趙義經 金秀男 卞恒遠 劉 

永動 李明秀 金菊逸 

筆 文命新 琴金致元

본

 W
타

『

丁S 九月 日

최치경 居士 崔致敬

장한규 

일행

張漢至 朴致順 金昌産 

崔濟斗 洪鍾河 高昌® 

林聖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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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방선문 북면 마애명

구 분 원 문

목사 牧使 沈遠澤 軍官 朴永漢 沈ffl俊

심원택 朴章港 丁玄四月三十H
일행 乂西 沈樂中

사 진

임귀춘 

일행
林 ft春 丁志井 南得遠

판관 

이의겸

補0§紅日 山頂荷白雲 

淸遊宣此夕 擔酒！！.論文 

判官李義호 成子四月 初一H

박종민 朴宗«己玄己月

審藥 張鳳徵

俊學 劉延#1 /
최운숙 

일행

崔雲都 金時鎭 韓樂增 金載西 /

鄭致福/

丁卵初夏 韓百增與舍弟同來此/

韓衡鎭/

洪明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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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

4. 방선문 북면 마애명

ZU 원 문

목사

안경운 防홰使 安慶運 子 致範

일행

목사 

김몽규 

일행

사 진

洲伯 金夢達 子 肅基 AIU£ 
軍官 辛一東 鄭호ft 金得基 

鄭東## 崔.1卓 李宗考 洪愼健 

審藥李13大 甲成首夏

박창봉 判官 朴昌鳳 甲成初夏

김봉길 

일행
金»吉 成漢宗 崔命W 金正요

협
 

사

성

 행
 

목
 박
일

ft羅伯 朴聖決 軍官 朴聖漢 

趙益鮮 李聖儒 姜遇周 

金載» 韓相五 審藥 '梁慶柔 

甲午初夏 十月過此

222 부 록



4. 방선문 북면 마애명

구 분 원 문

次壁上韻

목사 亂石況雲合 幽花向日 W
한정운 仙人不可見 我輩紙空來

韓｝Bl 運

사 진

고평호 丁a 四 一 道連私홰 代表 高平鎬

登® 丘

목사 石發W然處 巖花無數開
흥중징 花間管紋發 «鶴苦飛來

洪重徵題 己未首夏

이명준 李命俊

홍태두 己玄初夏 防漂使洪泰斗 

일행 軍官 李H根 崔潘文 判官 安世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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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

5 방선문 북면 마애명

구 분 원 문

윤구연 

일행

州伯尹九 溫

軍官閔震 柳敏章 梁泰重

柳獻徵 張紀龍

사 진

윤부연 湖西過客 尹薄溫 李有實 王申

일행 孟春 漢陽過客 J'天桓

박진문 

일행
朴振文 權變 洪』iJS 朴萬和 安根

판관 

강인호
判官 康仁鎬

목사 牧使 宋조港 {■ 榮樓 »室 

송구호 宋鐘훠 軍官 宋元法 尹斗成

일행 皮乘至 中房 李仁典 己i 四月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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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선문 북면 마애명

구ZI 원 문 사 진

임태유

壁問緩 ■路 自作石門開 

遊仙去 我行覺後來 

心 S 幕春 任泰麻

최익현 

일행
余判 崔益銀 李뉴ffl 來 M

오창두 吳昌斗

홍평규 

일행

洪平主 

鄭 東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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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

5. 방선문 굴내부 마애명

구 분 원 문 사 진

방선문 16仙門

府伯 尹得達

『例東

윤득규 從 /- 養東

일행 »室玄鎭澤 金桓

軍官 金述曾 尹得數 姜文一

內午 四月

斷石非神쑤 j軍倫또判 W 
김형수 白雲千萬歲 仙俗緩多來

心S 春 金衡秀

양
 

사
선
 행
 

목
 박
일

朴s陽f家쓔
ft 羅命吏 朴善陽

弟 五衛將 泰陽

『勝合

勝斗

軍官 族 金□□ 宗0 
五衛將 朴來敏 

判官 金東 ta
本州進士 金完洙 書

中房 金仁宅

李昌基 

王午三月 日

226 부록



5. 방선문 굴내부 마애명

구 분 원 문

목사 牧使 洪走 軍官 申鶴照

홍규 李敎晩 尹泳穀 己S/
일행 東 W 洪투

사 진

목사 

조희순

線通花徑轉 ^?«石門開 

己透參同秘 休嫌俗『來

己己 四月 吉日 牧使 趙義純

규
 

사
면
 행
 

목
강
 일

牧使姜星至 堂怪鎬 軍官 

李始愚 李啓契 康申 閣三月 Bfe 日 題

목사 牧使 睦仁增 子 俗錦

목인배 甲

일행 四月 日

판관

고경준
判官 高景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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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

5.방선문굴내부 마애명

구 분 원 문

고기하 州出身 高祈河 王午 春

사 진

김수석 

일행
金洙1& 金所鍾

서동원 徐東源

참판

한학수 余判 韓學洙 韓50相 成 申 端'「•

일행

권세공 權世초 己未 首夏

일행 申德a 金壽鳳

228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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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방선문 남면 마애명

구 분 원 문

판관 

정동리 

일행

歲 丁未 八月 初吉日 識 

金時鎭 閔延棺 散人 許運 

判官鄭東里 （雙淡石門） 

巖開大禹쭈 月老女쓔天

사 진

윤진오 尹進五

映仙臺

別®乾펴’大 石門日月閑

김영수
莫S無特地 眞簡有神山 

花老己春色 岩蒼太古顔

憂然鳴鶴至 知是在仙間

己玄 春 金永殺 子 樂IH1

박종오 朴宗五

목사 

이원조

일행

李源 W
子 相

奉視 安命居

丁義成 李滯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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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

6. 방선문 남면 마애명

구 분 원 문

목사 

김윤
牧使 金潤 甲 /- 首夏

사 진

황규현 黃至鍾 金滿

박래언 朴來産 金敎顯 金束輸

일행 三同甲辰

人洞山如損 

한창유 饌空危飮陰

玉淡 迫 送生

Si 丘我赤仙 

玉 聲何年 

韓昌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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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방선문 남면 마애명

UH 원 무

목사 

이현택 

일행

牧伯 李顯宅

判官 孫應虎ME義 盧尙照
軍官 金漢拘

權啓東 韓/kl« 수顯淡 ft 義達 韓水 W 李«하〔

사 진

목사 

이재호 

일행

iftffi 李在護 

弟 參奉 在I쎠

박민현 

일행

同遊1댕15後人 朴敏賢 賢成 內午 居 淸州 

韓山後人 李祈itA 興南 511M 居 雲峰 

陷城後人 白尙志 仲高 r卵 居 京 
싸城後人 李級 德 成辰居 保率 

高靈後人 申善淸？5 成辰 居 澤陽 

韓山後人 李榮協 聲南 lLLL 居 雲峰 

陷城後人 白尙華 f'W □□ 居 京 
高靈後 人申汗 仲深 辛未居 淳昌 

韓山後人 李明 協 光南 辛未 居 雲峰 

階城後人 白尙t* 仲明 炎西 居 京 
辛卵 仲春 書以藏之

이노영 

일행
李魯榮 李甲》호 內/•

이재관 

일행
李在算 李永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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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

6. 방선문 남면 마애명

구분 원 문

판관 

이필술 

일행

李必述 子 斗南 金在港 康紙

洪良變 李尙 □□□

松 姜  松（林） 金□□ 松0
洪00 ZLSna

사 진

윤상화 讀客尹相和 甲申 五月 日

목사 

정관휘
牧使 鄭觀«

水從海放 門對漢山 W 
양응상 仙去留花石 令人緩첪j來

梁應鮮

목사 洪鍾字

흥종우 光武 甲辰 五月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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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방선문 남면 마애명

구 분 원 문

남만리 

일행

南萬里81!守 洪友淳

甲 辰

사 진

風諫錄

金鍾26 朴章슈 玄商休 金性久 

金應廣 兪«換

文 •'!•燥 朴景完 洪淳펴’ 文主三 

김종운 金■휴集 梁吳元 梁^&主

일행 姜宗村 金泰河 愼'餘& 金여18
姜$6휴#

|川|쎠四百九十三年甲申 K五月 

初五.H 辛己 春 金zk權I'Mt'j 改修

•洞穴**旋人 淡流燕尾分 

영초 仙人難可見 萬古鎖雲 

iliiW

喪雲契2% 彬 

金'jyi 鎬 韓植俗 愼我探 

金mw 金 Mf 主
강욱빈 姜 斗動 姜遇伯 吳主® 李能白

일행 金鍊百 李源弼 文斗南

姜 師 鎬 朴南 ft-m 四百九 1-三年 

甲'|1 ®五月 初五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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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방선문 남면 마애명

구 분 원 문

목사 知州 沈賢澤

심현택 開國四百九十三年甲申 朴箕壽

사 진

이정섭 泰仁李定變오a 秋

양인보 

일행

梁仁保 

高仁酸 

吳 成吉

7. 방선문 남면 상류 마애명

구1] 원 문

우선대 遇仙臺

李根福

이근복 淡□危 □□ □山□□開

神仙fpj處在 臺靜白雲來

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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